
국통조 79 - 11-1559 

- A Study in Literary Policy and 

꿇괜용 
(판티과 ) tí 

U!rary Theory in North Korea-

統 -- ~~휠 



1 . 이 책자는 園士앉--院의 政策調훌冊究~t'j에 依훌한 特흉譯題 뻐究짧告흙임 . 

II . l{)l훨된 내용은 8J 行앓의 흘‘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여 統一問題에 關聯

된 冊究에 資t;~j승 f훨供- 되는 것임. 

~t휠활의 文훌풋팔홍策고} 文좋풋￥뿔論휩퓨깡띈 

- A Study in L.iterary Pol i cy and 

Literary Theory in North Korea -

~낌E￥* 쫓 ei fF ·供 起 三

東l했 太챈:V.{ i，Jl흰~)、: f1.찮 · 

꺼! tt Fi ff 朴 雄 鷹、
( 調 ff.liJf갖 J쉰 세j l'r:단 ) 

關士織-~完 룹댐흩￡휩퓨깡휩폴좋 



똥쉰 첸l 又

-
어느 냐라 어느 장↑t쉰r -쏘論하고 文 j칸 t및 - ’ x 료:1&짧이 jöl -하 그; 디옛j _~ 1-

1住젤 . fõJ- 한 넘 討 ， 1피-딴 751매 여! 의쩌서 g킹- 바j 뭔 ζ -‘; 」1 人갖려 tl 섣놓 ’ ε" .윈“ Et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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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져본- 적이 없 다 . 오히려 文 :t!:니 IJ'.:;~ 과 :않策 Rr 이한 1 / j - J「 끈 L」!1._ 그~ ζζp~빼 

꽃닫뿔하고 그 I폐용의 i낀 l디오~ *D 辦소슴 이 푸는 것 이 irtjJ펀잔 j 인 컷 암 이 

도 不狗하고 cH 양 섣- τ호파 강 ":c_ 의 낭J f싹소순 이 푸 fl1 3￥ t환폐 GE 것 ι| 

ÿ -c- 文추 -잊외 훨 i채쐐크\01 었던 갔 ο| 마 . 

그러나 北짧괴 경우 文표 f빛 하뚫고{ 文 표Ù:')( j혹은 짚숲 \;-1 r퍼-파며 그-

L미 -잠 7L i피一하게 R꽉 녕fj 쉰 밖에 없는 . l ’L、
ll~λ lU f± 씁 f셔 J파 E 까지고 

있 마 . 北펼f土씁에 있 어서 그 雨훤-￡l i 페 -1住읍 和辦와 詢和에 서 

난3 꽃되쓴 것이 아니라 행- 禮의 쉰9 갖딛감 i 와 4j〔 ;폈으찮총~.가 |폐--하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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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一
i持혔t: i生어| 서 綠 t침 한다 . ?취 :+t 으| y..갚 3fi: i펙 。! ?↓격 i ! i누 '1生을 한 o~ r:: l 

로， l츠 分판나떤- 北휠'2-1 f-1 I꽉 이 <公製>라고 헬 t:~ ~'‘닙후h낫-i 섯 

〈책펴 >하고 닙
 
T /­-.- 서 c+ 는 二l 점이 냐 • 펄 -사 」二 ?‘、 I :Ù) 상느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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依 fi>c: r 슨:- ít 션 ~"~、 냐 公 共 픽슨b.，J 이 rι 델t::X뚫 닫 !감.아~:.. C s_ 써 ， 1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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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텅 ik: λ1 '7 1 지 . ~ ('. 떤-서 그것 쉽 뀔i 졌의 」찾긴턴 " t같 

보;:ψ↓하고 l초，졌의 섬 .5!.-~ ;얀 쉴{l Li ;;;jr- 수 01 조二 
끼‘~ L 1칸r 하 ↑~f 도L ii ~;tJ !:망 하 수츠 

젓이 文 갚 t&歲걱{ 채 끽ιο| 핀.斗는 *초생했송갚 ..2- ~I 혀 L\( t흡 8~ 2.s- 가지났 

던 것이 다 . 그러 1. 北않늬 x 효현‘꽤슨 섬一환二딴 X i;::E떻갑’:i! 쳤;인 

金더fïX.에| 의해 녁t 듬어지고 그것이 i펙 ?항으| 필法과 !I)I- 얀 法파많j 



꺼:，力-순 밟주T:합\，) 2 써’ 私싫 사닌. 公 ’펙느I X 깔렌! 책 이 되 벽 그쇠 文

한 fJg댐이 ;파‘ ëi!: 의 션용主義 양}좋 t 훌F l초j 껴， 찮눴으| ι、須itn 딘 手월￡ ε~ .5:.. 

tf: .jR원 여| 따라 文릎석} 대한 金日成의 또는 텀， 解는- 녕지도 쳐지지 

되L 않는 北韓 ~I 文풍政짧이 펴는 것이다 . 

이러한 헨상은 蘇聯이냐 뿌共의 ;又릎Ekf흉파도 -致뇌지 않을 뿐 

이-니 ι， . 모 는 젠共逢 l촉l 첼으! 又풋 iJ<: }흉파도 꺼討 -致뛰 ;.:1 않느 LF . 

앉~챈펌 01 나 4J좌외 경우 t+ 융王義뿐 1;:. 1 c갤러즘을 文죠응 f몇듬쉴과 政꿇으i 

칸훌 i찮‘갚- 딴 PL 1- 점에 있어 서 北韓과 느i 거l 다릎것 이 없다 히-더라도 

:J) _1:. ~는 ;文 표 作 riE 과 f헬 흠쥔] 이 1힘 人E-! f짧，像 ft를 寫하여 바쳐지는 처 
口

하 ↑± 윤王 훨: Er-J 리엘리줍·의 윷능후: 8'9 範마흥F과 性월;:， 1 王休 t댐~핑 ， f료族 tn 

)~式 ， 速度戰 .9- ! 첼i 論 ， 種子請 ， 永生.곳활:論 ， 펄;쳤릎낌~Ï熟 ， l웰 1싼흉術펠 팔 

。 i? ”￡{혈 휩t ~-&.꾀 갖j ;「는 섞 kψ 論즌흙과 f比등5it;· ↑1 1.월 가 호·짧-하나는 ,,:!.-i 
n 

( .tt 렇믿어| 서 의 갑체 착1 파 추比쉰t은 숲: 션 UXI탠、想의 히 I1폐풍이 나 듬조정긋좋 ~L 

-• - L 

T {j ?π ua l critici8:': 의 짧Ei합 어 Ji핀 þ~: 딴 r+ . 잖은 著i갚피- 若二F익 

r."컨 좋 갚 .. ’「가 더 金 H 많의 챈쳐4 층r 正 -雄하꺼l 걷휠햄건「는」 가 다- 4rT 섣 노프| 

선술 以上괄 보여수지 옷하픽 f법|生있는 f比냥￥ :꺼:도i r교행J 윤 ?]전화 -:j-

버|긴 ;혼臨 i生은 조곰도 j成就상 ~ . . '‘ i 풋한 失; ↑품 öl 아) 4) t섣 p휠 드E 쫓「암J 

^~':j 챈. 」Lja 서 도| x 줬라는 前 좌’. ::' r 혜 文파뒤 t.t쉰王홉!:1 0 美추;오l ·性

뒀 -섣- A X ~깎 이 냐 Fi m 아닌 ff 갚科 ζ츄 O~ ~ 'JT!.시켰다는 점 ( 핏: I썰로 

大 당D :í:t- ~.l 갖슨윤 f및論김j는 北짧ii 「 ??t 씀휴+字까éJ 에 /석 훈1P훌하고 「삼용 

*‘4 ri; 出 Ea ?±. 」 에 서 tH i없하고 있 o 뎌 「文캘 .Wf ~E Ff, J 는 「 F± 깜 科字쉰 」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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￡덜뜰이 마 . 하물며 ↑힘 f파人으| 又표많認과 1固 1生을 철됐르 해서 1'1= J간 

이 칩 lj 作되 고 숲뚫되 는 {휩 따이 나 非共~ fr ~최널|줬으 ï'~í.멜과쓴 ;선 껴 |페 

씹8'J일 수 없다 ， i켠릅gBiiLii 말 히| 서 가장 출항한 3t픔 l많策。|란 

無政策이라고 말-양 수도 있 다 A젖섭걱 가장 卓헨 -안 智황:와 創 j흐 

IJJ 才能에 으 | 해서 닙U 出된 것 o 호 즙1t. ↑며] 받 「슨 
; r 포

 
文훌풋作品은 결 i 

어 떤 t값府나 公 共械 i홍|이 市Ij定 ~t ' 앉혔의 補助 oq 덴 닙 ð-1 짧生한 것 

이었다고 생각할 수 없마 . 호메로스 ， 깐펌 ， 처|익스고|어~핸체 ， 괴꾀1 , 

도스톡예 프스키 ， 뽑빠 펀-늪은 積擾B으!안 훨;味 9-1 文표~품0 1 켠깐求 묘-

는 規댄iJ한 *곰果가 아니며 돕거나 tdJ폼-한 i浩짧으| J밴활이 또한 아 

나 나 . 政짧의 樹立이 뽕求的안 것 이 는 챙市Ij S: j '!生딸윤 가잔 것 이 

〔二 그것이 x흘 그 념껴i의 ￥는展에 텅Er:J갈 
」 것이 아니라 나섯?감 "'c::- -‘;!~-

橋力의 보위에 덤 EEi 01 주어졌윤 ’째 T又조듯갚 3단↑1=시 키 기 위한 어 L션 

l改쩌-노 y: 갚쫓헬에 遊-겉E 홉잊얀j 이 펀 ; UrH , τ、 r 아니라 l씻治약 잣， 1· 사 òi -1:" 

(". ’ 낀승이 l흉똘딘핀 l:- ~ • 그 f’{ 나 ~t 없훌:f.t 깜는 iLlL. ;넙j/\ 아| 으 | 해서 [)z !t- ) 

펴낸섭， l펀|파， 文化 全 )tbt ~I (갚權이 덴，!，굉되고 그섹 으| 써 시 X~쉰 f뿔論냥 ‘ 

틴L 含‘깐 x-는 fí~: ti~ d 8 ~I }암 &i 낀 | 수 o.j ;<1 며 그것에 c.'X 쳐t 함Jv. "r -. 
‘L 

난 아니파- 션Ij ft . i.처닝 ij 파 -t:켈 j딴 t맛 ， 띄iJ YF.ßZ v따파 높챔흑나d빼 t버훨가 ‘a 

뚱되며 그-깃 i로케-터 L :. 
'-'- 잔 /날음 ji 텃어 l-i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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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1 ‘­
t:‘ L. 밤1 ↑ k 커d햄으i 

3T 뚫한 3k fk t%￠ , rr. \.­
J._τr X 11:; B':J ~~條~、 t兄쉰 단 ·닫 어 나 _-t2.. 있나 . 한| 

f핑論 -쉴 는 냐음과 싣-이 ;'1.. 그l ij L; L <우리 fT家 뜬 f;、j A 듣 에 거! (1 I 

’ •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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셔서 수- 댁 념 으| 'ij.. 示는 :|j 1T Gl 껴옳{훨 01 며 í.!j ↑/ι 숲@첼 E! f룹針이며 lJ IJ n:: --~ I HIJ 

創作;f，c、씨의 검솥 i똘 →~ S-. 핀마 . / 、、 여기서 f꺼뎌써지는 셋쳐댄 효 日 bX$.j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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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르섬 은 아)휩Ij '1후의 꿇짧 k킹첩U作 숲j렐활의 指훌t @쉽U 作짧‘和의 훌울準 

되는 것 -을 압 수 있 i十 . 체作이라는 生陸行젊는 (ù과 윷)에 

의 òM 셔 ， 헬j作펀 것 길r 받아같이쓴 i’허費行뺀는 k파j 에 의해서 (그 강|고 

ii미者가 다시 ψ 어| 共 l司으로 꽉꾀하여 f￡結폭1 l ~ • ) 므든것 이 릅앉明펠 

수 있마 . 요컨대 金의 가흔칩을 뱃어냐서 십lj 作 01 냐 그것윌- 삶 容 

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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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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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J 어 L년 과 쟁도 fjx. 立되지 검F 딴아 . 이와 같은 첩 납로 *j천 션E 뇌 

풀이뇌는 저 뜰의 文뜰 1철듭!넓 은 。 I 01 쉴Ij 쉰으l i生짧아냐 x 갚:괴 職;쉴; Htl 

f갚- I딴 그 텀 t本릎 極@쥔에서부터 r쫓 f띨시카고 있마는 뿔 f뽕을 確헬따기 ’ : 

어 I 커E 分하다 . 그러고 30 年 以上 金터成#制가 北웰.에서 維첸· 도|야 

느
 
」다

 
ι샀
 

.합핏 하.\+료- 北활호交갚뀔￡論이 1ι+ 그 i없街페 ~化 j2fj 벌:가 영: 

마 1+ 완만한 껴이었는가뜰 짐작하기에논 어행지 。.i-r:.i
l한 • l 따나서 北

훌쏠 」악 文훌il:J(행의 時代 8~ 쫓邊j웰程을 써?究판냐는 것은 二L 다지 뜻깊 

으
 

L 알도 아니고 크게 두j드러 적l 갖化의 形態조차 찾아보기가 쉬운 

딴도 아니 나. 다안 文풍핏3的인 練討j찮찮을 훈해 1 완만하게 드러 

냐는 새로운 펼 :讀과 새프운 王進 η| 感끼U되어가늪 것갚- 確認하는 

얄이 어느 션찮. 可能펠 것 이 며 *당在괴 ~t韓文릎f뽀- E혜의 ;벌풍설한 孩-

心이 어 떤 킷 인가뜰 활!解하는 삼 이 뎌 욱 童웰 칠 것 이 나 . 이 論

文은 위와 같은 짧쩌 플 을 前찮-무 해 서 北합의 저 X영特-하고노 ;빼 

奇한 文풍理랬 (文훌L;(策)으| 갖E 훨史와 그 짧況 -:i f횟 討 하는 껏올 

주 된 텀 的으로 상피-자 하며 아올려 文표웰펴上 王쌓파 텀 o 로 Jr.. 겨 

지 는 몇가지 |쳐趙 가령 永生王:.，휠 낯 유톡피아論 ， 群쨌릎術論 ， ;Æ홈 

t앓 ， 種子論 ， 主홉文픔輪 렛 民흩호잦 표의 形式詞 ， 갚용王활89 ;뜰횟王 ·뚫 

-4-



論 ， 敵처主흉흉論훨命8'~ 짧觀王꿇論 ， 경훌命8"~大作王歲， 技巧諸 ， 1*騎論 i 反

抽象主義 ， 共違王義ArsJ 字 농뜰 짧 텀 처IJ .i료 f슛협함 o 로써 , 北韓 文갚理 

論의 根本原理와 職봤둡 把f뭘하게 펼 것 이 [. ~ • 그라 고 이 와같운 

北헌훌文플 f쟁 5월의 全썼‘플 ~줬갚까는 作꽃 01 ðl 方 -펴의 훨씬j 의 r'lt氣差，01

펀다는 것쓸 밝혀둔다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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一.序
-~ι '.‘ 

ñftO 

어느 냐라 어느 받-代즙 횟원 ;약고 文 ·흘깐￡ E;움과 文꽃 l얹策이 f벼-.하 

1또짧.， r듭]-한 目 뚫 ， 同-갇i- 方 f句껴| 와 "ðH 서 많늄념된 經훌횟괄 A갖혀 It 용 

는 가져본 적。| 었마 . 오히려 文표앨:꿇파 !&핵윤 어떤 경우늪 

흉핀쉰행하고 그 빠者의 해和와 주口解·늘 이 추는 것 이 행想的인 건 임 에 

도 不fpJ 하고 매 양 갈능과 월·목의 關係뜰 Oi 뉴9 짧 뽑해 온 섯 이 

오둔 文킹깐 .핀의 훨 l해樣式이 었 던 것 이 다. 

그러나 北鐵의 A 。
。-， 3t홀풋 f멋 찬행파 x.표 h-~행은 ;i‘5 숲? 히 {페-하며 ~ 

펴-황가 I퍼-하게 展해편 수 밤에 업 논 때治 1:t쓸構 i똘깥 가지 고 

있다 . 北韓삼:용에 있어서 그 펴종의 föl-住은 차l解과 해;f[]에서 

æ 풋되 는 컷 이 아니 라 理 i꽤킥 겹j 혀윷 ;쥔놔 l않憶의 f훌案흉7} 듬]一차마 

τ: 持·練住에서 緣由한닥 . 다j jC 의 )l:. 즉추 f쁘편 。 i :. ~진 껴#fi란 한마디 

르 츠分한마만 北싫;의 f양:꿇 이 <公製>라고 딸 ;대 .휘활.의 τ~ l .s~ 
/; il 

< ~꾀필 > "t:-LiL 
L 

갚
 

너
 
T 

T 있다는 바르 그 점 야 다 . 、 1- ,(J λ1-
t . ’ 

이 L년 경 

우릎 莫략하고 文 갚」펄論뇌 ψr 究 • 김Ij찢行‘션는:.. 않 1\ ξ| 힘 이1?i存하τr 

ft身 文 츠등!따澈 원- 1초; 家나 公共集텀]이 맡아·숲￡로.써 j ;òj J\의 才能파 

힘 같 f혀複시 키 지 탑으-딴서 ::L 것 궐 l콕:놨으1 J꽂游、‘뜨혹 썼 l써차고 i호l 껴〈 

힘 우‘호 츄당創 1캄 ‘댄 수 있는 다策樹교뜰 낸j짧파논 것 이 文.쥔 l빛策 

의 根후이 펀아는 *쏘쏠윷 몫 오히켜 反後 ff~ 0 로 가져쳤던 섯이다 . 

그러 냐 北騙의 又표펴;論운 취-熱二판 3l i5 tj 꿇쫓극i 金 B hX에 의 해 

만플어 지고 그것 이 댈j 쳤의 홈한$파 I듀j- 한 i'-J;; -í환 Å'j ‘m 力슬 保;흠팝우 

-9-



강.써 ，rL훨 ~ }. 딘 公 -필 ξ! 文플랜 5월 이 되며 그의 文‘플 f별채。 ! :+t 훌훌적 

f土윤王義 共摩I 흉; [폭\， U 쩔꿇의 必셨R선인 手뚫 o l효 짚휩굿됨 에 따랴 

7. 픔어| ~한 갚; 터ßX의 오둔 見解는 념지도 저지지도 않는 北韓의 

文플 l않策이 쥐 는 /젓 이 다 . 

。 i E;{ 딴 짧;代쥔· 섣歐 이 냐 甲共의 文릎 l얹策과도 一敎퍼 지 01. _:,L 펴!!. 
-.:i-; ~ 'lL 

약 냐 따 모 는 非共훌[}"'쳤 의 ;文플政향과도 까E융 一초k쇠지 않는다‘ 

센쑤;써i 이 나 中共의 뀐우 우±효.::t:. 훨칠윈 rq 열리쥬윤 文-흙理論과 l없策의 

흉값출j료 한냐는 kl C>-!’ o ': 있어서 北훌훌파 크게 마찰 것이 없다 하더라 

도 (1).2...슨 잦흙作립1과 훨說이 1파 /\으 I {，휠 j家 1t 릎· 위하여 바쳐지는 

7.~ 
口 1、 ~) f.土 용급드 義fr9 터엘 리 즘의 쫓풍8<‘] 範廳와 性質이 主休思첼 ， 民族

Hi! jt i먼. , 速慶戰의 f뿜짧 ， 種子號 ， 永生또義露 等 o 로 짖E짧되 었 다뉴 

;섬 넨)11월 E함그4- 批 듬~行옳카 쌀無하나는 전 ( 北韓에서의 鎬똘과 批評은 

풍 日成 l팔、셉의 칭Ii핀면슨풍석 i.f 註뼈굿착- 또는 textual 펴a 

피하여 }룹 ~H.현-마 . 많 은 풍삶과 갖츄꾸고:..1 ，)‘행슨 누가 갑| 金 Btæ 의 

f효혐￥ 칠? 갑:'0:옳~ 하거l 화한解하는가 ;카는- 컴 도ι 생性 b~ 演j쉰 。| 상플 보 

여주 xi ir -하 며， 땐 1효있는 」밴뀐4쳤의 t古헬j 은 씨~~~ ?펀 i띄딘진 참화ti 뾰은 

i-금도 I교就하지 ;ξ 던- 쫓↑휴이 L·} . ) 꽉 }*i좋王훨훨11'9 ^'쉽j 풍 εL로서피 

갖‘ 프i라는 닫FE훌 아래 文홉의 싼. 감1 3:. 잖 b낀 갖는 :운- 으! f또·댈윤 /、又켈 ôj 니-

조E 術 ;F 년- ↑±윤:춰 r날E iL포 상:;￥시 컸 다논 점 ( 핏렀s: 大음ß 상의 文 f풍쩔 

r;r희 ;활는 파;활낭 씌 「삼씀科슨휴양」 어l 서 웰筆하고 r t.1:양科추 lli 版 +í J 어|서 

lli~닷하고 j니|우꺼 「文좋빠究 f)r J 는 「 싼씁짜추|첼」 터 PJT "i핵되 어 있 

1 ) 
까 . ) 늪농윤 여 타희 共껴향홉쉰파 -였:도 ‘ 

-1 0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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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·플며 1삐 A의 文훌펠論과 1냄性결- 옳@훌~ 경비 서 ↑iaf; 이 죄‘ ij 作되 고-

강~~훗뉘 는 南옳。 i '-t 非共뚫홈j I록|家의 fr.~양화파는- 선 f~ 훌쩔fr'9인 ↑義相이 

다춰北훌훌의 X 훌따策윤 밟8성」으혹 比較한다면 혐- 훌훌씩 文플政策。| 

란 횟챙의 自 由뜰 麗뀔上흐| 터1 두리 드 짧 하고 μ~~法 . 츠j家保安法 • 

各穩 倫fj: #ì ;f-넣 승·낳 設定해 서 <무엇 무엇난은 총행판 수 없고 

그 나머지는 무엇이둔 表행해도 우땅한 l얹뚱〉이라 찰 때 北韓의 

경우는 表짧하지 말아야 -쉴 테두균| 둡- 정하는 것 t니 아녀탁 아예 表

펼 可能한 範繼뜰 設定해 놓고 그 안에서만 뚫해行협카 이우어지 

"'v.' 
도록 뽕求하는 !tJ:혔이 다. 흡깐者 ?F 規‘홈IJr얹策이 펀 다면 俊者 71- 획求 

i빛策의 本~올 갖는 理由가 거 기에 있 다 . ↑혈쟁~ fr'~잎 흙~의 文릎 

i많策이 그 냐라의 文조틀~統을 훌훌휠히‘ 거! 港뽕훌훌효시 키 고 그- 냐하 

文흙의 써 로 운 可 섬듭性윌r 援化시 켜 냐감추르 써 l촉|家홉 웰，S.I 어l 녀|료기 아 

르 遍元시키는데 텀的I ~I 있다펀 南힐용의 경우 ~'. 윗 lfX :려깅:은 합期 f태 

不在;하熊였다고 펴염;i 핵도 처l t+친 말은 까니다. (혀어 노 1 ':; 73 年

10 쉰 8 딘아I 公숲펀 ;X 쓴뿌顧 5 1펴年計활11과 i퍼 쳐3. 10 셔 ;F B 으| 

"j( 환 마:1 짧 훤- 콤 3k Ei f옳 양흰 안곳 의 n,$: 化와 그 것 의 경슨 i화 1;ν.;-，처 :tl 又 즉" 끊 興~는 

의 훨rL 판 앞다1 펙 ?k--;뜯~~ :↓~ùi 느러 냐/! 까지 는 때策의 不 {f 샀 다는 

말이 핀 다 . _-1-려 1...t- ηi 눠 ‘ } iÖ{J.훈 ùl 판수도에 으I tïH ，.넉 이부어지고 

規市Ij .9.., !福이 넓어진다변 찾거〈피 ~') I 좁아지는 1* i兄파 

‘옳&될 

E 
--t 異差크

 
--

갖기 가 어쉽 다는 /혀 더 I ,>1 lfÁ 혀上늬 ~ • ‘,"n ..!:二-
" 1 ,-, ‘’ L :; ~칙 必꽃한홀 느 

깐다 . ) 

그 러 나 많짧8"~느휴 밀.- d fi 서 71- 장 팔강한 )z플 il￡策이 한 ;맺μ ;표 0 1 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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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맏 할 수도. 있 녁 )\짜명의 가장 띨헬한 펀」， -k와 빼 1한와J 才能어| 

위해서 j '; Ij出펀. 것」스로 감f1때반윤 모는 x표 1후品은 결코 어떤 政，lff

나 公共綠 f훨이 制)E하 u잣策의 補助어| 힘 엽 어 싫균生힌· 것 이 었 다-.1":" 

생각갚 수 없다 . 흐피l 로스， Æ.t f휘 ， 섞 l 익 스꽤 어 , ”熊월 , 과 터1 , 도스.효여| 

-::t 갚 그 自#의 ?E 끓어| 원 않l 윤 
z ri 것이 아니;샤 政治權力으l 

外!

숲 } 

프 스키 , 萬悔 능놓은 橫짧8s인 ;풍빠의 x. 표~짧 。 l 뽕求 또는 당↓ itlj 

갇!， 結폈가 아니 며 둡거 냐 짜딩등향한 ;fif 폈외 所흉이 또딴 아니 아. 

政짧의 樹교이 뽕거〈하}극섯 CJ ! 든 행制의 I쏟質란 가진 것 이 든 그것 

보위싸 던 G'j 이 쥬싹졌붉 nH 文표칠 蘇 f양시키기 위한 껴;년 도X짜도 

x. 월꽃. 웰센| 멀흘펀못잊 센 이 될 뿐만 : ~니략 !얹治와 갖.갚 사이의 잘능 

이 야기된 다 . 

그러 나 北활t': 1..t 융는 까 1쩨 λ 이| 꾀 랙 서 政 f쉰 ) ，1엎협 J ~￥~: r~j ， ,j( 1t 全

?힐 J?4 숲權 ól 젤쓸#렬 :ε! 고 그 4: ι| 써 ":1 X 플찾 f벚-a옳을 Elf3- 한 모둔 첼lE짜 

F 

샤
니
 

f듭송l' 이 ç ò-1 7. : 며 기 V! • I '"'1 그것 어l 의 ε，{ / ‘ ~'J..폈 樹 ~ï.:"， 뿐만 까니타 칩IJ l'↑:↓~~ 

섭iJ파 -헛字멜、학j ‘ !: :J•'/r; :r)Z術파 .줄‘: 場 으| 諸뼈t펴농5 가 *차Æ표l 며 그첫 '.) i료숙L 

, J ‘ ←ι
 단 갚L 첸 분..:.L. 섯 (.1 ‘관- 수 없 쓴 천 디1 01 춘의 7! 이한 文化훤;립플 

’A 떠 文化낭;! 持妹찬;;센 쉰 난듭 、! 내고 원다 . 한 f휠 i핸놓쓸는 마곰과 

같 ，) I 쓰 jl μ ~.' ''' < -=f- 2-\ 作家 갚術A 들 에제 있어서 수-영념의 敎

η; 는 ri|1 作의 울￥ k환이 겨 펴 1순 암j첼똘딛| 指針이며 닙IjfF統、和의 싫엄촌 L 

..., , 
-보 펀나 . >‘ i 여 /1 서 영셔터해지는 것처럼 숲日따의 가료;섬응 Q)체 

1'(::꾀 웬·뼈 길) ; ， !J 作 숭 J월핸펴 f읍효1" \ψ 첩iJfp 統、*잉 3 ) 의 월￥혹월이 되 」二

것폰 알 수 있다. 빼作이라는 生훌行채는 과 @에 의해서 ， 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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作된 것 을 맏아들이 는 t붐홉行鳥는 냉j 어| 되 해 서 ( 그러고 며-캘증가 아 

λI ~어| 共댄]~로 쫓Dn 하여 ;E*즙된 다. ) 모는 젓 이 짧뱃될 수 

있마. 요컨대 金의 카르칭둡 벗어냐서 創作이나 그것불 풍짤하는 

어앤 j월렐도 成立되지 풋한다. 그 理論춘1"는 이렇게 織祝띈마. 

〈作했， 표術A 들어|케 있어서 체作j훨程윤 곧 偉大한 ι:뉴영념의 홍* 

示를 賣微하는 .펴程이 다+. 경 애 하는 수령 닝 의 훨示로 澈底히 武훌훌 

하지 끊고서논 忠想戰에서 어떠 JlX::}를도 거 룹수 없￡며 따라서 文

쓸: 조i;術創作에 서 상호훌E戰을 힘 있 게 멜 려 나갈수 없 다 • 그러으로 偉

大 딴 수령 숲 日成총지의 敎示.로. ff쳤， 릎術A뜰쓸 武꿇시 키 는 것 올 

첫째가늠 활求로 내세우고 그들 쉴- 수영넘께 끝없삭 忠直한 훌命戰 

士로 키 우며 文좋훌術체作에 서 수령 넘 의 敎示를 澈l좁히 홉澈하도옥 

하여야 한다. > 

이와 같은 論블로 織械 되흙이되 는 책들의 文표 f뿔論은 이마 뀔IJ 

造의 뾰훨 ûl 나 쪼플의 -캅念8'9 t生센 그 엄뻐·슬 根源에서÷터 짧質 

시키고 있다는 훌풋을 確認차기에 充分하다. 그라고 30 ~: 以上

金딘 i꽃休樞j가 北앓에서 I짧 f하되 어 왔마는 훤失: 하、샤프 北훌훨文 3초굿빛형뚫 

이나 그 l成폈의 꿇~ft 速꿇가 렬. 마나 완잔판 것아 었 누가들- 쥐작하 

기에판- 어업7.1 fit ζ+ • 따라서 北훌훌의 ~ :，t윷 tij홈 ~lν~ :l- :뚝햄論의 時

代댄J 싫;邊j뭘桂「암 뻐껄한나·는 것 은 그 닥.7.1 갚 싶은 일도 이- 니 고 크 

누느러진l ;~ít 의 jκi꿇 iξ차 찾아보기 가- 쉬 운 암표- 아- 니 되 . 마 

만 文추史ffJ인 뺏討j렐뚫을 봉해 서 완만하게 드 f셔 냐논 새 피 운 f풍월 

과 王張이 찌~ )JQ되어가는 것을 確짧하는 밀이 어느 정도 可能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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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 이 며 찮在.의 北활.x 릎 f및論의 펄앓한 核心이 어 떤 것 인;;}-블 뀔햄. 

L r 니
파
 

일 ο l 더욱 펄풍을할 것이나 . 

E렀 갖: 운 위와 갇은 觀 l떠들쉰 前提로 해서 北韓의 저 ?필 l함하 

고도 神奇한 文플쐐詞 ( 文표u文줬 ) 의 ￥g 慶史와 그 챙t兄꽉 檢討하는 

켓 을 수된 덤 !jJ 으로 산고자 하려 아윷러 文흘理鎬上 主봤떨 팀 으료」 

보 석 사 는 몇 기-지 |감L힘 가 행 永 生 ~t-_ 행Uî:순 , 群왔 표 術 듬햄 , J1월 f各 월 術 6~[ ， iïíl 

뚫E 했， ~똘子詞 ， 포休文릎輪 ~ f(，지돗 :文플의 jκ 도자論 ， . 1:土융王-鏡 fr:J 웰笑포 

義랬 敵처王義論 능윤 檢討할 것이 다 . 

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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껴〔 초초 L딘〈 찾i 

1 • 찮 總

文플t'r:品과 휠될김화 이 1웰JA 요l t꽂이라떤 文표따￡策걷: 4닫 l펴 :ε 는 l속j 

家으i 꽂이 다 . 야 마j者~I i첼않;는 -致되는 面보나는 X낀rL뇌는 앓 

뚫 r~녕係어l 의하여 껴互 補完펠 수- 았 i斗 . 그러냐 이와 같윤 펴형 

의 쩔훨H성 떻張|했係는 ;퍼쪼'Õ'j 去勢펴고 오직 執拖者ε 統治二F많으 

로 그 if었能닫 짧 f꿇하고 있는 짓 이 ~t 韓으l 文순늦 또는 갖. 핀 l얹행이 

냐 . 北韓 共逢兌의 파命6낀j 武器로 規定펀 北韓의 文추픈術운-벼 

A씩 根本B섣) fi떠뾰늘 {~1E한 土台 위에서 Jli -1출하기 아 i건이며 체造 

흙로서 의 긍지와 專門家로서의 自由;愈忘둡 1혔 l훌히 {」때앓 ?양 때 바로 

소 그 存在意味가 ÞX立펀 따 . 

北~삶의 文릎 U않 -策-운 이 와같이 1떠A의 不正을 동해 서 定촬펀. 集다j 

王꿇 美 t숨:의 ~길각~tL}. ~ 섞 어l 서 w훨 하 며 i때 1폐 A의 才能파 왔 力쏠 

~I 家하j 팀랩등- 밸一化시키고 그것올 아시 #系8':] ~5느 때 l↓X 하여 c..: 
.fl 

힘 l않훨l cJ 
^ /\j착敎藝파 ;;판命化위 武器 j효 상해J5Y.하는데 숫바)~로 김￥ 

닫하는 것 을 덤的으로 장뉴냐 . 

北韓의 憲法 60 쳤는 모는 公lî:이 <科좋파 文추 • 릎術 r古빼의 턴 

由뜰 가진t+>고 規첼·하부로쩌 적에도 外~上 혈IJ)듭와 뚫갯의 딩 당1 

가 保 l뚫되는 덤由~王1*옮IJl회家의 文化環境과 類似한 것처령 보여지 

게 한냐 . 그러냐 바로 <엄由〉과늠 말을 훨파1 할 수 없다는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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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펴 ζ띄 7!- 있 마 ~t 훌품에 서 시! :각하는 目 띄위 짧꾀、은 t+음과 같슨· 것 

úl 냐 <JX웰的안 부료 ii아 作家 강術A골운 kt승 王義 κj jζ字릎術 

에 대한 兌의 隨尋 7l- 막，j l 文쏟푹iRf 겹iJ 作의 되由 춘춘 강: 쭈속>>하는 

듯 서 펀 :深 하거! 평F 훈정 中 %핏하고 있 i 며 우르쇼 c}-文릎思想、의 독소에 

젖은 1흉正 ~t 첼종 듣-도 또한 갖좋표術겨 〈ζ 自由化>> 뜰 때벌이면서 

t:J 

돌 

)t설t 조늦 ili 專활 " 서 rH 찬 껄;피 f펴첼플 tê否 하려 고 策動하고 있 ~+ . 벗f 

뺑|뿔쨌의 좋(if. é성 rz)췄어| 서 꽃 때 文쑤 Ei함칩IJ作~ 텀 田란 1순첼 · 효， " “ 

A뜰이 사땅의 던조 1生올 짓 합논 P섣킥~ I뚜f 級과 홉IfX fñïJ展릎 反처하여 

正遊의 필흥순i iE 이 드드- ζ. ... 01 L e M τ7 샘 터크 }휠命파 樓設으l 王A 인 ^ 
타; 7시 :풋 에 거! 덤王 8낌이 며 創 j쏠 6성안 生 t폼을 保텔 ~ï; ~ 느 ff- 씁王義 • 共獲三E

- 義 f土윤‘월 첼-꿇하는 l파 FE ntl ↑홉業에 셔낸務하는 ;떻命8'9 Jt ~슨릎術을 쉴M 作 

판 수 있든 自由이 斗 . > 4) 

여기서 도 確끊꽉는 건 Xi 렘 ~t.훌훌취 作家· 릎術A뜰어l 거} 흰F 容펜 턴 

住!의 範 i펌는 섬-쓸王義냥;1 家헬를갖관 위한 끊命l첼첼쇄 i司}밟되매 {土씁 fr':; 

C섯넙E 亦 j란 짧;命↑L.턱 표 ”’(子t;;;f 以上임 ι-

없 다 • 그리고 ?±용:E i쫓바j . ~’ 

美 I~수」 으--로 짖"않 f!r f4 武윷쓸릎 난풍어 i.~ 쓴 낼;쫓ËI") 하펀쳐t o! 닝 F E 北좋훌文 

흥l얹策·5{ ￡크. 버l 누리 -능 첼칙이며 그 核， ，니 η l 도休思;뱉아랴 ‘- T ‘; 

fl 수 있 다‘ f때 f퍼A 이 自 건의 γJ t-r:윈잉 끽ζ 性 -낳 펼 1띈;파10 르 흉쫓해 

가고 王#的인 A格우보서 劃 i효칼의 &경침j 뜰 감당힐 수 있쏠 때 

언어지는 빼 i월 κl 닙범의 t섬j 훌g는 :+t짧 익 文 플U섯폈 샤{ 경우 어떻게 -Cj: 

j뺑}검되 지 웃하는 p.良싼 -;F 갖늠다 . 

오뜰날 文표· 또는 文 ftl없황이 어느 時代 보마iL 더 설실한 

-1 6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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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朱쓸 갖게 과는 까낡은 어떤 우土용 1本市U ú 1 듣 뼈/\이 누 i쉰 ~ 01 \. -: 
T .).):-C 

文化~띈‘R이 낼j家나 l호|찢 1t行極|월의 Ì(X;흉와j 影輕力에 ø깜하지 

E#쉰- 수 없마는 촬혹낯넌 때문이 나 . 出 I派， 폐 I펴 ， 慮iJ 찢을 1뾰-한 符감표 

術， T. V , 랴디오 효의 천자미 어어 눔능 잔橫 又化接팩方法닫갚 낼l줍 

또는 民홉에 依fÏ- ~I 지 만 太끔b 分퍼 l록i 값필:은 i냉‘까~ 8') 상響 아래 서 

그 |져容 oj 이루어지거냐 遠칩’의 이-요자요 지| 介入차기도 한다. 더 

주 나 다 읍 과 경 퓨 달 에 서 도 보 여 지 는 ;서 저 럼 *斗 칼 이 나 않-菜 tt 씁 의 

찢종뭘이 남겨둔 時代 Eß 快m 이 ÎD며 A의 -남 의 χJ닝­
;= c. 저 해 -얄헨안 아니 

.자 人펴j 이 人 F꾀답게 갈사가지 -위 하 ~l 딩然스럽게 갖7시 되논 !!çj A 

~ì 9:. 1 t;면j 헬求뜰 갖化많~ y률이 어 느 쟁도- fEiE 시 켜 주느냐 하는 ~pl 

동당쉰 t콰씀하기도 한 l斗. 오규it느칸센 · 지라는 이 섞궐 01 렇게 指橋딴 

아<삶의 질과- 평世천에 쳐 r() (..‘「는 A현격 玉林: ;生， ú I 것 이 야 ‘;f보 

t섣-界 폐如에서 때프-는 동L暴하게 1-+타니·고 또한 ，注 l획逢앓우로써 는 

천혀 ;챈J JEλ1 )실 수 없는 푸 :;L 지 4혔 g원fr'9 혔求인 젓 이 I斗 . 그러기에 

又 1t 에| 대 한 fl따ilj 가 An벼의 H훌체IJ 프-서 델‘ Æ. 렇 순 젓 푼r 단순-펴 公 IE

tì 에 쳐해서 뿐안 아니라 그것이 f￡ 잔 A쟁의 채JEE 딴 수 없뉴 

感求어| 」F 얄하는 껏이기 해문이다. 文 1r: 는F -,.1 λ .. 二 뇨=--~ 
/ , -.) - .tL l_ 

愁求 ， 늑 그에 거 A!때으호서 위업쓸 주고 그플 ALIJ 당거| 

愁求에 l-j f6、하는 켓 이 냐. > 5 ) 

Af힘의 

안드는 

又化많j 愁求란 X1t 뺀 、?R위 <단순히 公1f t士> 이 i냐펀- 分덤r:. L따셔d (간갈 

--味하는 것 이 아니라 〈빼EE할 수 셉는 戀;求> 그것이지 때 깐어| 

댈j 家의 又化 i않차응 &;、然와)~르 어 l션 方!턴과 맞서 7fl 펀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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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J‘! ;쳤는 단지 핀날i-펀- 어!게 又化 EB 製品을 公正하게 供給하는 잠옳U 

찰 맡 () 씌 -할 때 f土융 F흙?止의 f볍뼈에서 야기 되 는 많은 X뼈을 解

f려첼 수- 있 -쌀 지 모은다. 그러냐 文化짧옮1 펴 v3잠까지 !훨당하고 

텀5→ 황 ， 深짚 ， 分析둬 j화 꺼컬올 가섣 뿐만 아니파 i설 fi 文 ft i;넓品괄 슨!:g같 

하는 않能괄 j뾰닝J <얀 다연 7文 쉰 ￡는 文化의 후;휠 H성 感求료서 합의 
5 

;띨괴- A혐의 표i 뼈|住이 라는 피j뿔는 1값찮하거} 갚t銷펠 수 밖에 없 나 . 
01 

{{j 활製品과 젖~. ft 훌셀品의 똘훗횟뜰 김옳를칠한다는 것은 찮히 無적풍味한 일 

이지단 적어도 交化싫品펙 제앨 의 적 製뚫홈·는 1固 A이지 集털j 01 '+ 

‘· 
숲 

.. 
l초j :것 일 수 없마뉴 점은 마땅승l 짧펌되어야 할 것이다 . 

따까서 iL갈i A의 Í-j'.I j쏠(J'g 뀔 由와 :한， .'권 뜰 떻품 *재 ::; ~ 는 딴판 j(化꽃순 찰 

-참하는 1많i 1h'.i ^의 펴j 없 !j 탤 수 없 는 感求괄 안및행 한· 채 활Û- EiS s. 1t 

製品만올 {兵給하연 λl 오직 〈公正한 갖化의 分 원c > 둡 l헥逢하는 北

뚫i의 文플 i짜 j파;은 it~ 젤과 ^/~암의 王休|生팔 |션.蘇하지 얄고서 따 

lL쉴 수 차다는 족활쫓이 딩션白해;설 것 이 ·;+ . 佳l 녔‘·’ ，~i:.1 짤 에 위‘꽉 文흰 

의 칩Ij作과 文할·맨펴춰 지-:'!L . 그셔} 따은 文릎&:5흉위 혐‘f rL , 31..;및政앓 

에 의 거 한 文化접 쓸 ￡題境펴 쫓종if. 괴:'쉰폈 8'] 意 ，권찰 ?룹짧힌 X 1t ~잃 

ai 위 <公正.한 分패>눔둬 과성뜰 휴 즈니 서 과C 훌삶의 쪼훌 i뱃策은 it영 

니
 
t ? 건 이 마 . 그 러고 그 磁能펴 構i촬的 ￡휠解는 x흘 i얹*뤘構낙 그 

밖위 펌IJl폴에 대한 樓討줍 흉해서 可함F:낯 것 끽土 l斗 
[0' 

2 • 싸-構 및 制않 

北앓의 文字플術을 tt‘括하는 곳운- 빼蘇文후:플術*한 |퍼넓 ( 略#、 · 文

-18-



풍 ~\~; ) 이 다 . 

<文쫓純‘윤 위대한 수행 김일성쏟지에 의하여 이둑된 훌命文후; E-

術의 ", 1 , 1 L 
7 ‘ T -,::- $.~울윤 *뾰承하며 그이의 王깎~ e잉인 文 츠~ I펀、;띈과 二L • i 

평안i 우감! ’j핀 :;X: ~월li:~策을 짧↑했하기 위하셔 i긍깅똘하는 것 닫 

그 ￥활QX:판 r4-음과 같다. ( ~펀 1 ) 기 

‘ 

'i~( .‘ lf'j~ 

.로 깐마 .' > 6) 그러뇨 

위에 서 .도 션|댐펀 ;갯저렴 x 풍就‘윤 꿇命x후죠흘術의 fif파 j • 14;Frt/; 

안 文플훤、;년 그리고 그 *폭행인 兌으 <x 주득~策올 첼↑혔하기 위하 

여 꽤염놓받는 것〉 올~ 1.호-命느로 하는 極뎌성이다 이것운 때힘똥의 그i 

합삼、 ( 낀r:l렇i 줬術ý.化혐、함合쓸 ) j斗 頻 fJ;L찬 構5x P'J삽 c 프- 보。|지 안 그 짜; 

能은 전혀 比較소차 되 지 풋힌~ r+ . f홉成위 갖쉴 ↑以 i또」는 첫 째 호 조풋 "vtl 

分野가 거의 체영하‘i 되 어 있다·는- 뿔훗이 다 . O/J찮운 플 tt‘쓴 10 H꾀廠융 

( 첼짧 • 륭흉 • 文좋 • 美術 • 판聚 ~:榮 • 繼쩌원 • 협劇 • 映탠-j • 演초등 ) 로 젝흥 

bX, ~린 差異7t 있고 결코- 1핍rL된 릎같닫 :it몇f 로 分;경할 수 ‘J ’ L ~) τ 「演
二1:- I 0 1 
.:.:..:: _! -1 ;껑우가 설含같! 켜 

r、 숭아 
-

피
너
 

E 
-

--T 差異로 나타납다 . 그리 

고 。 I 演릎위 ，활味는 협廠ti용의 ~ 1t 8':;待월「는 :ií옮 tj'~~효 反映7)~

L 

τ
 

갖 ~~ 서 fJT 닮 太 J셨文 ft .: i 첨멍인 太갖차歌룹흙， :'H 그， 大젠흉~따건 눔 

원 경획3t H:. 솟般괄 핀씀하는 것이어 61 것운 :lt. 훨2 ?그 쉰; 카 가끼고 있 ;<.] 

<'r _9_ 커 
Lτ -c- '.x i는 가지려고 하치 。j←느=­

'\..1;; 1._ 것 찬 이닥. 그러냐 이 횡
 

? 

向

P힘- 北의 릎術 천 2상핀- 윷 ·효깜 fj 슐 한Jl. 었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:7:. 

프^의 총봉산 균L 실 란 맡고 있 다는 쩌에서 노 유사하마. 그라냐 

그 差異는 녀 휴L노 크t:t . 마음의 도표 ( 作品創作1폼動 j월程 ) 뜰 다시 

흥 겨증해보기로 하자. ( 表 2 ) 8 ) 

-19-



6 1 . 3 . 2 . ‘H 발족 ) ! l 조선 문학예 술똥슴맹 ( 

, ø 

(숲 1 

I 
J 

? 

44 .,>

l 
-
녀바
넓
써
」너
 L끊
 냉
μ
 
’ 

L
μ페
펴
던
 

T
| 
기
최
센
테
혜
 l휩

폐
서
씨
니
나
비
에〕
 

-- -T -
조
 서
L

무
용
 가
노0
‘
배3 [

μ
 -
-

-

대
 

]

조
선
연

극
인
훈

떼
。
 「“·!·”]

f

-￡
 선
 으u
 악
 가
 
숭
 배
4
 

6 1 

!20 

I
-

-조
서
」
·
띠
l

L

강
 까
 폼
 맹
 [

끼
‘

.

〕
 ’ 1l 

·1

l 
J 

ζ
J
 
1| 

」

I

펀
μ
작
가
 맡
벤
 [

퍼
.
 “

l때
 〕「니니
]
 

펴6
 

온
 
분
 
과
 위
 
원
 

-죄
 

‘

펀
대
 
무
요
0

분
과
 위
원
」
 ·펴 

「

이
-
소
「
 

nT 

용
품
과
위

‘훤
 회
，
 

기
 
판
、
지
 

펴
O
 

홀
 
분
 
파
 
워
 
원
 

연
 
극
 
분
 
과
 위
 
원
 

연
 

-환
 분
 
파
 
위
 
원
』
 

! 

，
인족
 음
약
‘
연
구
·
소
 

첸
대

.

음
악
연

주
갚
파
 

소
 선
아
「
 
닝

}L
 ，과
 위
 
훤
 
회
 

치。
 

악
 
품
 
과
 휘
 
원
 
회
.
 

작
 
곡
 
분
 
과
 위
 
원
 
회
 

펴
n
 

효
」
 분
 
과
 위
 
원
 
회
 

-

-공
 예
 
부
-
-
과
 
위
 
원
 
회
 

l

죠
 ‘

.
각
 ”τ
 .

파
 위
 
씌
-

회
 

우
대
미
，
ι
E
갚
과
위
 
원

-
꾀
 

?
소
 
션

화
·갚
 
파
 위
 
쉰
 
회
 

。
π
따
，
 분 
파
 퀴
 
띈
 
회
 

기
관
지
 

-기 

조
서
」“
예
ι
좋
 」

회 호l 회 

-, 
?소
 니
치C
r
깐
한끼
 ’ -

7
‘
펴η 
판
 
l
→
τ
 파
 
위
 
원
 

“회
 

f
、

악
노C
무
L

학
분

과
위

쉰
회
 

T
j씌
 
고
「
 분
 
파
 위
 
원
 
회
 

T 

시
 

분
 
파
 
위
 

원
 
되
 

「
,i 

처E
 
u
-τ
 .

파
 위
 
낀
떤
 ”
젝
 

[

원
r

산
 ]

[

월
산
 

]

각도 ( 직τ판 I ) 
;<] 우 

각도 ( 칙렐시 ) 각도 ( 젝할시 ) 

지 부 ;<1 우 

-20-

;q . 도(직 쉴·시 ) 

Â] 부 
각도 ( 직할시 ) 

지 우 



‘
때
 
it 
F 

m、

,--0 

~。

폐 
석k 

[
--

i 펴 
l 패l’ 

며띠 

후 

갖O 

하l 

셔매 

g미 

--/ 1-기 

í\O 

~ 

석k 

써
맨
 }*
펀
 
{
시
 꾀
너
 
머
，
 쉰
 힘
뼈
 강
 -

( 

뻐
렘
강
영
 ) 

센
빠
γ
 

~ 
.、

폐
「
 
페
 숨
 
」

’ ‘ ; 
1“ 

떼
 
좀
 .

때
 

LW 

후
니
 
배
.
 

L 
%n 

배
싸N
 수
뼈
 
내V
 
*v 

-
F매
 

::00 
l、

#, 

배
 
뱀
 * 
* 

~ 

「κ 껴매 

# 

E 
T。
κ 

핀 
4씨
써
 {
팩
 
τ
u
 
꺼K
 
꺼γ
 

뉴미 
니 

?tn 

: ~매 

[
비

，

세
폐
싸
샤
 

) 

때
폐
합
*
 

(iiK 

때
이
 
사
r
 J껴
 +
κ
 

,---
나-

'~r K ||{ F h l 낀j τ - -, 

셔 • 원J 

τ ~ ö 
까J I~O * 

L 

}
ν
 π‘
←
야{
W
 

까「 

‘「。‘ <

K 

( 

N

찌
삐
 、-

-21-



위 낚 l외총뜰 향i응-로 에 서 마음파 깜이 댐딩 北 >c 료 iêï 動 으{ 옳#윷늪 

규- 영쉴 수 있괄 것이팍 . 첫째 作家가 도} 관 j찮웰에 있어 北韓은 

政府카 닫고 템평판 tt: l쩌 tif〈 i숲l 이 마
 

」
τ
 

처 9) 
디 불~ ~t 韓의 fF 

;싫 는 公移-Eic: 되묘혹써 험ij fi= 꾀 方向， 렐|作의 分뚫 ， 公務횡t行( 創作 ) 
6 

時댐] -, 모는 3:，핀을 l앉府施憲에 쑤탑시켜야 되지만 {훼 i짧의 õ-

• 
↑￠했는 _J... 요 든 決딩E權윤 ↑후 1쫓 턱 i꾀 。 | 갖긴다 

파t￥웰으} 作家 i펴뷰챔펀 판익 ;초 f면을 보 걱j 사 태f 휩↑ïr::컸t {뇨j 챔펴 쉽U作室어j .' 

內

자
*“ • 

더常활!)흉하며> < 훨치했時 I쉽1은 一施훨j했뿜어| 준하 여 S f選終 7後 어!는 

2 낭판넓j 의 .펌 챈; 월;펄 jz+ 1 티휠美統、 Æ[] 討論〉쓸 거치고 作家 1배 1固 A 쩌|거l 

칩 IJ 作쉰- !- iJj 이 下 i활되 그L ‘ζ 뼈)、딩Ij로 年 • 分때 • 처꺼|j ;!-짧j활관 j쑤 lXfL 획-

하여 이 렐 所屬作家同滋! 어| 월出>하며 이것이 兌펙 認‘峰괄 받기까 

지 많은 j웰첼이 있 고 마시 쉰成된 作品 깐 出版되 기 까지 는 作品의 

支퓨ß1쑤永 |히밟훨 出 • 支 감때iJ섣폼깝 ~ 中央作家 r~l 눴1i 어| 찮 出 -‘ 中

央作줬同앓싼흠￥용 -• 뿌꿨:'fl 交化릎術급1)위 천풋終짧<t호 -• tt}파의 j때단; 

J 0) ~ ~，~ ~， r: 
로 강설約활 t슈 있다. 그리고 노 r 댈l民운 이칸 j렐첼슬 꺼쳐 

出썼펀 思想쫓k 養 ιl 敎科월， c츠‘ 서외 X~추Z ↑1:品윤 뚫移的 o 르 씬 어 야 하 

는 것이斗 1 1 ) 

이 와 같은 벚;없은 꺼혜 .:tt.:훌훌 文표 l않 i품의 전Q 果로 나타남 것 이 며 

文훌tL~策。| 그렇게 5폈力한 J可束 力 괄 7l-지고 1수家뜰 #훨技. 하는 일어| c/ 

서우터 그관이 쓴 作品을 훌훌끓的무료 읽어 7L 여 살이야하는 f土육環 

境펴 助 l5X 亦是 北韓의 Jj(策的 背f삼익 結果인 것이다 . 그것의 

l얀 代댄] 背景올 몇뚫|펠로 냐누어 보띤 다음과 감이 械 하、j 쉴 수 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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괄 것이 다 . 

3 . 時仁꺼Ij않第쪼 1 1:: 

，}r짧; 文字쉰:術의 中 IL'이 둬 는 껏 음 文풍이 다 ← 그러 꼬 ~r훨의 

「朝 t않文슨휴 ~IJ 

다- 음과 갔이 

혔 l 期 

前까지 該월 

弟 2 차ij 

없 3 期 

능 其; fm 經料골 結슴해보연 그 |첼t\~分운 大 t本효 

된 다 ! 2 ) 

F잔 S볍 「民王基I也建設빼 J ~갚- 쑤르며 解i/x. 後커L 터 6. ?5 

이른바 「젊 l호Ií혔똘홉期 J .6. 25 뺑출행 t늄j 中쓸 말맘 

I‘r핏춤 復|日{닫期 1953 年 6 月 '} f: 닌 어| 作家{듭j 없이 쫓， 

足되면서 쑤터 50 年代末까지 

찾~ 4 j에 「千里馬봐代: J 6 0 年代 前半품 말합 

~;g 5 싶H r ;1 음王훌훌連쉰갚뼈 J . :-' 0 年ft뜰 랄캄 

그러 나 아와 갇은 時柳의 ~分어| 앞서 考l慮되 어 야 촬 t펴썩는 

1945 年 以前의 프로文표에 대한 連結方法이나 . 이 당에 ML 兌

의 3는풍이 "펀介독j 것 은 周훗n하는 바와 갇 01 1920 年代로 쏠八 l峰 

朴英웬;‘ 숭어| 펴하여 l.l l 훗판 것이고 13) 19 1 7 年 러시아童命을 前

後로 하여 일어난 *土융主뚫文掌이 20 年代에 들어 日 Z휴과 韓댈l 어| 선과 

되 떤서 파스폴바 ( 순잖웰 ， if~英뺀、 中心 ) ’ • 펴、樞 fi -. 그리고 이 

피)~흘의 

W￥散의 

結合￠후인 카끄 14) -=...Q. 
t-~ õ"?: 

1쉴 j불쓸 거 ;;(1 게 하였￡며 

結fiX，케 

특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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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었고 카표의 l벌向， 模훌 ， 

카프는 i쇼↑훨 o 로 NA PF , 



RA ? "F' 놓고1-위 l해 J힘 윷 통해 共꿇 -王義 tL:X治 fg-l ;念;과 f土슐王義的 뿔笑 

~Ë꿇 쉽U 作 L턴여Ij껴| 立lftiJ한 文훌 j훨뼈의 뿌리를 내 녔띤 것이다 . 차프 

이 JJo캘했 던 쪼A의 歡나 그뜰 이 보 여순 文字챈의 影響力 ( 특히 

감t 등꾸 터성 %l 껴 ) 쉰 뇨L 더 라도 1930 年代둡 前後로 &‘i 서 그것 달 능가 

갚 난 피 F 유파나 그감 또는 f햇念이 存在할 수 없었다고 해도 지나 

치지 않갈 껏이며 이플이 난긴 공죄를 아무리 줍-여본마 하더 T'+ 도 

너셔 E넌낀- 펄- 뚫 하냐는 北濤 共훌王헬 :t 켈외 선쿠척 位 [훤에 있 었 마 

논 날축 덩풋 이 다 . 더 구나 차프時代의 文字행詩과 그잔의 l빛治 f꺼 理 ;tt

。

~ 南- 北이 分M퍼 지 알은 :快態어| 서 H 帝의 /밟압~ .i:lß !펴〔憲에 온갖 民

i종的 시 련을 겪 고 있 었 던 ;t* t兄인 쩔i 由르 <民族王歲 j필 l助의 만 깡E 

j~J~팽、 .> IS) 로 보 71 냐 님 帝 에 -화抗할 수 있 는 反帝 i해똘의 民族的

각성 의 Jj法즈L로 생 각하는 것 이 -般的 見解였 무며 大多꼈의 저Jfl짧 

/\ 뜰 이 그 影製 속어| 있었던 것도 낌승삶{할 수 없 는- i훗↓ Â cl 마 . 그-

l낌 션|도 不 1{낀하고 ~달달 北韓의 쪼갚 f몇 E댄찢뜸「E- 카표짧代의 7:. :.렇올 

전혀 認、定하지 않는까 . 잉"; !j ，l: 은 <우리 가 ???한承 해 야 0[( - -찬 

lïi. ;統은 맑스 -려| 닌玉義의 가발밑어| 웰했/\民의 fl.l효궐 ”앞샅혔. 하 여 |행 

즘함한 抗 티避擊 !浚의 강술命~抗> ‘사 이라 훗박고 f확抗 해 서 < 쑤터가 

fi ïÌ닝c 윤 j핸承한다고 해서 요가잡탕을 다 섞1:承 앙 구 없융나 t::- r • .>라 

고 王 j쇼한나. 또한 「우리 兌의 훨命테 文릎 fi- iØë 과 

承迷발 J 17 ) 이 라는 달윤 보- 면 마읍-파 같은 jkl설 의 

게 뀔’함텐 수 있다 . 

-24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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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 이러한 遺훌 ， α | 러 한 fii; itïL 윤 오직 수영에 의하여 맑스-레 닌王 

義가 그 냐라 黃命i옳動과 密接히 結付되 고 옳命뼈 ~IJ 위 질 이 빛 

나게 開紹되는 j월程에서만 創造필 수 있마 . 그것은 이러한 歷

R:的 j뀔程에 서 안 자기 '+라 黃命승~f 훌훌과 i휩接히 結合된 밝스-레 

넌王義인 수령의 쉰굶，볍想、 쓸 자기의 /펌 ;펄美字的 끓趣‘록 하 여 챙 

훗올 횡;훗하게 反映한 黃命的 文렇 꽉術， 수령의 忠，샘으로 A 民大

聚올 펴; 훌훌시 키 고 수 령 이 가 리 키 는 결 효 그 들 쓸 힘 았 꺼l 배 itì~ 때 

員할 수 있는 참마운 옳命的 文좋환術이 創 i흐될 수 있기 때문 

이 다 . 

그러 요로 수쩡 의 영 도촬 받지 꽃하고 수령 의 /썽、 I년을 쳐.패 -까 지 

웃한 文렇플術운 J횟美르 켠델J I합級하] 이 며 草;命的인 文좋릎‘術로. 궐 

수 없다. 이르부터 1920 年h 前半뼈에 우리 나라에서 創펴된 

初째 프르. 레 타리 아 文字-표術 이 나 그.t4、이| 創 j흐 된 <ζ 커·프 >.> 文쏟릎 

術윤 비 록 줬폐|휠級의 l펀想、끌 1호 꽃 -딴 j쏠陸 이 라고 하 너 라도 우 리 

文 스휴조~ ~함으} 고홀:命fi.統￡로 펀 수 없 다 . 

이글괄 통해서 北韓의 文훨 tïî. 윈ë ('1 어 떻 게 이어 λ| 는가 하는 問뿔 

와 正流性에 x---.t 한 l꾀동월 뜰 아울러 5훌 훌싫할 수 있 닥 :+t.:韓의 센핏 ， 

忠:t월 ， 3ζ 릎 숭의 f~統 운 (1)맑스 - 러|남王훌블 쏠;本으로 한 金日 rli. 의 

;꿇命 ，밤샘이라는 I~ ~)숲日%의 ‘?화 굉￥플 받 지 웃한 어떼한 프-흘러| 타리 

아 文 침 i뚫다뼈도 fr;.찮 H’J 文;플 ;i웰첼무j응- 받아늪일 수 없마는 점 냉/ 따 

라서 19 2 0 年代 페]후助 프로文字이 냐 차표의 交료간E꽤 역 시 北癡

「서
 
“ 끼

 
/ ‘ 



文 뀔 6; EL :L j른」 a칭호관- 수 ‘S;j 냐는 끼네 
fl τ 0 1 b철 넌갚펴 는 흉L 늦릎 뜰 c, 1 마 . 

그러나 이러한 짓r EfF 꾀2.1 찢討아는 나톰파 같-익 펼횟 ιi 맘꺼| 考-

!텐f 노」 μ、 풍~ 7~' 섯 째 밝-스 - 레 난 王궐쓸 Ur 당푸호 혼L 잦터成뛰 

f원젠 이 i낸 ‘ ?TJ 어5i òJ 71’ -事 지 cl 나 바 S. ó! .! ~ 1 þ ~:- 냥: F건 1￥￥딴나는 ‘’ 1二 ’ ι" 굉 . . 
t 、‘ , • 1~1 'þ ~ ,-!.. 

서’ 괴 L. lr. 짧뇌 션쉴 ， uxVf; , ;r.化 ‘- t -. 
f황 i후의 판~ :t.: ~京 f떻 쉰 ~션뭘하 τ5"' . L 'C 

L ’ 1‘~/G、이 펀냐고- 1」; ~ ’- 비'11 c.. l. 둬 셔|서 뎌 上述얄 타f制 0 1 지 안 , 
’ 

7 

L’3 

/、、
- --.". 

--'l 

t; ↑ 스-레닌 =-r.義낯 할후브 깐 깐日값의 J밥 ;t엄윤 o! 늠 바 〈主뼈펀、想> 

o 2. χ
 강
 

조
 
0 i측쇄되 논 섯 。 | 벼 ‘ ’ E 

" 1 숨r 숲 B ü.'i.녹드린이라 -느
 
E 닝

 
T 도

 
수
 
’ 01 

ι‘ 

쉰 젓이다 이 것 윤 션‘ 순 고E 갚;: + ti F잣 玉 ~";~= 갔 ]까 초 훤 _i:!-_ 탠￡ 낯1 되 는.. 효 터 

h 궐￡命f펀 E겐 고F 玩 Y5l없적으| ::þ ， L~、 'i.p벅 이 며 의
 

그
 

i등~~ 대 쿄- 한한;잊i 解쟁굿의 

f젠 혀Ij 011 \t 빼하여 번;체 IZi 펀 션증콧 드E 감 1홀命 i몇論의 터l 제 로 볼 수 있 

[:.1 .• 띠다서 。 |것은 작 B 成主꿇늘 背景무르 理解필 수뛰 어| 없는 

젓이며 」는 F휴主義의 基 킥ζ~1Jl_ J.쉰 르 우 터 離脫되어 있음을 意짝하논 것이 

기도 하 다. 첩 ，댄 상 日成으| π‘i 걷훌뜰 인 χ1 웃한 프로文릎1훨 훨j 이 北韓

강( :날: 띤의 액 o '\료부터 쉰，iJ.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必然이과고 

생각할 ，，~­
I 

01 -2- :>-1,,: r_ .... 
λ‘ C '..-'! ~í ~r 그라 냐 -낯 째 르. f헛討되 어이 ‘Lr I심j i<;덜는 

)*iX것 1 0 20 年代적 프로文 효:냐 까화. /’} 과t輸피 뇌 It){ 1갚씨 않fsL펀 直像

쑤 터 去勢되었느냐， 아니띤 ~t 팽?土융쏘밸)의 *공뽕에 따은 것이냐 하 

• 
느L
 

j 터j 생이나 . 1 0 60 年얄에 ‘빔版된 北繼의 간 ~추 F딘이i 서 냐읍과 

7]. (- 귀설 괄 홉意해 -블 ι、풍한 ;·F ‘:1 ~ 
/‘’‘ t.!. 

껏 이 斗 . 〈 장 B /JX 원수플 先

:꾀로 한 共薦크二뚫격얄뜰 û I ，1꽉熾 指갱￥ 한 vt 더 武흘 j;:.Jj항속-에 서 옮生 ?￥ 

쏘깐· 획운깝的 文 r쓴료‘術과 이 |해좋어i 鼓舞되어 너욱 갖흔한￥ 한 차표文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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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1.=- 。_. r •. __ 

L 생￥放&、 우리 j: 추의 가장 r텀합한 fi- i찮 c 듀 
18 ) 

상 다 . > 

넥 기 덩|벼펀 -츰파 갚에 낀 11캠펀 달쉰 ~ J:i. x1칙 j교핑텅월.!L인마. 

갚의 5챔휠-는 카 고 도 <우리 文걱긴월 ft긴의 호양」命 fi.\ .:짜으효 펄 -/rt ~ 마 > -- i.!. 

~ 요고 있고 뒤의 것은 카프샤냥프 <..우리 -y~字의 가장 타i ￡늘딴 

t쇼댐 o 쿠 되고 있 (..~ :... 二 강주 e長이 나 • ðl 것 。 北펀파끽 jL E f번 간읍 이 ‘J十’ ‘ L , τ 

lcxt합의 方!PJ 이 펀 lti- 하 변- 완 iii 깐대 j츠 ;if웰 ↑~jE 되 어 가고 / G셔t c.~ Þ 흉효 

f찾갈 端 B'-J으- -~: 둡1E~셔 하단 것 이 .되 e-t. ‘< fi lfgi 4」료 되고 차마〉는 

쪽의 主하효이 1960 牛↑C fJJ 半이 EF ÷ …失
L 

다
 

” 

향
 

、표;흉 ùH 본아띤 그 펴 

u혼만 하더라二é . .:tr 첼:의 jE/한性:.1.닫求와 숲 B JJx王홉의 칭- 도가 70 주 ↑t 

에 비 하l 덜 견고한 ;없況이 었 음-관 주단케 딴다 . 그러내 60 年代

의 jζ 램1 맞 역시 숲티따-의 抗日武 -훨!성땅의 고용命판~j _Z~휴이 文 r字史的

iE統性의 f뻐 U현 δ! 펀다초 흡초등한쓸 쑤성반 것은 c ì" 니며 아안 70 年

ft 가 그때와 닫라신 갔i 은 화:β ÞX 의 힘貝펼들 直}웅￡ 녀 1" 01. L 1 .1-
t:= .AA. - - r 받지 

잖았느냐 하는 !fiji6& 。li 훌할춤강한 #순써ç.!J- 부여하고 있 냐는- 事횟이 

고 이것은 -숭 8ÞX ~主義 염~ 1:3 fïJ.;，릎 f추의 δ용앓가 더 욱 깊떠진 것 

;- ;뚫JfÇ하는 젓 이 마 . 

:촬영등上 위위 文쓸:史(표 18 홍照)는 <가장 고귀싼 íi.;t9~ > ~로 

닐
 
-a -

μ
 

-카
 

갚、定히-였픔 위::.. 01_ 
"-- ‘-

아니리- 판소 ~I -뚫홉fu- 펠김 -茶 lμ- 감삿갓 

- 배 t뇨孝 - 서| 시、 ag - ;4강 셔 - ~κ;추Z - 꾀] 火 - 챔石 未影 -Í3Ç션 姜땐ð(-~北 R탑 

- 초 기 전 - 朴 八 陽 - 박 서i 영 - 윤 세 숭 - 천 μ| 놓 눔 을 크 게 년 定하 였 고 같 

쑤箕커<: "~ 효 Bhκ ↑i월 i}잊化 c서| 
, 

사
 
” r古廢한 흡IJ 作렌 휠‘ f함· 란 보였년 

~핏펼함에 대 ιIj 많은 짜t du"올 웹싹;갚 바 있다 . 그터냐 ;앨 4tl 둬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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出版펀 또 마듬 「빽解文字史 J 19) 에 서 이 口 60 年代에 짧‘댐울한 

것으로 알려진 韓펄함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얹고 그밖의 車흉올作 

家훈 거의 除)rl 한 채 새료운 #市iJ에서 出옳한 체 A플의 이 릎으로 

일판하고 있마 . 특히 ‘표 텀되는 것운 金日成偶條化의 -環무로 λι 
7 

여 진 作品플 ， 헤컨대 「萬鏡台 J ò 이 짧협野의 이 픔무로 出版 강 

20) 
表펴 었 음에 도 不 j句하고 「행蘇-文추史 J ( 託 ” 와 같음 ) r文좋플-

~I~ 횡 典 J ( 릅王 6 파 같음 ) 승 70 年代에 刊行펀 出版物에서 는 마-음 

ν
/
 

4S 

과 갇이 고쳐쓰고 있마< 4. 1 5 :文켈: 創作담i 은 不 j렐 4 f"'>.J 5 年분 

얀 에 <ζ tI tl 웅 의 천 T!-I 걸 >> ( 1971 깎: ) J <<、 얀 경 대 >>( 1973 年 ) J <ζ 동 

프는 압록강까> (1975 年)과 갇은 長篇小誠플과 특히 종서 <<불멸 

으} 력사>>중어|서 훨篇小誌 듬안 〈ζ 1 932 年>>( 1972 年) J <<훌命의 

혀영>>( 1973 牛 )과 같은 記念韓的 大作틀윤 흥U作해내였다 . 이러 

한 f효篇小짧，뜯어|는 $:hl?的 꽃維이 λ| 며 결세의 꽃 l초i황이시며 ~1i용의 

태양이신 경깨하는 수영 낌알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훨命력사와 콸 

멸의 혁 영업적， 한없이 고매한 共뚫포훨￡的 춤모9l 4ι 。 덕성이 具-:.L"'C‘ 

1*的인 력사석 i펀 I휠를과 초i料틀에 基!삶하여 全 l떠ì Ó'~으토 깊이있게 

C성 상화되 어 ’‘다 . > 21 ) 。|와같윤 든:프ï 요 Ei」 풍해서 그성이 말하고자 한 

훤:C젠 는 그 g'l 明白한 젓이지안 金더없偶1찢化의 內;잔쉴- 처음_ 0 로 대 기 ò' 

하는 사덤갚의 立楊에서 본나면 오직 훈합고 해괴한 M信 iE的 훌옳 

f!:Yi 어l 당황하지 。1송ι 」 El- 수 없을 것 이 다 . 1固/\의 作品이바 하더라도 
"!f 

그가 숙성되 연 創作한 훌훌슷마저 쑤정한마는 |화倚￡ 。|해할 수 없거 

니와 로향者的 良心이냐 客觀↑生 따위뜰 ‘설체 포기한 金偶1象化論理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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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항함이나 바이상척 진술태도에는 차라리 北햄知識/\의 生存論쩔의 

일단을 대하는 것으로 여겨져 처연한 느낌마저 갖게된마. 이러한 

北韓의 삼용文化環境윷 전제로 해서 그달의 文흙政뚫이 어떻게 밴 

화하여 왔는가 하는 問題달 檢討하는 것 이 온당한 일이 다. 

그러냐 1 964 年 5 月 24 日 「文化A뜰운 文化戰線의 투사로 되여샤 

딴마 J ( 北朝辦 各 i훌 At한委휠융 政뾰， l:f:용댐f* ， 宣~셔 ， 文化A ，

홉術A 대회에서 한 연설 ) 22) 는 金 B 成의 연설을 시초로 해서 

최근에 이르기까지 北輪의 )(푹풋政‘뚫·에는 經혐的 o 로 政 V台 fj:용‘의 연 

화플 暗示하거나 그것에 판련된 政演쫓化의 플을 찾아낼 수 없마a 

마만 北韓의 쪼품活動이냐 文훨政jk 이 삽섭수건칸 척어도 그들 냐 

듬대로의 成長과 探化j圖程올 거쳐왔다고 보아야 하는 당위성을 무 

시해선 안된다. 北韓의 삽섭수년은 넓윤 테투리로 보아 프로퍼|타 

리 아 抽載 4本밟0 ， 共覆王義#市IJ 라는 펴에 서 確美히 쏠변의 時代였 마고 

단〈잔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蘇聯올 송주국￡로 한 固際共運

主훌휴 衛星 i펄l 家의 i훌列에서 서서히 벗어냐 옳터成펴 王#忠J썽이 바 

당으혹 펀 民族的 共覆主꿇 Ei는 金 B Iiκ 의 u佳-1* IIJIJ 블 確立시키기 

짧한 점진적 쫓化블 간과할 수 없아. 한마디로 분단 30 년 동안 

北韓의 모듣 ~女治， 文化的 努力은 옳日成主義로 흩콰합의 지지， 사고 

• 
방식 , 가치관， 그라 고 댈l 家를 維持하.jL 構成하는데 必、뽕한 그 모듣 

것들을 集中시키는데 추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그 以上의 것은 存

在할 수도 없고 휴在하지도 옷한마는 事쫓 역시 분명한 笑야 마. 

北뻐훨fI육는 탄 한가지 의 1뼈f直#系 i감엔 가지 고 있 지 옷한 단순 

n 
γ
 

q 4 



한 *土융이 다. 그 만 하나의 f面 f直#系는 金日成主義이 고 그것￡‘로 

부터 이탈한 마는 것은 또휴의 :l:..기들- 의 미 하는 것이며 가장 부지 

하고 즐모없는 자가 된마는 것올 의미 한 마. 이 들 이 가진 뼈 f直 

의 단순성은 너무도 후영 <5 t- 고 소박찬 것이기 때운에 도대셰 政짧; 

의 쫓化j렘程 -쓸 빠究 -안라는 알이 전석으 :ζ 쑤으1 cl "한 느낌쏟 맏는다. 

쐐 냐하띤 과tiff슬 으l i않 ‘꿇 0 1 란 오직 金닌 j파에게 3-성까는 셨bE륜 f쉰! 方$

R}을 의 01 히-는 것 이 과고 쉰 수 :;J 」l 나머지의 ff펀題 Jr 병 , 짧{il: ， 

쪼化홉빨 ， 심지겨 南北抗一 도 f웹 j썰까지도 그 l표顆의 위치에 놓여지 

71 혜운이다 . 그것등 바꾸어 表냥하띤 金님싸의 영령파 그것의 

킷鏡 ( 服從 ) o! 하는 간순판 關 tψ; 하고 말판 수 낚에 없다. 그렌 

0 1 유로 本鎬는 文훌 l않값의 대 강궐r 위 와 같이 樓討하고. 보마 더 

文죠듯￡별論의 核心이 되 는 맺 가지 i폐趙블 며 ;重뿔한 이 해 의 x'1象 o

혹 把據하고자 하는 것이 냐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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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• 많 觀

文 조풋 f볕 -::L、‘i:irr 

北歸의 文릎-理論은 二LI앉策에 比하여 펠씬 複 4뾰하고 有-橫한l이며 

r.t 範딴{핫l 확산을 드러 내 고 있 다 . 그버 나 理論의 R환당김에 있 어 뻐| 

↑ i앙 I A 의 王休 tr'.l 1*系 ↑ L가 否호되 고 오든 T떤 E삶의 方向파 全 t本 的

격 이 i궐l 家앞l 次元어!서 단웬화되 어 있기 tT~ ~순어i 大 뭔分의 짜fgr;정·料 

는 (同- 項目의 境遇) 거의 一댔되어 있 고 j파핵의 혈훨 r1l 을 

보인다 . 꺼 덮 時: fi~ ~U로 -한 때 !한l 一 J띄 섬이라 하 더라도 |漢述외 內츄 

이 서 로 다은 境 i현 가 없 지 않고 ( 가랭 앞에 f회!훤한 한설 야외 境

i뭘 갇은것 \ ) 약간의 說똘이 없었 던 것도 아니다 . 그러나 大部分의 

E옳춤 역시 金日成主훌훌의 테두리 안에서의 攻防이며 누가 더 金 日 成

의 見解에 正짧히 }쫓 j효되어 있는가플 따지는 텐1\話的 춤펴에 局 pl{

판다 . 

北韓 文홉理論위 決定的 t참嚴맏 맑-스-레닌王훌훌- 룹- 土台로한金日成 

의 이른바 〈敎示>로부터 tH좋하고. 그것으로 되돌아간마는 것알 

것이다·。 文릎의 形式에서 內答에 이 르는 전과정은 김의 가르취에 

호댄J~로 f衣存하지 않융 수 없고 칸혹 金의 가르칩에 대한 줬:中 

央(金正一 ) 의 부연 또는 解행되 方 、注에 힘을 입기도 한다 . 金

f떠A 어| 의해 서 만들어 진 모든 文픔理論은 一切 公式따안 E길i 쳤文조풋 

施策이 되고 누쿠도 그것을 변조하거나 그것무로부터 離脫할 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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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 는 自 버 와 慘5f1j 들 가원 수 값 다 • 

。!러깐 文효理論의 f뻐떤{生숙는 술하l~로 金 日 成王裝에 立뼈j 한 조t용 

￡:활 l관쳤 i펌設파 反 帝 I훨 흉*윷 Jl묘한 組넬j 힘一외 大課-業 이 라는 1혈德 H션 

負 떨 어l 뿌리같 둔 iv~命 l훨에 1<<存하는 公式 이며 이 러 딴 公 i지의 댐등 

됐만이 후 ai 에 의 컬숭당 , 또는 꽤Aó l 가진 :負따 의 11￥펙이 可낌己핫f:-

것이고 그밖외 것은 ;짝忍할 수도 폈存할 수도 없는 찮떼J 01 되는 

것이 다 . 바꾸어 줬범하연 共찮王:뀔 파떼w.폐‘ 위 에 民族드Ë 1* )흰、 산t효 

}갖섭 시 켜 나가는 것 이 北韓의 統?台理.念 이 요 그킷 이 바로 文풍 ifE;습; 

되며 n C: 
_1-- , =- i~ ‘꽉의 住 K이 가져야 할 λ~ '̂ 1 

êll -, f늄 E설 7} 도} 다 . 따라 

서 삼쌀王옳: (l'J 뜰콧王 4X 가 土台가 되 고 거 기 에 E낭族!'j:J 形式을 성 

어 나가는 民族王 ;J~' !'fJ 않탠l 이 北韓 文.표~~명論의 決 fE5윤的 ;대況이 라 

할 슈 있다 . 

여 기 에 서 派生되 는 첼子剛 ， 速度 t뺏 等等의 딴! 듬i월은 위와 같은 大

샤임- 티Ij닫 쉰냈 히! 냐가는 方法 또는 ‘夫놨의 結米에 대 한 부--연의 f띄 

論이라 보아야 딜 것이다 . 

9활팎가 *홉 둡 · 년1_ 히} 마루거l 되 는 여 러가지 批評(f ::1 펴님 ( Criti -

ca l i d iom ) 은 이 l펄文에서 찮둡J 도l 고 陳{，t，] 펀 .것보마 휠씬 
. 
허
 

」1 
J 

” ” u 

하고도 具 i木퍼!인 
* 

ι
*
 

j 必、뀔로 하는 i펴題달이 지 만 ~~韓文홈L몇 6펙외 

숲$￥t 란 f먼 i별하고 싶은 ￥ rn~fH ~\心때운어i 숲빠 trJ 인 퓨격에의 댔近 

，:-룹;kj된 셈이.Äl 띤- 깊이 있는 分析的 結 -果뜰 얻지 꽂힌- 아쉬움 

요
 
P 남 각l 케 이다 . 그러나 한가지 分껴히 게 밝히고 싶 은- 것 는 에 

컨 녀 永生王꿇詞 , 합- 聚죠등術폐 , J.월倚흙術폐 ， t죠法論 , 休敵論 필等운 ~t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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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.의 文플행論활에 散在하는 여러가지 碩파j 中에서 카 i번되는 바 

갈 골라 筆者가 꿨程채본 벼품라는 쳐이 f몇 t解되 기 바라며 또한 

本格하]인 項目치!j h께헛는 뒤로 \)1 부고 오직 北韓x훌Jf~ HI힘 의 휴않팡탕 

라도 把握하기 위 하여 本휠 fJ，운 ( 原號 ) 파 훗鏡論 ( 方法論 ) , 形式션 

4￥윤 함께 다루는 무리 둡 범 하-게 된 .펴도 I뿌辦되걷- 바란 다. 

2 • 狂육王앓 rrJ 흉‘쉰~홉- 놔 μ'" 댔(f~ 形도[-

모둔 共양:조接 i꾀家가 맑스 -레닌 主‘황릎 i펀j 家聽設의 옳本 }I5理 

-~ t꿇 휠치 하연 서 아울러 採折덴 l얹짧의 하나가 션令王꿇的 흉쫓主 

.:Út이다 . 지금까지 알려진 資料에 따르연 1932 年 1 0 月 26 日 고 

리끼의 집 에서 이 바노프 환 45 名의 文A 이 황席하여 作쳤융議 

푼- 열었을 떼 스탈년 이 行한 演쉰f 中에 단풍初로 ￥土융조 펠 리얼리 

릎이라는 말이 많범되무로써 이 말이 公式化되기 始作하였고 도슨 

~꾀?|‘ . l:.: ， i 泳의 文릎꾀iJ f午理論으로 1*펌된 것이다 . 

1L~i강의 ?땐論펌·는 다음과 갇이 金 日 成의 말을 녕| 써 잔고 있 다 . 

< .. .... 냐는 우리 나 바에 서 狂용王義的 흉훗초줍라고 하띤 民族

!1:J인 11:* 콰에 *土융王義하]안 vq 잠관 담는것 을r 말한다는 正 義달 주 

었읍니다> (<外 l꿀j 듭디者들이 提j힐한 웠 i해에 처한 처答> 351 페이 

지 )23) 〈具休Ó~ 인 民族文化릎術운· 民，族·的인 形式에 *土윤王義的 

{시 ;감원? 담아야 하며 Alî: 大쨌의 !lfi t'읍文↑C生끊-에 -갚 융히 이 바지 하 

는것으-로 되여야 랍니다> ( <빠냐마펴者代表 t펴과 안 밟§話1 > ' 8 페이 

~l ) 24 ) 

-33-



iJ I J41 文대~만 본다면 숲 日따이 이 와 ;갓 김­
느 1- P'l 짝쉴r 괄훌fJJ 로 iE義애 

서 北韓文훌 탱論‘으로 採몫하게 하녔마는 늦이 펀 ι)- • 그러냐 다 

음과 같은 금갚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뿔횟을 먼저 샤認애뜰 ι、

활가 샀 마 . <內 감쓴 無-찮 F합級맨」안 것 이고 形式는 바族 fr~1 이 다 

이 것 이 곰 삼용主義가 숲A頻으| 共 |δj 文↑L로 컨~l式전힌힐￡하게 i효，휩하고 

차는 것 이다。 無찮i젠級 文化는 결쿄 民族ý. ↑L괄 뚫樂하는 껏 이 

아니고 오히려 |기l 씁: 쉴파l; 꽉 sl-=’-' 갔 다 . 

아릎 깐펀 으ji }.안 族x 化는 m~違|평級 :又↑C 갈 !쫓킥j. 하지 않고 形式

-융 빼휴해 준 다 . > 24) r :삼왔王.義 갚術책 」 으l 著춰- 는 이 어 서 스탈 

런.의 그와 갇은 王쉽이 ￥土잘 L표 ;칸: 1:.' 엘- 려습 1훈論쳤뜰어|거l 효융王義 

리 얻리즘의 懶念、定立에 있어 매우 重평한 規程 ð 로 看做되기 始 ff

하였음을- 擔橋하고 < 1土음초義 리 엘 리 증 릎術운 *土융王義的 內 容과 

民族的 形式을 가진 뿔術 > ( r 맑스 • 레 닌主義 마 학원 리 」 짧?:聯 덤김 

家政治홉;籍出版*土 ， 1 96 0 ) 이 라는 共흉-설 l휠家의 -般 á'~1 狀況갚; 紹介

하고 있다 . 쩍) 

여기서 維괜.되는 것 처램 柱쪽王義댄} 흉횟主義 표등術의 ￡훌擁、戰:;念 ð! 

< :f.土융王義하j 內容어i 民族a'J ij끼:it 을 가진 흘術>이라논 것을 알 

수 있고 또한 이와 같은 빼念親程‘은 金日成에 依해서 規程되었다 

는 事몇노 維흩겸할 수 있다 . 그 럼 에도 不혐하고 그것괄 숲 日成의 

27 ) 
<왜創的웰論 > ' 이 라고 北韓의 웰論펼늘-은 거 능 主張하는 것 이 다 . 

이러한 꿇패 에 대하여 익숙하지 풋한 사탑늪윤 뿌純하게 그것이 

金의 거짓말이바고 廠똥하기 쉽다 . 아닌게 아니라 남의 말을 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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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이라고 우기는 行셈가 거 짓이 되는 것도 뚫훗이 고 正 l頁하지 。}
w 

게 본다하뎌라노 환 말이 없올 것이다 . 그러나 ;化韓의 그러한 

침꽤理에는 다소 경계차여야할 腦왔: c J 도사리고 있다. 그 함정이란 

同-한 둡·語 , i피-한 -表캘이라 차더 라도 그들에 의 해서 再辦쩡긋 , 再

셜U 造되 는 I펀面이 있 나는 것닫 슷한다 . <民族 á~ 形式 >에 〈삼장 

主義센! 內싼>이라는 것에서 ~히 注目해야될 것윤 <1t族하j 形式>

이 라는· 빼;念이 마땅히 누련 순 있는 民값-꾀 웹性 ， 팬;別써. , 련:族主 

:義tf.I 훤求 환이 包含됨어l 따라 北韓의 文갚가 마분 共찮~l 의 x 
플와 크게 E分되는 f따I f똥을 가질 수 있 다는 쩌이 며 〈삼융主ι避파l 

內容 >의 휩1현도 마잔가지로 맑스-레닌主義릎 敎條的으로 I풍깜차는 

￥土왔 t쁜想#系쓸 t~ 땀허-그L < 主í*)똥‘한 >이 라는 말로 펄約되 는 金日 成

主義가 거기에 愈加，鎬和됨으로써 다릎 共흩l족l家에서 말하는 <삼 

음主義的 內깜>이라는 것과 전혀 다듭 것이 된다 . 

그러므로 11용드E찮的 흉몇主義란 民族 ~J 形式에 ?土융主義á<J 內 젠 

을 담은 것 이라는 스탈린 의 빠念m ~훌을 金 日成이 그대로 협做한 

주| 그것 이 옮외 < J벌힘IJ~J 理 論>이 라 王張한다 하더 라도 순- 천히 

거 짓 말 이 되 지 않는 됐 由 가 바로 거 기 에 있 는 것 이 다 • 

그러 한 特珠性달 전체로 해 서 北홉文릎의 경훌·本 틀을 이루는 *土

씁主義 8성 흉핏王議의 構造봐j 理解에 接近하는 것이 훌뀔한 것￡로 

보인다. 갚융王藝的 파핏主:활는 前앓한 바와 같이 α) 삼융王義的 

內容과 l싣)民族的 形式으로 構 成되 며 그것 의 三要素는 Q)jt性 (2) 階

級性 ( 70 年代에 둘어 ~G 韓은 <혔 動i뿔J 級 tt> 이 라 고쳐 부르고 있 다 ) 

I 
J 

? 
J 



(~) ^E앙性A혹 -般化되 고 있마f8) 그러나 北韓 文활펠테은 여기에 

< 비 타협 성 > 이 라는 짧 目 한가지 플 더 펴지U시 키 고 있 다 . 

〈낀> 낳族的 fγ式

北후웰理-E션훨;의 가장 흔 홉쳐은 터l 계 에 대 한 옷i歲的 方法認

의 微L활한 쩔略。 | 다 . 

이 |해題 역시 어 떻 게 꿇훨획 한 方法이 f삼 j짧 8성 形式이 되는가 

하는 具休的 論하은 ↑끄 -한줄도 보여 주지 않고 다만 찮파 Éf~ 形式

으-i ;훨 흉총i ↑1:파 ι‘然性 그러고 이데올로기와 合팀 的 ÉfJ 안 統合認만을 

j없훌t딩하는 것으로. 채iJ 뼈된다 . 뎌쿠냐 애매모호하키 짝이 없는 것은 

E쉰族따 形화:」이라는 것이 *곤局쓴 金 S f$t主義의 主 쉽i整인 〈主休·思想>

에 해 i끊:된다는 포-뚫올 애매모호하게 처리하고 共훌主뤘싼윤의 常

활化펀 -般듭깐을 되 풀이 힘-으로써 홉훌헛上 맑스 - 레 닌式 으l 共흉흉主.避 

로부터 離 H양한 삶 日 댔主義의 正 f*갈 감추는 듯한 느꺾올 지워주지 

웃한다< … 고상딴 民폈的 함샌과 월採밤1 홉뒀가 쫓썩된 새 

롭고 짧秀한 É( ;폈Á''J Jr:，관쉰 청U i뭘 > 하는 것을 3협 i폐하고 〈법i:J휩」 民修‘ 

의 짧秀힌- 文↑t fï긍統장 낀￥ 꾀~: > 하 며 그것올 i迷 承 쫓展시 키고 < 古빡 

그 ji=ζ- 1 4lt‘J; ?츠 닙 l 훗한 {럼에펴 있는 文fL J휩- 찮들 어| 대 하여 보다 ~ 。 l뀔心을 교L τ: 

가지 고 < .{iff 5-t: > .，하 기 룹 4hf첼;하던 1940 年代 後걱으의 北 i펴‘: 펼 5뜸과는 

현져 하게 흉짧 E'tJ 안 t>i、相올 보이는 것 이 다 39) 

승당T 윤 〈王休 tI~J 인 民E강~)( ↑ C훌術운느 民族tJ~ J 인 #월 낳릇에 *土윤主義 ft~ 內

~읍 남아야 하며 /\합大聚의 政治文化生括에 ;훌#히 이바지 하는 

것으보 되 어 야 > 30) 판 아고 맏한 바 있는 데 이 런 쐐念定義 어| 대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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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

〈偉大한 수령넘께서 내리신 ￥土윤主義的 융등찰主義에 대한 古典하l 

fζ義는 王 ($ )뽕‘ 想에 基廳하여 이 創作方法의 本짧을 *土융主 :養 的 갖; 

좋훌術 作뭔1의 內잠과 形式의 fï~넌 딪 l펀- 핸美쏠댄j 機퍼는과으l 술i값 

的 聯|회속에서 規 훤묶- 하고 있 누 狼홉IJ Ét:/안 科f좋 tt~ Æ式化>파고 이 

서는 쓸이하고 있 다31) 引벼文에서 〈王蘇} 民族文릎 >라는 말과 

〈王休쉰;펀 에 궁&鍵하여 ...... >라는 귀철에 유의한다면 이 들이 말하는 

民族따 形式의 精빼κj 背景이 무엇 인가촬 알 수 있 다 . 그리 고 

그 背웰은 다음의 몇 가 ~1 김 j 많에 의 해 보완펀 것이 다 . 첫째 , 여 

기서 말하는 王休性은 政治的 엄主性을 意: ~똥한*는 짧떻이 다. 

〈現時代는 지 난날 판 나라의 支델와 갚術밑 에서 折J lf.받고 천대 받 

던 A民들이 tit界의 王 /κ으로 登揚하여 당 已의 i뿔命올 自 主的으로 ， 

폐찮센~-으로 툴념1tî해나가는 펌主性의 u끊代>라는 金의 主張이 32) 바로 

그것 윤 되?뱃해 주는 갚짧가 된다. 물째 〈民族~ì 形式>이 라는 띨-

에 서 〈民族 〉의 없t念은 南北韓에 }합住하는 모든 |휩 I홉의 려Ai 댈J A이 

나 우리 民族이 이루어낸 모든 文化遺陸 또는 그 形式 一休륜 

가리키 는 것 이 아니 라 |홉!웰別로 보아 <A民>을 말하는 것 이고 

그뜰 이 이 루어 낸 文휠形式을 숭하는 것 이다. <民族 H‘j 形式 에는 

AE쉰늘의 플倫的 才 섬는과 비造 B'~ 智활가 깃들 여 있다 > 33) 고 主

g훌하는 것이 곧 그것올 慧味한다. 세째， 民族的 形式이 *土융主 

義tfJ l칙쯤에 11훨切한 理 f션는 <A民율의 惜繹· 와 비 위 에 > 맞기 

때눈이고 〈빼蘇사랑이 좋아하고 때蘇사 랑의 쿠마 에 맞는 그런 

~式 >이 기 
34) 

혜 눈이 다 . 녀l 째 , 民族的 흠性은 〈民族하] 7 持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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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그L 꽃 l호j心이 h별한 民族이 며 勇敢하고 쩔慧;로우며 훨]혔하기 쓸 좋 

아하고‘ ..... ( 中略 ) J횟理에 x1 힌- 探究心이 크고 正-義쓸 사랑하는 

o}-츰이 갓하따 고상한 道德的品性을 가지고> 상는 데서 짧見된아 

는 것이다 35) 닥섯째 ， 韓펴民族의 文化的 特徵은 〈말은 파 ’鴻하뎌 

높고 낮읍파 결고 짧음이 있그L 柳慘도 좋으며 뜰기 에 도 아픔답고 

발읍-도 펠휩 >하고. <우리 말은 또한 複훌훌한 훤. 챈과 織빼한 戀↑t7-

읍 잘 냐타낼 수 있는 뽑富한 줬해刀>을 가지고 있 ξL 며 〈 중f쫓 

외 族律과 舞f버으l 섣딸맺h은 아주 섣雅하고 점 잡으며 부드럽고 순> 

하고 〈 따써|챈 ， I챔 i梁{生 ， 빼~fr버껴은 }쩌蘇餘蠻法의 主要한 !f훈徵>이 펀 

36) 
마고 짧맺-얀마 . αi 섯째 , 民族文↑t.遺獲을 원jS承한다는 것은 < 1호햇h的 

안 것>까지 받아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把否하고 

<Af능的이며 進~a'~인>것올 받아들이는 態度 ， 섯P 오늘날 北韓삼윤 

의 基本原理를 違背하지 닮는 f달統의 협조承과 범代化릎 意味해 야 

된 다고 한다.37) 일곱쩨 ，<兌性 , 혔勳i첼級性의 原셔IJ>과 함께 〈값앞 
~主義 tt~ 빙성U >을 微底히 지켜야 펀다 38) 여 댐째 , 形式과 內감; 의 

;합檢的인 힘·合쉰 쫓츠펀하케 이 추혀 연 〈形式이 內;&에 맞아야 된다> 

왜 냐하면 適去의 x字과 천혀 파;웰밤1 안 오늘날의 l휴'ÛP é''.l 이 04 활級 

8진1 인 內장>운 그에 알맞는 새로운 形式을 뱉求하기 때운이라는 

것 이 다.39) 

〈나> 1.土융主義的 內장 

섭;융主훌훌的 內삼운 다음과 같이 要約필 수 있 다 CD 획도 

/~rl8성안 것 . ~)階級的인 것. @낡은 것 올 없애고 새 것유 創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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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것 . @動혔A民들의 利益폴 擁護하는 內짝 ， (5)反帝關춤 

_ 40) 
@모든 사랑들이 다 잘 알자는 것 • / 둥이 라고 이본서는 誌明한 

마 • 그러 니 까 후命 , r싹級 , 새 것의 創造 ， A民의 ~dJ益擁護 , 反帝 ，

共同의 幸福 i윌求 라는 tl융조義 內容에 다 主#的안 호 日 成主義찰 接

合시컨 것이 삼융主義的 흉몇主義라는 職念이 되는 것올 쏠 수 

있다 . 事美上 삼융主義的 떻美主慧 꿇本理念은 作家가 션:융主義의 

전휠想、을 같이 #得하여 그것올 햇擾的 B 標로 삼고 있는 共훌: 主義 

tt~ 유토피 아에 이 둡 수 있도록 < A항 〉을 고문하고 歡때하며 그늘 

을 끊임없이 共逢主素的 AÏt넓 으호 敎化시켜나가는 敎科홉·로서의 f혔 

能을 다하기 위 하여 存在한다는 뚫당등을 1훤辦하기 란 어 려운 일 이 

아니다. 일체의 낡은 쳤序플 改縮하면서 새로.운 洗給됐;念과 {뼈 f直 

그노 조r、 흐 
l혼~ ilfJK. 투프 심어 나가는 삼융主義 댈j家의 文훌 理論이 그란의 政治이데올 

로기에 의하여 #系化되고 定立 ， 짧앓판 다는 事훗 역시 쉽게 理解

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 다. 그러나 〈삼융主뚫~ 8<J 內잠>이라는 

것이 北韓의 境遇 柱육主義핍家가 활遍(fJ으로 這求하는바 〈 共違王

義的 T띤;밸의 具現> 이라는 영제얀오로 局淑되지 않는다는떼 벼隨 

가 있을 것이다 . 밟몇上 北韓의 文흙理論이 主張하는 삼융王蕭的 

內짤에 대한 모든 理論의 種類들운 그 나름의 고유한 tl용史的 

뼈由릎 갖기도 하고 맑스-레년主훌훌를 法업IJ化펀 삼용構成 l첼理로서의 根었따둡 

갖지 않는 것도 아니다 . 그러 냐 요든 種類의 理論이 그런 根뾰 

릎 가지 면서 도 마첨 내 쫓11 ;達하는 챔結펴운 金 日 成王義이 며 金의 가 

료칩 에 귀의하는 것으포 된다는 데에 그 牌性이 있다고 하겠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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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: 셨土꿇α.~ I선各이 어 띤 것 안가 하는 |벼趙는 바혹 北韓 共낀갚王義 

ti 용의 l딩(r'ñ ，펀 ftL! 훈」인 도듣 理한{ 그섯이바고 보아 -t÷ 닙 없율4 것이다. 

<마> 兌 {댄 

쫓한 

것이 

월{生 l멜쳐IJ 은 1905 年 1 1 月 1 3 日 페난이 「혔f生펜원 」에 쫓 

「兌뻐차!x과 첼文字」이라는 끌이 그 옳짧가 되었다고 보는 

4 11 
-股Ét~인 見팎이 아 . / 有· 꿇~홉썼의 청;fIj Ú~ 出版行썼 , 그늘~ [뿜 

책의 f펀/\王義와 橋 f혔主義에 의 하여 無찮~흙級이 文化的 惠、折을 반쉰 

수 없었던 *土융댄Ij度블 ‘선 어나 又·좋릎젠。훨;의 組織속에 包含됨 A 

j료써 프로레타리아달 위한 웠:의 文좋。l 이쑤어질 수 있기 해운이 

다 . 金의 짧明에 짜료연 〈 호性이란 兌에 대한 곧없는- 忠突性입 

니 다 . 이 것응 맑스-레난主義 世界觀어l 꽃짧한 높은 階級的 각성 

이며 효과 黃命올 保衛하며 兌i&~흉을 」산청. 하기 워하여서는 똘불올 

7k라지 않고 關훔하는 百折不]핍의 파L6납하j 제피입니다 > 42) 보 관다 . 

그러나 〈兌에 대한 忠횟性>이라는 줬뾰이 理홉펌훨:에는 다시 다읍 

과 같은 內容i로 짧j파되는 것이다. <~土융王義 frJ 흉풋主義文字훌 

術에 서 兌性을 홀륭히 其題하는 {해趙는 수녕 어| 대 한 忠몇반을 具

現하는 問넓와 密接히 험c-되 여 있 으며 수랭 에 ‘내 한 忠、몇件쏠 通

승L 여 활件은 가장 f散低하게 具現된다 . 健大-안 수령 金 日 成同;전의 

主 f本的 文풋풋 l흰‘ ，tL'을 具해하여 兌中央윤 수령 닝 에 대 한· 忠몇性슨 곧 

fti훈 ， 연刺階폈1"{.; ， ^~ ↑ft 의 쳐호홉表캘이 라고 가후쳤 니 > 43) 

:克어 I I떻핏하는 것 이 ;눔;件이 :JL 그것 올 바꾸어 말하면 〈수 령 넙 에 

대한 忠·꿇件〉을 숭하는 것이 되며 金日成主義 ( J꺼해 「 主休 lf'1 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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훌‘맏젠 J ) 의 具험과 金 에 대한 忠꿇性을 土台로 할때 칼性만이 

아니라 혔휩vr홉級性과 A民뱉까지 노 가장 뇨 。 水 t똥올 確保할 수 .:cr.. '"c 

있다는 것이나. 二L 까닭은 위의 二要素 NP 〈훈，했動附힘t ， A 

民大聚>윤 〈血隊ú섬인 닙성 4었와 二l ~힘解 I써係외 -致에 의 하여 >._--

統合되는 껏 _, 4 、 4) 건 “-도」 보기 왜 口 ιl 껏 이 ·다. 긴:- -~~ 
‘ • 

웠;性의 f삼j 題는 췄;과 옮、에 대한 뿐、훗11:윤 당슨떳하는 것 을 경과調 

로 Q)< ...... 껄性윤 또한 온갖 反효的 및 反훨b的 /쁜뿐.의 。r c 칭
 

反쳐하여 非흉~뿐j으로 懶종하며 共훌主-義思想의 純흉얻 i4: 갈 좌흩’합히 

保|찮하기 
45 ) 

위하여 關풍> ._, -(~l여야 하고 페ì <오직 우리 효 政策

.으로 튼튼히 武裝한 사랑만이 複雜한 협몇속에 서 새 것 과 낡은것 을 

가려 낼 수 있으며 本質하j 안 것을 正確하게 찾아낼 수〉있으며 46) 

폐〈오직 Z호의 로선과 政策에 澈底하게 {衣搬한 후命的 文좋훌術만 

이 꿇↑합으로 A民大꿨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動혔大聚쏠 共훌 

主義 rtj 펙둔값稍 I，iqi 으로 敎藝하는 兌의 
47 ) 

힘있는 武옳i 될수> '있다 

는 것이 다 . 

옮;局 Jìi4:은 共 Ni :훈，채빼 또는 共·陸;챈;員 ó 로서의 性分 , 性格의 훌 

味쉰- 념어 옳日成에| 대한 뽕、誠의 훤율度블 意味하는 것으로 北韓의 

文풍]쟁論은 f쳐程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. 

〈라> 췄勳階級性 

文字史的으il. 쏠때| 님l 천하고 가난한 者가 4、說의 主찮 

이 되는 예는 거의 찾아보기 야 렵다 . fp 品속에 간혹 身分이 낮 

은 /\動올 登場시킨다해도 그것는 特껴Ij히 i훨뺏된 道德的 추제룹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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成就시키기 위한 目的에 國聯된다 . 가령 「놓부와 홍부」의 이야 

기 나 「 심청천 」 의 境遇만 하며 라도 動善戀惡과 孝라는 道德的 德

目올 考慮한 境j뿔이지 그늪의 身分이냐 가난이 그들이 屬한 階級

의’ f볍題로 提起되거나 그능의 l홈級 8성 I빼출올 展聞하기 위한 意t~

때운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나. 西歐의 文좋史 역시 形便은 마찬 

가지 어 서 tß慧 , 흉첼: YJ. , 웰夫가 효場하더 라도 大뭘分 歡慮Ij 하J A物로 

登場하거나 나태한 者 바웃음의 x;f짧이 되는 者·혹 그려진 境 i뿔가 

大픔ß分이었던 것이다 . 그러나 〈낮윤 階 I협의 代表者 빼 中聞 부 

르죠아지 以下의 사랍이 덤 身의 꼴然한 ;權利를 옳11짧울한 ~皆級의 

험j衛로 나타나는 일이 決.:a>없었.건 i며 歐文좋에 즈;땅달의 저 有名

한 ' A物인 켈리 앙 쇼렌윤 덤已가 平民 出身임을 한시도 잊지 

으연서 , 어떠한 成功이둔 그것플 支配階級에 처한 勝利로 느끼고 

。}
\:ð' 

어 떠 한 敗北도 하나의 템l 뺑.9-5-_ 여 기는 最初의 小굶王~^公> 48) 이 

판다. 리 얼리츰판!인 文좋의 ~源、을 究뱃할 때 띨常 스땅달이 問

趙가 되 는 것은 f 7iF과 黑 j 에 나타난 |딸級훨識의 f펌題와 새 時

代의 u융섭;뿜Ij끌 예 고하는 그 挑뺑 89 각성 과 行벌째{ 운일 것 이 다 . 

스땅달文字에 l첼級的 훌훌뿔이 다루어진 以末 그것은 삼융主義的 

젤몇主義뜰 짧’定짓는 根本要柔가 되 었jL I뿜級 ft~ 훌腦을 否定하는 

*土융主義 훌훌뿔은 成立될 수 없게 되 었 다 . 삼4융主義的 美쏠理論들 

은 特定한 |얄級은 將定한 階級意識이 있고 自 身들의 利益에 ;뼈￡、하 

"'c" 形態가 있어서 이것이 값율制度나 뿔을 形成하는 理由가 

된마고 믿는 것 이 一般하l 通;念 이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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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土융主義者들은 無훌階級에 의 한 깐용建設 필희家建設윤 까論 모든 

Af해 이 sr-품하게 잘 알 수 있는 {土융構造룰 만들고 따라서 그것 

에 알맞는 筆命的 단i f섣옮월을 樹立하여 그란 ttt界觀에 의하여 文쏠 

훌術야 만둡어져야 한다고 主張한다 . 그러냐 階級.性의· 問趙에서 

불빼 맑스-레난王줬 以前의 <規範的 릎術 >( 맑스 , 냉 겔스가 指橋

한 희 랍갚術 ) 이 여 천히 합부로 관lJ運하기 어 려운 感勳의 親範으로 

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階級意識의 소산으로 規程할 수 없다는 

딜레머에 빠진다. 맑스 딩身이 이 f펴뿔에 대해 率直한 苦함흘 

털어놓았던 것처럽 레닌 역시 <함珠한 無훌 I~홉썼 文 1tJ思想만을 建

設하는 것운 反맑스主義的 >ò-l 라는 f뿔由로 反혐했던 말레머도 간파 

할 수 없 다 49) 

그러 냐 그뒤 共훌主義 文좋플術은 漸次 ~홉級護識의 必然的 소산 

이며 그로부터 自由로울 수 없다는 方向￡로 굳어지고 그 論理的

硬直性을 北韓의 文활쩔룹찮은 짧~하게 찮有하고 있다. < ~뽑級삼융 

에서 階級밖에 서있는 사랍이란 았을 수 없으며 階級을 超越한 

뿔‘想이란 있괄 수 없다>고 前提한 한 뿔典운，- <오직 맑스-레닌 

主義世界親으로 武훌한 作家 , 플術A둡에 의 하여 創遺된 u육主좋풍 tt~ 

文걷휴훌훌術만이 혔뚫bl홉級의 1;皆級的 뀔훌解협성係플 가장 澈底히 代辯하며 

控取階級을 빼 려부시고 A民大聚을 廠級的 혐 I끓와 民族的 柳또 o 로 

부터 解放하고 후命偉業에 積趣的 o i료 셔&훌용하는 I훤級!펴똘의 武器>

50) 
가 된다는 것이다. 이련 鋼理룹 뎌욱 5획化한 것이 金의 다-음과 

같운 主張이다. <우리의 文좋훌術윤 훨웠로 薰命의 利益과 兌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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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

路線을 떠냐서는 안되며 揮벼 l펠체〈 의 趣味와 님 l 위에 맞는 쫓素둡 

許容하여 서도 안핍니 다> , 51) 金관 따 I뭔級 8싱 , 反無찮경t" é~ 인 文훌의 

작은 꽃숲라도 검午잠할 순 없다는 決議괄 이 렇게 보여 순냐 . <우 

El 어l 게는 童命에 어긋나고 /\民외 티Îj l갚 l펄떼j올- 가~막는 부료죠이-文 

좋뜰術이 장시 노 발붙일 꽂이 없￡며 녔때1 격협 ， 훌훌 fi-:에 게 )LJ냥務하는 

훤命 B~JX字월術을 위송i- 여서만 같없이 [t;. lrSl 한 舞台가 열려져있읍니다똥) 
한 3필論홉의 主張에 짜르연 總침Ét:J 1)곱絲 ~i쓸에 서 는 反파j 티·!l 안 民

族文좋흘術 ( 支험Ei펼級의 까U益擁f찮 ) 과 進步的안 被:t법~I떻勳 의 3t판 

가 있었고 오늪날으<文字품術의 〈顆I평談性 > , <웠]階級it> 어t x-l 

한 부료죠아 파動 作쳤 , 품術A늘의 .:t짧은 純술히 제 놈촬의 文좋 

풍術의 反動的 本짧과 fi.. A民 tf] 性格을 가리우기 위한 敗騎的안 

- 口융이며 進步的이고 A民W'1안 文렇훌術의 

하려는 惡쳤한 策했에 지냐지 않는다>는 

~f용政治밭j 機 能을 말잘 

것이다 53) 그러연 혐代 

*土융主義 띨家에는 |浩級擬춤이 終t힘‘된 것얼까? 그뜰은 이·니라고 

말한다. 지금까지도 |쉰級랜황이 維玩되고 있지만 어뎌까지나 〈主

權을 잡윤 혔勳딴級이 텀 E의 地位둡 뿔固히 하고 *土융플 혔勳階 

54) 
級의 모양대로 t꿇造하기>위한 過程이라는 것 01 다 . / 이 問趙는 

바로 典필 또는 훨職理. 論의 f웹趙와 깊운 댈 i聯올 갖는아. 그들의 

.:t遊 에 따르 면 北韓삼율에 는 이 미 反필iJ l웹級이 存在할 수 없 고 따 

라서 小說속의 敵찮 ( antagonist ) 죠차도 부르쇼아的 A I해뿔으로 

넌말定휠 수 없다 55) 다만 共훌主義的 理想을 가진 者들 이 各者 j올 

求해 가는 方法에 있어 활월봐}인 境i불에 意起되는 훌훌織이거냐 부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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죠이- fr.J 챙칸둡 補앓팅차 기 위 한 철! ß값에 기.~jfj 깐 것 이 된다 . 뎌 욱 

-횡. 훨한 것윤 文후의 팔-뽕械닙능中외 하냐가 끝없이 敵처핸: ↑좁 -울 섬 화 

시켜 가는 것 에 주어진 마는 점일 것 이 다 . <資本드E義 li육의 反펠l 的 

本젤과 f짧敗.~ ， 控없맏級의 f띤-철 80 本 {샌을r 똑똑히 흩청識하여 야 그플 

끝없 이 마 워하는 感情이 생걷 수 있고 나아가서 資本또풍렐해11度와 

i쌓셔~[쉰級을 때려쑤시고 *土줬王훤 , 共굉-- 王i훨 삼;융찰 윷웰設하겠 다는 훤 
、.

命的 寬띔플 가질 수 있 다.56 ) 

〈마> A월性 

文좋훌術에 있 어 서 Alξ性의 벼題는 뒤 에 다루어 질 通倫

갚숙~댄論이 나 群聚훌術論과도 깊윤 성상係가 있 다. 3t ~품 릎풋術을 創造하 

고 그것을 풍容하는 fíhj 흩H 의 主#가 <A民 >이라는 관청에 두어지 

는 것 야기 혜운에 文릎에 있 어서 A民性운 æ、然않!으로 삼용主義 

文플외 本質을 이루게 되며 환꼈 또는 集댐훌術흐 定立되 는 단서 

괄 이 둡다. 

l굉始共·同*土율에서 이루어 진 뜰術들 어l 컨대 ifO] n휠훤훌퍼와 같은 것들· 

은 그것 을 그 런 者와 :1.깜하는 휠: t늄j 의 ~원 I옳κ) ~.책維 가 가장 적 었 

던 *土용 主義플術의 한 起l땅으로 판는 것 이 프리 체 플 님l 봇한 표術 

史家들의 見解이기 도 하다 . 1i용主義 美좋家들윤 가장 값진 美후 

타나 理，펀융 l良始i딴代플術의 저 펴面合-性에 두고 플術史全般올 檢·

혐하게 되는 바 ， 封짧￥土융 및 부르죠아*土융 훌術이 A民性올 짧失 

한 훌術이 되거냐 플術올 떠나간 A民의 失이라는 누가지 喪失

을 }읍橋하면서 Or 침 내 tl융王議 黃命에 의 하여 〈훨術이 A !:앙괄 

_4 .~-



썩월 1m하고 A1:응이 품術올 離 H見한 ;r. f펴 >올 !셔時에 辦決하댔 다고 

王삐호하게 된나 57) 

北韓의 한 I~~ t핸콸가 찮 ;示한 <A~性의 세가지 標準 >윤 몇~:J관 

연 k‘î) A民大· 꿨의 f멋펠|펄係가 있고 흉혹웠있 는 生活펴몇읍 다X 할 것 • 

lιj그 時代어| 처한 作총들의 先進엔j 펠想이 其펴펀 것 @A~ {~-

이 1꽃解하고 사답한 수 갔도꼭 표-깔의 生 훌)11 과 J횟감등 {生 펀r 가짚 

것 58 ) 능이 마 . 그러 나 70 年代에 出版펀 理論펄는 <Al상관 위 반 

Hldii; > 의 正월性 에 거 의 모든 {벚 판을 앓o員하고 있 마 . 
、

커λ
 

그
 .. 

〈읍-菜도 다흔 ï든 갚 ótr 과 마찬가 -^l s.. A~강大꼈윤 위하여 셔없흉하 

:況뱃한 59 ) 표꾀 i:r ~ 1:편에 까認 부합한다 . <부르죠아 여야> 한다고 

文좋죠듯 ii긴 이 한줍도 꽃되 는 t번조 , 짤本家 쏠 據1& r딸값의 핸! j싹~ I훨원와 

그듭의 썩 어 빠진 生活感情을 表 ~J하고 놈둡의 反!l!.b的 ， JXA fÇ핸] 닙 

U낀을 핏괜하는데 服뚫한다 난 삼육王義밤1 文字플 fthl은 혔 휠b 者 鏡월을 

님l 옷한 Jt;.範딴 A民大껏으i 찌益달 i雅짧하고 그뜰의 生 f古과 뺨、↑묶을 

.iE뭘하게 表짧하여 야 하며 폈百 i홉 쫓b혔大쨌을 위 하여 澈底히 셔뼈흙 

하여야 딴마> 60) 

文字 초등術올 흡IJ)효하는 I뿔級이 나 그것을 3슨씀하는 I평값이 A民이 

뇌는 까닭은 〈뿔1혔大댔이 모는 것의 王A으혹 되고 있￡며 *土융 
. 

의 ï든것 이 動혔大 」겠을- 위 하여 H뻐 #J> 해 야 하는 理由에 썼겼따둡 

‘ 6 1> 
둔 마 . 그 러으화 <J서￡ 뜰 의 님|뉘와 ‘뭘↑립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， 

A t샤늪 이 쉽게 理解할 수 있 는가 理辦판 수 없는가 하는 것 은 

文뚱길 ffi 의 A뚱 vt 具빼程많솥순 보여 주는 끓本R딱: > 62) 가 되 는 것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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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다 . 그러냐 끼論 A民性늬 具범에 |뻐f*:하는 청IjfF上의 여러가지 

넬러| 머 와 不f쑤며 , 예 컨대 文갚水 i펄의 숲般댄J 인 1뀔칠化라듣가 맑스가 

끝내 난처 해하던 회 랍휠術 (A짧가 활11達하기 힘듣 뚫上의 t현펴!과 

￡셀範의 처뚫으로서 ) 이 나 그것 에 핵는하는 높응 水않의 녁늪챈 에 x~j 한 

닝U造的 표쉬f 쏠에 처해서 ，그리고 A民이라는 말로 集約되는 ~값k 

|階 J홉 外에 ι、~、 8'J~로 存표 할 ~'- 밖에 ñ~ L. w- τ 知識A과 뽑 F’j 갖하l 

水準의 쉰iJ )뜰的 欲望이나 그 本철의 *냐 明 품어l 대 해 서 北횡삶의 x 
j土:T.Hj ':';.ιi‘ 。
그~J포 íj f!B τ: 다만 천11&과 lf~l 避의 

〈바〉 敵처王義 ( 非훨 t뻐件 ) 

듭깜뿔반을 보여:슬 뿐이마. 

北韓의 文효 Jrp.論읍 柱용王義 ~J 강헛 EE」찮-의 경옳本 f에안 三흉한 

뚫 外에 〈온강 反펴的 x 육~ (껴끼L 및 反후命 Ú~ 3t .}i;)암‘ 想과의 非뚱 

協i1> 63꿇 愁 jJU하고 있 다 . 北韓文뜰뿔젠의 非갖빼性운 다른 말로 

바꾸면 ;폈처主義的안 않~ .æ갖홉션갚의 f玄 섭Ij i켈에 根뺏L 칠· 두뉴 것이고 이 

것운 션t 界가 갖{훨드王義로 tët슴 펀 나 연 염 랬히 t써 i왔할 수 밖에 없 

는 相처主義8저:1 牙 o닫 바 1강우~ 定靖되는 걷Ei，핏 ol 기 도 하나 . 누!칩 

어 말하띤 부르쇼아칠 ~r- f ν: ! 처한 빼 :t~차;운: 않이 i.tj랩으1 X습는 감:fr 

한 수 없 키 째 둔-에 Jk 반t i-칠플 위하여 그 i했혐 R낀 位 i활에 서 는 

各*및 〈反 gLIl的 )(쇼 >의 감;표.가 μ‘쫓‘하고 그것과 싸올 수 있을 

때 文료는 마칩내 〈힘 있는 武짧 >외 被能윤 다 하게 되기 혜 운 

이 마 . 그러나 北博의 X긍능 1m 論은 휩~X-1 8:1 美뚱과의 i해~갈 〈 홉던폐 

맘J -으보 그것 을 15J 化시 -껴야 띤·나 >는 立場과 〈청투되 어 오는 따폐 

α) ('1때 ÙÍL찰 빼 6우 tl\야 얀마 >는 두가지 뻐IJ du 으 강 휩大해서 f한 ;뭐 ti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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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!) W1 인 것에 xj한 |해休괄 엄由뎌표로 活범하며 그 括배의 5f" iJ 益이 

~I佳一하:; tillJ의 保議와 維챈에 ι‘흉양한 이데올로기위 뼈縮뺨 이 되어수는 

것괄 불 수 있다 . 

승호의 포퍼호어{ 따르면 〈兌性외 효홍흉첼한 혐:i~t 은 . . . . . . 非兌반J 도는 

64) 
|敬차的 뼈向에 처한 非훌빼性>이 라고 fJl 추울함 o i:슨써 f폈 x1主義는 

北輪;{土율王;뚫; l댄 i뀔으| 本쩔폐tr'1 意味마저 a륙장받게 되고 <& 첼1文 

化블 反처하여 않꽤똘하는 것 윤 *土융조義8''1 民族文·化鐘設의 合法빼的 

흉t:>.K >로 해程되 면서 敵)<-1 표도義는 U않~찌論터3 많5t2 法쳐Ij의 하나가 될뿐 

만 아니 라 〈삼융王줬6 rí'~ 똘族文化> flD :l t 韓의 金 日成主義플 維持

하기 위 한 理詢으로까지 Ðt\ 大된다 . 

그 다음에 ， 北韓효융에는 〈낡윤 뿔‘想과 文化훨術이 산생될 수 

65) 
있는 *土융隆혐떠 뺀빨은 없다> 고 뻐定하연서 그러나 그늘의 

3t료강建 듬와 에 있어 가장 重꽃한 危|폈은 〈外部로부터 강행되는 帝댈 

66) 
포줬者들의 3t化的 웰휠> 라고 짧械하고 超完{샌: ， '#뀔|웰級件， 虛無

主義 ，復古王;찮 둥 〈부료죠아思想꿇素혹 f쯤쌓시 91 려고 미쳐날뛰고〉 

있는 67) 협휩勢力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. <t土융主義하l 융훗主義 

의 1fi-命原당u윤 微底히 첼澈하거 위하여서는 그에 敵처되는 엽然主 

줬 , 플~tfu上主줬 , 形式王義 等을 反챔하 여 非훌 ti 8''1으로 關총 >해 야 

하고 이와같은 〈觀;슬、論哲字과 부료.;L아 t띔、想、>에 의해서 생겨난 文

쉴빠1 vft , 가령 〈純빼X~￥ , 뜰術을 위한 효術 ， 無l思챈性 쏠 雜多한 

디뀔>또는 〈生活월- <있는 그대후> 按뚱한닥는 영옥밑에 非本뀔 

8(1 이 며 意義없는 雜多한 生活하j 필벚等·을 1했械맨J.:?.. 로 ;複흉>하는 68) 

-'1 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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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~主義 X :후 ，이 란 것늘윤 澈底히 경계되어야 할 뿔만 아니라 

|司함에 폐횡의 처흉이 되는 것이다 . 따라서 ;極히 자영해지는 

c 
t ”

핏
 

4 m 

필
 
• 그율의 f맺값이 ka2g셔하게 뿌-化되고 뿌純化될수복 敵X남王 

광쫓 tf~ X낙승듭삶의 {양#전 역 시 더 욱 分뱃한 輪柳윤 갖게 된다는 쩌 01 

며 혐X처~義의 立揚올 b씌化판 혜 ~t꿇~ti:융의 뿌-~系갈 위한 文

字의 ?혔다는 역시 增大펠 것 이 랴고 그늘운 믿을 것이 다. 

3 • 王(本 文훨論 ( 1i뽑像 化의 f몇論) 

王休文도등理論은 두말헐r 必、봤도 없이 金日成이 창시하였다는 王

f*;펀 想.에 根搬쓸 둔 갖:죠뭘l 띔이 다. 北韓의 文갚理論뿐만 아니 라 

文化 , 修消 , 政治 , 科좋 했홉;等 모는 l펴家1:t:융밟Ij度와 {마 f直構할의 中

心법j 얹당 또는 中心輔이 主 (t;，펀想 , 그것 이 기 해운에 뿔헛上 文릎理論 

숲休를 〈초닮文릎論>이라는 벌一構줍의 틀로 規定한다 하더라도 

플림없올 것이다. 

그러나 主#文끓의 1뿔論A':J 根拖뜰 提示하려 할때 王休쁨암1과 가 

장 :ìlí: j꿇距離에 놓여져 있는 몇가지 뼈隨와 그 論理의 必、然的 始·

朱로서 金日成의 〈형상장소〉 밴 우상화의 論理는 多少의 檢討갚 

必혔로 한다. 

한 理論홉는 主休3t훌의 械;용:을 이렇게 解明한다. < ...... 金日成

I폐志의 王μ;페 文훌理論은 표휴命과 建設에서 나서는 모듣 間題.릎 

염已 ^~의 후U益과 g 已 나라의 ↑합에 빚게 딩 ft의 힘으로 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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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냐잘데 대 한 조#훤;빨의 要)j(률 具혈하여 自 已 나라 ^民과 自

已 냐라 짧命올 위 하여 服鏡하는 A民ff"J 이 며 훤命的 인 文좋훌術윤 

옳展시켜 나판 方 I런과 方途것9) 가 그 織念이 된다. 

이것윤 〈主休l뿔 t셈이 란 한마디로 말하여 후命과 建뚫을 추동하는 

힘도 A民大聚에게 있다는 힘함、입니다 . 다시말하연 自己훨命의 王

-
^윤 엄 已 텀 身이 며 담 E i댈命을 틀념t6하는 힘 도 틴 己 담 身에케 

있아는 ￡‘愁> 70) 이라는 金의 見 j빡흘 바탕으로 깐 것이고 〈배개 ‘· 

民族과 매개 나라 A民大聚은 엄已 j뚫命의 主^ > 7 1) 이라는 金日成

王義의 民族드t: ~援 ~j 指딛」 의 일단과노 合하i되며 〈매개 냐랴에 서 확둔 

命의 ::l:f*的 力불이 마련되여 있는 행時代의 條件에서 그 어떤 

!꿀!I왔的 〈 中央>의 -嚴的 짜方으로써는 모든 問題촬 옳게 解決해 

냐찰수 > 72) 없다는 H패 ;찮~策과도 合 vtc된 다 . 

이련 j뿜由로 北후원ì tt 융가 맑스-레난主쫓t둡 모태로 하는 共찮王힐 

￠전 術O 指向의 필띤家 임 에도 不狗하고 金의 도休思 l젠에 rrH해한 이 떼 올 

로키는 完술히 새·롱고 狼 쉴Ij(얀j 인 〈췄」의 唯-，'뿐‘想#系> 73) 가 되며 
.. 

〈文뚱훌術에 ’兌위 唯-I뿐愁을 具캘한마는 것은 훌術的 形했과 生

t좀빼 I福을 똥하여 作品에 兌의 唯-한 指 훨훤想인 흩i 혈흡의 ￡휴命/쁜 ;훤 

과 그 具훨 안 兌의 路廠과 政策이 正維히 反映되도륙 한다>~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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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올 意味하게 된다.74) 이와 같이 金日成主義로 武훌훌하고 그것을 

위해 싸워 야 하는 北韓文효에 있어 난처한 저항의 하나로 드러나 

는 것。) t&統의 維·承짧展 i해題 함히 카프에 대한 敏承닫강라고 할 

수 있다‘ 이어|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北의 꾼쩔論홈들은 균자 

에 態度플 바꾸어 옳 日成의 포休l원」양i과 훨命理論 ( 郞 金 日 成王義 ) 

에 領專되 지 핏·한 封疑的 非共찮王義양l 또는 맑스 - 레닌主義 x릎F 

(차프 ， 기타 )까지 도 - 파命뀔統으로 維承할 것쓸 tB강하고 〈維-承해야 

할 唯-한 i鏡운 맑스-레난主훨의 핑￥짧밑에 횡지혔 A 民으I ~U益플 

擁-護하여 廣}좋한 抗日遊싫隊의 훤L6E f달 %gc > 75) 이 라고 붓박든다. 理

획삶환훈 냐 그밖의 贊料 슐:般의 3t NR에서 模出되는 바는 〈맑스-레닌 

主義-의 끓盤볕에 •..... >환의 콩강캠이 란 한낱 裝歸的 論끈휠 , 또는 (t뽑Ij 

合理化를 위한 形式論핸의 일단 o '(료 보이고 밸常 그 中心이 되는 

것은 < ..... ‘關춤한 抗 H遊뚫隊의 #L命둡統> 성P 金의 펴L命 R쳤R향에 

局뼈펀다 . 그? ’ 과연 金의 王休똘、想이나 黃命健史 쏠; 金日成主

義라는 唯-f*系가 文홈숲般의 理E원이 된다고 할 예 作家들을 어 

떻게 統指Ij하며 <~옮->의 틀 속에 불러들이는가 하는 I해趙가 남 

는마 . 여기에서 옮과 北轉의 文좋훌術A들과의 스승과 弟子의 I총j 

係가 成立되는 條件이 생긴다 . 金윤 繼族 文릎 숲般에 대해 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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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쳐야 하고 文좋뭘術A은 뼈i함 그로부터 배워서 ‘훨鏡해야 하손 

쉬、f妹하고도. 괴 이 한 1:섬'Í7t-:걸- 이부기 때 운에 金의 가르칩 은 〈創作의 

u磁 01 고 덤U 作前j쉴렐으1 r읍쉽이다1 創 fF f선\ tu의 꿇i휴〉 이 되는 것이다 • 
• 

金깐 X갚^-듭에게 〈첼의 퍼導둡 받늘고 진지하게 努刀>하바고76 ) 

6i7 하게 되 며 많論뽑‘들읍 줬;의 領험가 쉽Ij 1/f 의 틴 8:1 콸 f句束하는 것 

아니 라 오히 려 〈 화L 상ntr~ ;t字훌術을 劍ft 향 수 있는 
77 ) 

딩 由 > ’ 
." 

가 없;툴되어 있나고 主댈한다 . 또 한가지 兌의 領핑에 있어 
~ . 

<ïß(治팍흡業을 뚫 l희-õ- I 잎·세우는 것>은 <ι、須 B상 활求>이며 <X캉 

표E術족섭業에 대한 f읍평.方法을 덩t초본하는데서 또한 童要한 것응 접체 

78 ) 
석유일심의방법에 의한 젤fF챔핸 > ' 라는 것인바 그 훨냥l 는 〈兌

의 I뻗-的 領 ;힐.들 빽化하고 作品審훌훌에서 個A의 쳤뻐과 主觀王쫓~ > 

블 없 애 기 위 하여 라는 것 이 다j9) 

金日 þ.st초義와 그에 따릎 兌의 훨녕혈에 있어서 核心이 되고 모멜 

이 뇌는 것갚 언제나 숲日成-이라는 典필이아. 이것응 크게 세가 

;(1 3C:갚 월짧으로 냐누어 살필 수 있 다. ‘· 

첫째는 모는 文릎作品과 理論에 金日成의 主뚫이나 모슐올 어떤 

形많로든지 다부지 않 o 연 안된다는 趣화와l 훨諸이 마 . 라
 

노
 
E 

dJ운 大홉U分의 文릎陽이 나 理輪01 字~ 本{캘에 따라 金 日 成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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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뀔]按Ét~ 形式A로 닥루지 않￡면 안될 어떼 한 境遇도 . ( 金올 |혔外 

하는 발상법윤 아예 存在할 수 없고 ) 그것을 直接表펠한다는 

촬콰훗 0) 고 그러한 . 現뚫은 마치 金 없는 文훨는 存在힐- 수도 없다 

는 式￡로 .닝 l 쳐 지기도 하고 金을 자주 또는 되 풀이 言及하지 않 

ξL 연 천혀 安心하지 농하는 홉IJ 作家냐 理를뚫家의 모습을 떠올리게 

한다는 펴이 다. 따라서 이와 같은 理由 째운에 北韓文훌에서 가 

장 많윤 比童을 차지하는 創作比뚫은 金日成에 대한 蘇領과 -fL讀

을 위해 바쳐진다. 둘째 형뚫은 金의 純화化 우상화에 따라 그 

의 家系숲!*흘 신성 한 家系인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되고 숲의 

家族 술#를 제우스의 -象가 누리는 ￥神￥A的 ßL활에까지 끌에 

올리지 않을 수 없마는 쳐이다 . 한 文좋史는 < ...... 偉大한 훨命的 

家옳에 처한 빛냐는 形像〉이라는 項目을 設定하여 40 面이 념게 
• 

그 -家의 生흩뜰 신성화 우상화한 作品들을 言及하고 있다P0) 

〈김형칙 선생넙> <캉반석 어머닝> <검정숙 어머님〉 等험:오로 

. 
그들 -家는 II판佈되고 , 이름을 省略하고 〈송초할아버 념 > <.할아버닝〉 

<뺑념"> <상촌납> <어며 념 > < 훨j蘇의 偉大한 어머 님 > <선생 님 > 

측풍 o 로 Q乎勳되기도 한다. 세째의 혐象윤 金日成主義에 微底히 귀 

의 , 순웅， 복씀， 훗陸하는 A聞像의 具햄이 다. 모슨 A'해과 *土융쩔l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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젖k운느 金의 의지대로 이부어져야 하고 金닙成과 똑같이 生행하여야 

하껴 〈그이 위 심려뜰 덮 어 들이기 위하여> 잘애가야 한다는 쏠쏠 

으l 表밟은 가장 자수 쓰이 늠 것으로 되 어 있 나 . 우강화의 ;탤 51선 

은 王 1찌띈想 쏠~~-료 代表되 는 찮 日 成王義와 쫓뚫-의 |횡 í%、뜰 이 누는 

것으호 보아 플림 없 )날 것 이 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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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種 子 論

文字에 있어서 內容파 f~ :it 이라는 二分E은 다소 수상한 바가 

없 ;.:1 않다 . 고도의 총 字EB 形뚫化플 거 쳐 침Ui앓뇌 는 文ζ#1f꾀이 판 

간단하게 內잠과 j~式이 라는 투가지 카테 고러 로 나f ‘껴 71 기 블 언제 

냐 거부한마. 그넙에 노 불구하JL 죠;소 
。 。 文字의 딩1J:i'효 !j j 成果플 4헛 

討 分↑타 ò} 쉰 h f-l: 의 하나보 이와 경-이 단순하.고 機械H성안 二섰法 

아 적용되는 경우가 · 많다. <民族H성 jιi에 ;선융主훌훌~I 內짝 >oJ 

하는 터l 제에 대해 사싣 t냥 it韓의 이본서들윤 그 훗鐘l서 方法에는 

거의 엔- 끔하지 않는마. rx字 으| ! ;;!論 」 올 저 솔한 윌휠論家을은 Ñ 

삼.4 lι~t 의 일치라는 말이 홉術어l 있어 .ffi호!웠係 에 수의뜰 끌긴 

하지 i산 너무도 皮 ïffj的이 어서 ..2..째플 눈다고 지적짝 있고 이어 

서 <內짝>과 <jκ式>관 너무 상반되는 넓이가 넓어 아무 소용 

도 ‘곰、」λ τ L:-r }뷰뚫라고까지 극 ‘건깐 있마. 
8 1 ) 

그 란더l 北韓의 x풍첼論 숨어l 서 가장 누드러 진 바 좋을 차지 하는 

것 숭위 히· 냐암 4밸子論 으1 경우 比횡~ fl~J 츄넓슨 有機的 i폈係뜰 ~>(， 

明하고 있나. 천횡;←F論이 란 쑤엇보마도 北轉共찮옳에 꾀해서 ( 둘판 

김 ~ 가르첨 ~i 입 각하는 것 흔; 두말할 펄요도 없 지 만 ) 北짧만。 l 

가지고 있는 이은바 彼꾀IJ 퍼 f핑.論이라는 l역 에 +「의 딴 必뭘가 났 i 

*土융王:f'.i的 2폭훗王꿇文:￥;에 있 어 훗&청的 Jj~꿇으~ -6 t-나라는 처어| 노 

뉴 ιl 한 μ、꽃가 있닥 한 사건은 〈金日따총지의 t+的껏:품‘볍:t펀옥 

U作笑훌훌에 其생，하는 1웰훨에 우리 호에 의하여 쇄핍iJ的무로 밝혀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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又릎 f뿔論의 새로운 斷;念으| 하 내 > 라 전제 하고 이 어 서 <鍾子란 

펠하게 말채서 作라l의 갱훌킥￡核> 이며 <作品의 孩을 이부논 僅子는 

그 作品의 가치를 째定하는데 서 樓本f삼1趙>가 되고 <첩U作쳤는 t뚫 

펀
 
” 
己

7 T 
‘ 장아야 자기위 j방 Y띔캉흔풍:하] 의도릎 정확하| 전달딴 수 똑 바로 

있고 作品의 합字性을 보장할 수 있까. >고 풀이 함푸로써 北후휩 

文초등 l옆論‘으l 한 퓨;댈보 드러나는 하펀 그것거} 대한 論탤한l 당해성이 

팩행寧짧으효 수어잔냐. 판 評·典윤 계속해서 < 찮子으l 끽i 않은 作

品으I I펀/띔칠 ~I~Á낀랬으로 Ei뽀調하고나서 니
 씨
 

는
 

마
 

된
 

있 나. >고 거읍 

〈실로 t펄子에 i폈한 /iij、 씬은 王越 ， 얹샘? 素 *-L 홉과 같이 又:추:쉽IJ作 

의 어느 한 ↑間처lj的안 멈주에 ‘꺼쉰 l떤、;띈이 아니라 素材의 선택과 

t함想으그료부터 ↑FL덮!의 얽읍새와 稱成 ， 性格빼造:斗 약상 넉하 버作 으| 

선 j웰 j뭘어| 전암젝 . ð 로 作셔j 하는 f당끽i고리에 대한 /펌想이 며 作ib 의 

/앞?현홉術 RRI띨을 m定하는 íi쉰 ;iEH섬꽃l!5J을 밟혀 추는 경훌磁:에 §업 한 h딩Lf훤> 

이라고 정의한마. 0 1 러한 繼;흰定議위 선제소건 ð 로 추어지는 영분 

SL 
~ 

'- Ij및子가 Jî i않뚫을 正維’허 t호映하고 兌의 로 < 침IJfF家가 찾 아낸 

선과 政뚫이l 쉴저히 ‘~I 거하여 시내가 저|기하논 절실한 柱육i얹治的 

f펴Æ딩에 J합 i떤하l 해 담을? 수는 것 >으로 된 다. 。-L 꿇
 

이와 같윤 

〈狼쉴U的캘u倫이 창시됩 ô 효써 作家 • 럴術/\들윤 보마 옥척지 oJ성 있케 

/띈想美字的 i휴뼈:블 갖추고 11:용主義 l켄 -又字플 v~T 의 本 1또과 사회 의 {훌設 

쉽들의 美字的월求에 맞게 속도천올 벌 얘 ft=品으멍챈l훌:m홉올 급 

속히 전연척으로 높알 수 있는 댔力한 思想밸議的武옮흘 가질 수 

있게> 되었으며 〈忠想性과 훌術性의 찮은 결합촬 저애하는 옹갖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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좌우정적판향올 철저히 극복할 수 있케 한 점>에 큰 의의가 있 

마는 것이다. 越子論의 의의.는 또한 <맑스-레년수의적 指導힘想 

안 」꺼 대 한 主#思챔과 그것을 文字훌術分했에 具.*냥한 主1* 8얀文홉思、 

想의 빛냐논 승리이며 맑스-레년수의文플떻論 짧展에서 획기적 사 

밴>이 된다고 주장한마. 찔) 

內 ;잠과 形式추로 批評的 Jj ‘높이 극도-ji 단순화되어 있는 北韓의 

‘· 
文흙￡및論中에 서 핸子論어l 대한 쉽IJf~笑錢上익 方法￡휠論은 J:t較 i꺼 具

t후 H성안 진쏟올 보여 주고 있 다. 제 시 관 터l 제 의 道德的 政治忠챔的 

11 위성만쓸 되 쏠이 진술 l.:C. 1-
.J- ""'c 5옳뚱하고 흉 1本的 論닮E을 생략하는 

과ζ 횡헬 交.훌쩔論의 /셔~，휠슬 크게 i섯 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하더파도 

마읍과 같은 J펑論 홉으1 . 內容을 樓討하연서 보여 지 는 것 저 럼 핏보훌的 

作法에 연결된 

같다. 83) 

양상을 알 수 있 다. 그 v'3容을 要約하연 다음과 

(1) ~필子란 fF品의 C잦 Ó 1효서 tt짤가 말하- 려는 基本 f해짧가 있고 

j~1깡의 뽕펀들이 뿌리내럴 바탕이 있는 生活의 /띈셈的알멍이다 .• 

4) 作졌는 生活어l 대한 쳐|험과 연쿠에 기초하여 그가 解배하려 

.‘ 
는 옳本|해훨를 %츠황으| 뿔素들파 有{짧的 연관 속에서 날바잡아야 

한다. 

(3) 쐐子는 主뼈와 素材에 모투 판련되는 끽;' J월的 위 미를 가지 며 

꿇;材선택 主趙設定 〈플術的~1훌뒤 데造>들 천파정에 관련펀마. 

빙 素材란 아직 훌術的 가공이 가해지지 않윤 生活材料이마. 

짜라서 素材는 M ~훌化를 거 쳐 內容의 稍;成읍U門 o 로 전환펄 뿐 

7 
/ ζ

 ]



.:l- 자체 가 11=品의 稱 JiX웠素는 아니 다. 

j) 主핀란 J맘想美 f字 ft인우걱L 전 -판된 生r돕벙;休 의 빼낀댐에 관깐 f펌훌당 

-띤 서 素材 성n 生 t쉰‘쉴料와 과연별해 作 r펴요| 뿜、샌이 fκ Þx완다. 

b) 素材， 主鴻 ， 범젠올 춰4채 á성」즈로. 연 2설시키는 만알한 밟;念이 마 

땅 '6] 껄￡求되지만 지급까지띄 文훌字은 이런 않;줍슬 제기소차 안 

바 없.나. 쐐子는 바파 이런 것들을 有機的 澈一 속에서 연결시 

키쓴 최 초의 없;힘 0 1 냐. 

i찌 l되子에 있이 걷옮 져ι 운년、 ;맡 어| 두어 야 하고 素材놔 主짧으| 
n 
’? 

素펀-은 l펌 ki답!꺼 C살냉 이 에 의 하여 처i 약되 감| 거 기 에 복송관 다. ↑필子 

는 만순한 알멍 이 가 아니 라 펌젠 :J《1 알앵 이 나. 

’ 잊 웰子에 으I õH 취f f상환1 그
 그
 

0 
-처

 걱
 

l 
E 。

‘ 

전
 

연결된다는 것븐 l념、젠 1초과 

릎V센 j生느l 결함을 t夫챔파쓴 j웰 i않이다. 

‘잉 4낯子는 3책밟軟의 선.켈소션이벽 성과듭 놔우하는 확고-인 담보 

òl 닥. 

패 4과!子의 j혈휩싸 9l ι내 가장 꿇쏠힌 컷주:-. <수령님의 敎示와 

그 :랴폈익l 兌;r섯뚫의 훌상求>어l 맞는 것:!나. 

‘ <:.-' 좋효 f펀子날 고추려딘 ~事物現짧날 iE i1{( 히 볼수 있는 높은 • 

ll-~治的 H良 티 >올 가-져 야 깐 나. 

이양 AI벼~~휠윤 11며 i또的이 고 비 반복적 이 며 낱 없 01 풍부하고 마양하 

다. 이것은 形!웠의 새￡운 앗과 4핍배 ’댄쉴: 상陣하는 客觀的 봤셉 

이여 꾀i 子의 새 로운 맛과 쐐μlj ，tE의 1* 1효는 씬子의 호풋術 a성 의 의들 

짧定자는 童월한 1係件이 아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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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~ 훌術的 거oI 어| 있 어 홉術的 細部들과 形~을윤 한子에 集中

시키고 服徒시검 o 로서 作品의 대룰 튼튿히 세워야 한냐. 

패 주안공의 M1~이 썼뽕하]으료 첼子릎 나타내케 하기 빼해서 논 

짧子가 처| 기 하는 基本問題의 릎術的 解터셔 이l 알맏는 tr置어l 놓고 

性혐的 特質을 뚜렷이 밝혀내야 한다. 

대체혹 이상과 같이 챈子의 鷹念올 훨約할 수 있울 것이다. 

요컨대 한;子란 알맹이이되 :를몇8선인 것이 며 二L것운 創作의 천과정 

에 有 1쌓的 짧-아J ~-로 j훨用되 쓴 孩心原理라 할 수 있 다. 갈멍 이 

~댄 j료 權子뜰 :W~홉 j훌행의 ~ ;행로」 판 다띤 求心力에 해 당되 고 휠U 作 

의 전과정어l 有쌀的 6 t승 :t1일셔3 되는 ;양평는 遠心力의 形!훤로 꼴 수 

있 다. 또한 北합!H:용가 共同위 월;念과 ↑뼈 1판호 없￡E 하는- 일 시l 의 

↑뼈 f直뼈系블 하나의 o} 데아로; 失親化한 것이 種子이며 그것의 方法

的 뻐散이 獲子뚫에 입 각딴 홉j 作方찮이 다. 그러 파 極子짧的 創作

l형理는 必然的 o 로 첨 f~‘ t本論이 건다. k字어l 있어서 有磁# 드1 問

趙는 결코 不正출 수 없는 낚연 -안 칩IJ i호的 本狂이 71 째움에 이 런 

種젊의 당위성올 도j 풀 이 댔해한다는 것은 써삼스려운 바가 있다. 

/혐 1파떠안 :構JïX. ( Organic plot ) , 主뼈와 뚫짜씌 ;有 t짜t3" j 9녕係 ， 

주낀공의 t生혐과 행동어1 있어서으| 통일， 언어와 심섣- 펴 /담 4‘h< tfi 조 

파 능능의 모든 씨作上의 j생혈을r운 作品의 核心 o 노부터 이 탈하지 

옷하교 통합뇌혀는 有싹的안 없꿇율 갖는 것이 本柱이다. 

< 有機1* ( Organism ) 룹 論하는 一股的 }펌'$윤 마소 오해 를 갖 

게 한마. 왜 냐하연 /탐났륨딴 말윤 마만 한 측연 빼 ‘ 다양에 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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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서S-I 댈'. -性이라는 때.안 감- 행詢하며 반드-시 적 켈 하다고 -얄 수 

익1 」.닫 生物字 f까J 12行初로 이끌어가기 때 뭄이마. 84) 라고 웰렉 · 뛰어 ’ 

렌 웅은 갚한r 바 있는데 文字이 有續休로서 의 킥;能쓸 가졌 마 하 

여라도 이들의 지적처럼 폴륭한 又字作品이띤<단순한 것이 아니 

라 보닥 더 다양의 의 마와훨係을 가잔 >것이고 〈매우 복;앙파j-

VJ 
소걱 >이 타는 사실효 종7E 찰 수 없다. 

2 
결국 ，f벌子論은 모는 /쉰想伴系블 車一化하고 단순화시 키 치 않으면 .‘ 

r산되 는 it韓t.i탈科추;오로서 又갚푹字으 i 한 原型 01 라고 規동해 뜰 수 

있 마. 二L 것 윤 밝스-레년파 년想과 主 '~~ I펌想슬 바탕으로 해 서 이 

늑펀 경~ 8 .5X王 L援의 必然t1"J 선개로.서 얻어지는 뿔-化의 웹式 01 며 

아궐- 러 마양성의 배제늪 그 根 t웰 에서부터 /댐課하는 가묘한 論法임 

을 이해할 수 있마. 요듬 ;것 이 二L 펀 섯 처쉽 誌子란 <，밤샘的 

C닐?뱅 이 〉이고 J..컷윤 바흐; 金 더成主義들 의 01 하는 것이 며 가장 독 

꽉하고 삼기한 金日成主慘의 美 i뚫的 총;향이타고 보아 촬·쉽 없을 것 

01 마. 

5 . JÆoc뺑 후럴論 

‘· 

文플첩O作의 j얹캘츠i서 책l3t뺑의 휠싣論굉? 北韓의 여 러 가지 文플캘 

폐 닥그에서 文字같 戰|뼈行까홉의 하나보 깐수한다는 펴2s.. 올 때 

아따도 가장 北횡홉마운 理6햄 이 라고 보아 들힘 없괄 것 이 다. • 속도섣 

의 基킥;戰;念윤 dÌj~듬 Jt l똘혹 따~I해흡 강행 하는 것 과 같이 創作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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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 

• 

자~度뜰 내어 닙標量쓸 초파달성하는 方法이라고 -블‘ 수 있뀔· 것이 

다. <思챈分野에서 천격전， 집숭공세 ， 섭멸천-올 벌.려 文字훌術部門 

일 균들의 思想意훌훌을 좀먹 고 速훌훌戰촬 방해 하는 /볍想的 << 잡구샌>> 

듬올 극복해 냐감으로써만 創作에서 찮임없는 비약과 童월f을 이욱 

85) 
할 수 있마. > ’고 추장하는 댈論펌의 릅~BJ3에서도 보여 -^l 논 것 

처 럼 北韓은 Jt字을 想1象力파 劍造Éf.l 主패 7注에 입 져-한 뼈A의 칩U 

作行鳥 j같 보기플 거부하고 .선 격전 ， 집중공세 ， 섭연전 ， 速앓 t뼈파 같 o 

;빼|調行흙로 規定하기 뜰 수저 까지 않는다. 그러 나 했 l쾌行鳥로서 文

뜰때l作의 笑援i뀔程올 해，배하는 뚫度〔셀띄 性.格쓴 ι" 文字월?까폐 f~ (껴 i 서 

최딴기간내에 량적으혹냐 웰 rr~l 으호 최상의 liχ朱뜰 oj 축하는 것>~ 

로 합러화 된마. 66 ) 

文플作品의 양파 質에 대한 이런 #式의 合理化에 는 다시 마씀 

파 같윤 훨論的 전처l 에 있는 것을 .JL 스」 
E 있마. 둥대플 두고 

CD < 作家 • 릎術A들의 빼作的熱↑‘홉이 란 부르죠 o~즙術A플과 觀念괴옮美 

字혈들이 떼드는것저렘 그 어텐 신바로운 <<순수한>> 령감의 

作: }꺼어l 으i 하여 발동되는 껏 이 아나다. > \~) <뚫展戰은 作켰 · 씁術 

人들의 自흉흡과 賣任柱윷 높여 폐作에 모든 l펌索파 情熱 ， 온갖 

지혜 와 才能갚 쏟 아웃게 함 6 二츠써 님l 상히 뻐}흔 創作1않홈오「 함께 

γF品의 높은철올 찮障하거l 훈}-ct_ > (3) <速뾰戰슐 進行하는 過찮은 

가장 보임 찬 휠해的 ·￡ j행j웰까풀이· 냐. 速흩t t뺑올 침 있게 벌라는 엠 녕한 

1뾰 l趙속에서 作家 • 깊 V따A들윤 個A主義와 껴1 (3主 뚫 ， 섬 由王파와 t용守 

主歲， t염極 4生과 *뿌秘主앓i 승혼 낡은 思想 잔재뜰 뿌라뽑고 共컬솥主훌양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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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밥想 ， 꿇命的 t날界觀~~ 뎌 욱 t.:; E ~1 
ττu ’ 우칭-하게 펀아. > ~) . <速度

·벚쥔r 또한 作셨 • 릎~j^달꾀 훌術的 71 향올 벨리 높이게 합~s..써 

l뀔 ój 높은 作品을 짧은 시 일 안에 만늘수 있 게 찬마. > 、 5) <쏠 

中央윤 〕띨홉와 뀔 t벼봉휠쓸 討論할 때 에 는 언처l 듣지 그 짧子I벼훨들 

討 üt섭하지 않으띤 얀판 1-1 .고 히-띤서 꽉고한 뱉子을 쉬지 않고서든 ‘Ti-

J않홉같와 홉에 다|하여 듭[꺼굶>1，할 수 없다고 가료졌다. > ’φ <迷앓뺑 2 

판 고도의 集ζF性파 緊張住， 강한 組織j生과 규춤성 올 홈;求한다. 언 

4갚子달 장윤· 다음 그것을 #꿇的으.휴 낯펴 우는 일을 가장 높운 

수숲에서 가장 빠듬 시잎얀에 해내기 위하여서늠 모는 핍을 종동 

원하여 j~짧作철을 짧4훨 밀고 나가야한나. 섭U ↑추에서 *짧作췄올 

창잦張하게 뺑 l해的느$:. 높윤 組;澈뾰을 가지 고 밀고냐가자연 組澈政治

올휠윷훌슬 짜.JL -들어 칩IJ 作 1뚫 H=-을 원만히 保{훌해추어야 한마. > \.7)<;1초 

度했윤 *土융主뚫훤命이 ￦체 δ 1- ...1L 깐융主꿇， 共옳王 r훨 탤設이 뾰美的 

o 후 j훌行되는 λHj;운 l쏘똥的하 tt 의 측쉰求플 正確캉I &빠하고 있으 

t.-:1 1í융主談i섬IJ 량의 4 ';'훌 8성빠越性-에 依짧하여 文字릎術創作에 서 

값늠 ;려揚과 즘f 없、D'9 hκ 치‘i블 이푹하게 파쓴 草꾀딩낀폐作 j처냉IJ 이 나. 

는승임 

t 7 ) 

JÆ. 1삶 l방의 fi)(， 朱홉훌떼i응 늠 0) < ~r::;念 d훌 89 太 γF 풍術映園 <<한 자위안 

웬쳐 운영>>쏠 40 日댐에 쇄j作>한 〈뼈누산 ~:JIJ 作밟 ~ 일꼼셰〉 

'-~) 歌훌IJ 품術뚫찮어l 꿇」命 i에~될 i용을 단 ò 컨 << .J I 바다>>식 i착命歌&￥O올 

불과 2 ￥농안에 5 篇씩이나 폐휠- 해낸것:> 휴-운 광는 것 월 올 수 

있 다. %) 

첫째로 。 l 뜰윤 <영감〉올 부정하는 대신 <센作的熟↑좁〉쓸 1확 ltt훨k 

이
 ι 

I 

。



의 속성 i로 내세운마. 띠作/心理의 問뚫윌로 불째 <영감>올 떠作 

行첩의 lJ.j{협이라고 보는 쩌엔 우리가 있다. 。| 쩌은 北韓의 理

論 ;합가 오뷰를 범한 것이라고는 쏠 수 없다. 행l 代의 많은 心웰 

字~들이 홉훌感 의 빼秘的 tl格을 否定해 온 것 은 이 미 주지 의 事笑

이고 詩/\ 趙효薰의 정우만 하뎌라도 ·훌훌願이란 手鄭的인 意識01 고 

注흉거이 란 能動的안 시 의식 이 마， 라고 봄으로써 二L컷을 合理的으호 

解析하였고 ~9} 徐廷柱를 님l 훗한 l훨內의 많은 詩A들이 실제의 創作

經월헛올 i밟해 讓 R휠의 빼*lS :t꿇같 否 XE 해온 것 01 事쫓아다. 오히려 

|해題는 邊廠의 代用戰;念 o 로 꾀造的 쩍~1혜갈 내세우면서 젠Ui훌的 熱

↑좁이난 다릎아닌 <1없治的熟훌> 90 ) 르 제한히- 는 시각에 있다. 

<批픔운 릎術 作di만이 아니 라 체作適혈 및 경옮빼월올 .밭은 作쳤에 

게도 관심올 가져야 한다. > 91) 는 수장예서 꿇 I횡쓸 파도한 뼈秘 

主薰로 解흉 찬 냐머지 <1값댐 없쓴 홈果로서의 홈훌感>이타는 f펴훌훌 

에 펴의뜰 던지지 수
 

0 
{ 

쿄
 

만
 녕 

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作心理의 동 

기냐 原벼이 <黃命的 또쓴 i얹治的 ↑함熱>만 o 1료 제잔되어야 한다 

는 벌총에 누주도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다. C.D 부이스의 람과 

같이 詩는 어 I딘 닙的어~체서 쓰여질 수가 있냐. 그려고 하피 

目的이 詩의 質을 반드시 져하시 키는 것노 아니 다. 92) 천주의 짜뜩 

*홉윷 앓해 짧‘播의 詩·룰， 숙음을 당해서는 뼈文올 흙한 作詩도 可

能한 얼이며， 뎌푸냐 어덤 目的과 아무렌 판켠을 갖지 않올혜 詩

A윤 며 잖은 것- 기쁨 ， 고통 ， 그러웅， 슐픔，政治的 감격， 가냥의 

우울， 계철의 변화， 장엄한 자연마， 狂융하1 숭자 웅- 그 모듬 것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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훌術쳤가 것운 초효풍를한 

~延랭 보， 발레라 ， 아니라 

더 것이마. 훌術쫓의 것이요 詩/\의 

텀的올 

절필 있고 수도 힐· 혀 ... 熱쓸 

것이 하는 않느냐 갖지 갖느냐 

한다는 가져야 스스로가 

융효展터인 

f차뼈F홉올 

수십 L칸간 4 1- ö l 
느 ’ 경우와 싱혈둥위 

設定하고 p I t!.1 

휴얀하지 

그들 

生켠료 計철O훌훌 「을r f훗料品처 렴 

自主的

훌t훨빼 j냉品이 나 

있는 도
 

수
 

l 찰 
G 

렐
 

內
」
←
」

다
 

는
 

아
 양 

ìt熱마저 休 l당과 여가와 잡시의 

l환笑이 다. 

3 
뿔이다. 놀라할 

현 

tX. 
-1--찮랍고 

휠 1::1: 1편을 

맞 추l 그것에 

삼 o 로 악착스러-융에논 i때Y台的 

“ 

J딴휠파 

f쟁取.9+ 

모는 <파作에 

論￡뚫야 

뇌
 

l 늪
 

쏟아붓게>한다는 

엄호파 ↑쑤·家늘어i 제 ’풀째로 

이와 

로
 

‘ 

말
 

Jt갚풋씌 어! 서 도 

才퍼듭을 지 꾀1 외-.sL z土
'- ι”、

情熟 ，

여l 속되 었 사정아 그런 

北후찮 

있었거나 

깐다. 보이거i 

바가 대 양힌 

훌한짧 찌} 취l 변 」l ji 

;힘 j딛어| 政薰的

f힘쳐동 의· 

o 
t 깜

 
-

。 l 씌플 

文字릎풋術 

훌훌 j뭘 o t응 

i벚순主훌훌흡뜰도 

겉·눈 닥음과 

물섯은 

없으니-

<부르죠아 J펀、想에 

.-' . 

τ一確등싫할 째눔안지는 

있다. 封鎭하고 

<< 自떠들면서 떨어신마.:ïL 

부쉽￡록써 

;휠이 ↑:F品의 

날라러를 

b~}료; 띤 

부르짖고 

속도가 創作에서 

!Íì化>>뜰 • 건전한 칙흐命的文좋릎術의 

있마. 가로막고 갖홈H흩올 떨어 

-ti웅的合法뾰에 

?홉이 作 di의 

文字픈훌術創作j뀔뚫의 

높이연 1꿇f1f.블 훼作의 

해변직L 隆Æ主뀔的 하는 진마..:ïL 
• 

흉쫓主議 조t육王義ft~ 

펀마. *巨좀로 

광흐命的文字훌풋術， 

좁L暴한 대한 

어 긋날뿐만아니 라 · 혔훨b階級의 

표슐命的偏tllJ에 文字릎術겹8作와 

‘흉iE 主 

그둘윤 

물젖윤 

(~~ ) 

<부르죠아l思샘에 

反처한마. 

北韓에 ’@ 

필자) 

춘의해보연 

(망정 

안용쿠흘 

速옳t戰뀔휠홉옳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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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 

딩由化플 부르짖고. <날하라둡 부립오혹써>훨命的 文릎의 건전한 

옳흩훌올 가로막고 있 마. 싫 0 1 와 같은 〈修Æ王활的 쥐l 변 >은 그 

들의 文字原理쩌1 m한 〈굶L:暴한 뾰좀>나， 하는 內감올 찾아낼 수 

있다. 당연한 일이지만 北‘맙해 쪼홉삶웰者둡에케는 릎術家的 寶짧 

파 이상이 다소라도 손재 한마연 세 아·투리 <組藏政治활J菜으.피응 짜고 

들어>간닥 하뎌라도， 아니 그러딘 그럴수촉 文필의 成長이냐 짧꿇 

또는 탁월한 創造的 成뽕플 거두는 띨부터 必然的인 과리낚에 남 

는 것이 없으r.-I 라는 自 l횡쉰 갖지 않탈 수 없윷 껏이다. 

• 
6. 典필쉽U1쏠의 L중、훨 ( =훨癡理論 ) 

*土씁主載的 흉笑主승:쉰 文字에 있 어서 典펄캘論은 二L 겹格의 

빼가 된다. 特히 北輸文홉에 있여서 典밸댈f.j숨늪 첫째， tf:육主뚫的 

품쫓主훌훌 ￡별論의 바탕이 된. 냐는 a늪에서 로흉흉블하고 • 둘째로는 <典

Z봐的언 A!柳>의 代흉的 Ar벼챙 o t료 옳 B Jæ을 뱃示하지 않으면 안 

된마는 喪求 혜 .둠에 너 욱 績훌빼펀마， 

典훌꼬꽃별論이 4좋하l 童쫓짧되는 이츄는 그들의 러엘라습이 {벼체的안 

것에서 ￥훌遍的인 것을 찾아내고 활遍的인 것에서 ~ I얀l 처IJ 的잎 것좋 

드러 내야 한다는 原ftlj파 관련된다. (가헝， 하냐는 선체플 황하여 

전체는 하나출 젊하여 라는 저들의- 구호도 바로 그런 J없빼의 터l 
’ / --

쳐l 이 다. ) 個A을 通해 서 삼융챙總의 홉遍的 $.1흙理룰 提示한마 

고‘ 찰 해 ￡는 反채로 복잡다단한 갚율쫓動의 좋중척 構i훌를 {固

A의 삶융 適해 現.한다고 할 빼 그런 정우의 A~~윤 필정 現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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、

~센1 점한 作쳤씌 科섣씀하} 合法~Ij的 뿔解의 8품果j료 創꿇되 는 A物

이 ̂ I 犯上한 스터l 레 오바업 의 人넓j캘이 라고는 볼 수 없 다• i土쉴·王 

義컬쉰의 典型얀1 ^려化에 力 J텀을 누는 I훤단￡는 個人을 通하여 *土

갚슷잊엎據의 合法섭01生을 具視하지 않 o 연 안판다늪 펴 o 로 올 해 必、

然EJ얀인 것 ð 호 올 수 있 다. 바꾸어 말파연 典펄化짧論올 무시 한 

li윤主렐的 :풍쫓主짝; 뀔휠論은 녀 然主뚫x추。| 指向하는 바， 不핏住의 

무한한 수용을 짧깜한냐쓴 ，따우로 보거냐 ↑퍼A主첼와 걷누리닙 l 열리슴 

옳 i짜 f찬하고 集댐위 깎징 ~~서 ↑메A블 다추지 않￡연 안된다는 

띤 Û t료 ·괄 띠{ 값 iL:.칠 수 없-쌓 :것 이 까. 

60 年代어} 옳刊된 한 k섣첩펴쉰는 }필겐꾀쉴IJi졸위 ↓폈~!j어| 대해 마음과 

같이 몇가지 要텀을 찮示-한나. (i) 動數性 이~) 텀己-뿔業어1 ~1 한 

영여|감 (3) J효과 짧l팍l 갚서!서의 敵身홉 (ψ 안t판을 克服해나가는 

강안성과 불요불-효의 英책Ëti 잇 동지 에 대 한 友횡와 빼助 성j 集

E죄에 대한 충적성 ø 전진파 휩쳤T 편 닐곱가지 i종件을 뿔示한 

바 있다. 94) 그리고 박송식은 <온갖 다양한 j生혐의 짧一 속에서 
고려되지 않으연>안되는 것이 典벌이‘하고 주장한다. 95) 

典휠化앓:뱉달- 이부어내÷ 親f헤(f) Aft벼멀우로서 호日成꼴 주안공 û 

j료한 「 훨命의 혀 영 J rl 932 年」 「 만 ‘갱대 J r 배움-의 천리길 」

「동특는 압록강」 능은 그 代表的얀 成果로 등￥ f뼈되고 있는데 나 

음의 글윤 그 방변에 처한 北韓文훌의 *"i兄올 단적 A로 보여추는 

활料가 될 것이다. <지금까지 안츄둠예사는 삼융主義的 흉횟主첼 

文字이 혔動|漫級의 수령 올 #훌한 作品들올 몇 현 내놓었다는 것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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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여주고 있으냐 우러나라에서처 렴 이 떻 게 수령닝 의 黃命歷史를 천 

1깐 척 o t쇼 形뚫한 총서 를 서、說文字오호 흉홉뾰 시 킨 &흉代를 알지 옷하 

고 있다. 이것은 우 려 냐라 小짧文字이 A類歷史가 解決하지 붓한 

건혀 새 로훈 청 지흘 개척하였마는 것울 말해줌냐. 96 ) 이 렌 種類

의 주장이 내포하고 있는 훨議的안 모순， 결 함， 도착성， 님l 상식 성 

等을 하나하나 지척하려연 끝이 없 는 일이다. 4만 한가지 지척 

할 것윤 그들이 저 지르고 있는 非文字的 行옳가 狂信的 모순어i 

가득찬 行없임에도 불쿠하고 그것올t &.화호 <A짧il꽉史가 解決하지 

옷한 전혀 써 혹운 정 지 >라고 주장하는 펼훌突 안 닝~ ， 그것 이 北韓文

훌 從事횡률의 진성한 信;念올 의 마하는 것이라거냐 그것「즙 의 마하 

지 않는 것이라고 속단하 기 어 업 마는 짧突이 마. 

金 日成에 → 화한 러바이어년적안 偶樓化와 판련없이 맑스， 앵갤 ， 레닌 ， 

스탈련 等 tf:융主義的 흉훗主혈의 ;組先들운 한결같이 典밸 의 ;훌훌힐 

f초을 릎훨훌뼈한 바 있 다. 냉 겔스도 하크냐스에 거l 보낸 펀지 에 서 흉 

쫓主뚫의 f볍훌훌를 말하며 〈…바단 진실한만 아니라 典型環境과 典

렐柱혐까지 iE確하게 表하하여 야 한다. >고 신술반 바 있는데 97) 
-, 

典型柱格과 典1젤*옳境으~ !;딩 짧는 0성갤스 이후 더츄 행 -論되는 헝 i션。 | 

마 . 陳織法은 〈 典펄滾횡파 典켈f生格 f늠j 의 相효밟係는 매우 썼雜하 

다>고 전제 하고 CD 典멜tÆ￥점에 혐한 典型찮윷境의 決定作}김 (걷) 典

型壞않에 쳐힌· 典휠f生格파 적극作用 (3) 典펄壞境에서 突然、顧행한 

A캘2tt￥용 (4) 典型A物의 i生格에서 反映:단 典 4켈짧燒 (5) 典폴M.t;챙境에 

있 어 서 典型柱格의 *홉ë: @ 典型樓형과 典휠性格의 홍일 等 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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섯 가지 띨 님이 양작간의 5덩係를 把遊차논 홍용빙이 되는 것무로 본 

바 있 다. 98) 

그러 나 ~L휩의 文훨홈￥4꽉윤 〈典型>파 〈팩펄的안 것 >올 i츠分하 

고 전자를 /\찌의 性格問趙에， 후자뜰 *냥훌 ， 짧件， 1生格 等 숲j찮하] 

안 f벼삶당에 판련되는 것 .iLiL 둡兄明한냐. 」싸型은- < t土융뚫展의 合$

~Ij性올 反映:하고있으며 해당시기으l 암정한 |港썼파 l휩 I펼뜰위 *~띨的 

特tl:올 t후線한 ↑固홉답성안 Afì닙j性채〉이라 선. 제 하고 <作찮 ， 훌術A들 

끼
 애
 

. 

4 

의 삼융fL:X治的 챈J;야와 美字的밸想 > <i土육~ß홉城的本짧의 4훌f*的 M 

쌓> '<個性化> <一般化와 1í희狂化의 똥일><肯힐的파펄의 合tE당” 

性:〉 等은 오직 !Jt↓훨올 i훨하여 。 l 룩되는 것이패· 짧明하면서 . 否定

현 

i퍼 /\빼 ( 典휠 ) 어l 처하여 마음과 같이 說明한다. <…좀定A柳의 

싹型운 사멸하여 가는 찮勳|훨級들의 δi動的本質을 폭로함4로써 낡윤 

효율의 부패성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보여추는데 目的이 있다. 99) 

北韓文훌에 있 어 否定的 Af월1型은 時代에 하라 큰 변화릎 보 01 

고 있 다. 1OO) 50 年代까지 北韓감융는 < 찮웰l‘않力 〉윷 가졌 던 것 

A보 記뺑되지만 60 年代 以後 ( 천리마시대 )江육조찮 핍家#制 

가 로備되 기 시 작하였 냐고 보는 그들 의 챔漸 에 따르 연 그촬 1:t융 

• 
어l 소위 反화패웰力운 소탕된 것이 되고 그런 理論的 j렴結에 딱라 

反共童主훌찮的 좁定的 At펴이 北윌선~슷슷에 손재할 1 ti-- 없다는 結論에 
’ 

이르게 된다. 뿐만 아니라 솜定的 文 ‘r'- 좀定的 풍찰素풀 다루는 그~τ: 

그만급 &.1土융的안 껏 o ;:승 규탄된다. 〈…우리 *土융에서는 벌써 

否定的안것이 부차척안 자려플 차지하껴 肯定的 OJ 것 이 훌훌本율 이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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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있읍니다. 肯定的안것윤 적 케 말하고 否定的앙껴 윷 많이 말한 

다는 그자체가 벨써 우리의 챙案올 i활曲 하는 것입니마 . > 101 ) 

否定하}안 것 팔 다추되 < …封樓的， 홉本主꿇的忠想 잔재 와의 f행춤， 

i훌~와 保守， 橫極과 f혐極， 훌훌R과 f.t뼈， 훌훌혔와 로쇠와의 l빼 댄 .. >융 

마풀빼 容納되 며 102) <共활王활的안것 의 前進율 iJj뽑하는 오는 낡 

윤것 월P 封룰훌的 및 철本크드훌훌的 t펌想혔擇어| 뿌 e} 플 루고있는， 保 /훈 

王뚫， 消優쏟， 째秘主義， 峰驗主활」다 홉緣主義， 形式王활， 챙훌領主藏 ， 無

훌훌任柱，~쇠훨，象 等· 옹갖 뉘 떨어지고 沈薦한것올 反처하는 i뼈출〉 

103) 이 되어 야 하는 것이 다. 이와 같윤 肯定과 否定의 <꿇麗論 

理〉는 마시 두가지의 {뚫件附에 佈해 . 補完핀다. 첫째 좀定的 典

型이 반도시 敵화戰;훌이 되는 것이 아니라 ( 日帝時代블 背景￡로 

한다둔가 「反動階級」올 마춘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좀定이 꼴 敵

이 펼 수 있지만 그들 內部률 마풀 정우) 同一한 텀標흘 指向

해 냐가는 사랍들에게서 이철척 인 方홉論이 훌麗풀 일￡키는 정우. 

보다뎌 非合행的 見解를 가진 자가 좀定的 典휠이 되고 그것은 

끌 엄정한 批￥u과 分折의 처훌이 되는 것이다. < ... 앓廳에 대한 

않存麗;念에 ciì 여달 려 홉載을 일연척으로 예리화할것만 생각하고 그 

것을 敏화分者들을 反화하고 훌훌EE하는 |웰級 한휩춤쏠 反뻐하는 찮뚫과 

같이 날R1뼈한다연 tt융主훌훌밟笑을 줄曲하고 A!올둘의 政治思想的鏡一

옳 뾰化하는데 지장을 추는 嚴重한 후과률 맺어낼 수 있다. > ’ 

1여) 고 말하는 · 단호합 or 그 근거가 휠다. 

典뀔뚫論의 골자는 마음과 ;샅이 흉얼約될 수 있 다. 105) @ 文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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릎術의 典型化는 生活의 本質에 처한 짧念的 서술이 아니라 一股

化와 個性化와의 통일이다 그러나 통일과정에서 주도척 位題를 

차지 하논 것 은 -股化이 다. 1%) 딩) 生活， 짧l笑 속에 서 本뀔과 現

i옳같 똑똑히 가려보아야 사말척이고도 장다한 것을 배렬 수 있고 

本됐파 合法則柱을 띤 典型的안 것올 찾올 수 있다. (j) 典型的

안 것의 캘解方式에 짜라 <했動i뿜級의 고훌 命的rz.楊〉파 <機윤主義 

的JL楊〉꼴 l츠分하?논 基準。 l 된다 (4) 肉#的 ;主命 보다도 政治

的 生命꼴 더 귀좋히 여 기며 < 덤 E 의ι 政治的 信念파 훌命的 志

l 

r 
械블 지키기 위하여 > 오

 
다
 」

{ 
} b 요

 
「 바치는 엄主的 AI펴<階級解放， 民族

解放 〉을 쫓츠냥하고 {土쓸王議 ， 共童主義의 j慘利둡 鳥하여 살며 싸우 

는 典型이 활求판다. l5ì 現l등릇을 마화하는 것과 챙훗올 뒤떨에신 

快態로 그리는 것뜬 모두 흉쫓主쫓的 典펄化에 위배판냐. @ 典

캘밟J At읍j은 그가 속하고 있는 〈階했과 |港 I협의 本촬的이며 -股

的안 性휩 ffl特 l댈올 鎭뿌的 o 같 체현 〉하여 야 펀다. íJ) 훌命과 建

設의 참된 典밸， 自主的 典펄 等운 王#뿐、想에 基&훌한 共훌主義 

새 Af볍字의 4훔本이 며 <호忠想學業의 - 힘 있는 武器〉가 관마. 

\8) 상한훨효的 익1 휠例，뾰킹등어l 있 는 生動한 ‘합f4 훌훌윤 肯定的 主人公

의 典펄化에 있 어 필수소건 이 마.윗 벚，笑과 l휠想의 훌現올 f틴 否

하는 <쑤료죠아形式主議 作豪〉뜰윤 <잠재의식 〉과 검이 장획·하고 

부절서하게 記緣하는데 올두하녁 A템을 *土찰的 存표가 아니라 生

柳字的 存在로 보고 )\‘ 밟j心탤풀 깐육生活과 유려 펀 < 反훨D Ét9 짧念 

論〉에 바탕을 누.Jl. 있지만 北훌훌윤 <)\뼈의 i훌 a뼈을 tl육의 l物 /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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的生活條件의 反映으~ 또한 客觀的現笑에 처한 橫極的안l 反作用으 

로 훌힘定하늠 가장 科字的안 고찰에 基廳〉하는 心理據흉을 通하여 

典펄化에 도달한다. 뼈 生活이 없는 곳에는 <참신한 훌術的끓象 

대신에 추상척 언 口뭘와- 앙상한 擺念이 호출되고 形뚫이 에 마률수 

밖에 〉없￡므로 具#的이고 훌突하며 生웰l하는 生活이 典뀔化되어 야 

한다. @ 典型끼리의 훌慶에 있어 <特허 위대한 수령남의 고매 

한 德住올 칭똥하는 文훌作品에서는 否定懶올 꿇定할 수〉없고 짜 

라서 〈훌훌훌훌이 問題로 제가 될 수 없마. >

이 상과 같윤 훨約을 j훨해 典휠化의 問훨가 단순한 創作技術上의 

#멈題가 차니 라 삼융主훌훌的 *土융休制에서 만율어 지는 文훌에 대 한 

決定論的 背積이 되고 있마는 쳐을 確 ·짧하연서 아올려 典型化 理

論까지 도 마릎 共뚫主義핍쳤의 정 우와 달라 < 主뼈t명~월에 基없훌한 

A f벼字>~로서 의 北훌훌文폼理훌옳어l 持珠하게 이 바지하지 않을 순 없 

마는 뿔횟도 알게 판 다. 典휠의 1\33눴的 存在는 金 日 成이 며 金 01

제시 한 밟史옳展뿔論과 f土갈궐흐옮理흩융플 하훌쫓하게 추T하고 용감하게 

빼춤하는 핵型이 가장 必要한 典型的 At읍1 이 되 는 것 이 다. 따라서 

典型외 多樣化를 士台로 하여 야 할 *土융主훌훌的 흉좋主훌훌의 本質的

뽕求괄 北韓의 文훌는 明白히 i똘背할 뿐만아니라 文字플術의 創 i쏠 

的 책;性올 #巨否하는 참담한 양상올 보이지 않올 수 없 을 것 이 다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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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. 通倫훌術論 

북한품예 의 將徵的인 i몇論 중의 하냐가 r l훨洛휠術論 j 이 다 . 

한 이흔서는 < ..... .... . 김일성통지 께 서 밝히신. 文字훌術의 種쫓턱와 형 

태들을 옳展시키는데서 견 ;~l 하여야할 또 하나의 풍요하 원칙은 通

fftt4:음 보장하는 것 >이 라고 밝힌 위 다유과 같이 김의 말윤 안 

용하고 있 다 . 

<인인이 받아들이고 인안 0) 사랑하며 플겨·부푸는 노래라야 쓸모가 
，~← 

있지 0 ::1 o~ 

^ ^ 황門家족슴만이 f몇解하고 좋야하는 노래야 누슨 소농이 

있댔읍니까 ‘f -- - -- - -- - 서、끓 ， 詩 ! 音樂 ， 映固 그밖 에 다판 오든 갚 ui은 

일반배·강이 Q ‘­~ ‘-
/ι‘ 있는것￡로 되여야 하며 인띤대숭을 위하여 씨

 服

務하여 야 -랍니 다 . > ( <김일성저작선집 >2 향 

、‘ , / 7 
/ 

n 
U 

-----
‘ 、l 

/ 지
 

。폐
 샤
 

Q 
]

7 
/ ζ

 ι
 

계 속해 서 / 이 론서 논 通倚性이 문예 창작에 저 추구되 어 야할 。 l 유로 

Cf) i土갚王눴하l 文좋릎 iit] 은 혐11 限된 사람늪이 나 專門쳤쉰을 우|한 文

깅츄죠풋術。 l 아 νl 라 노동쳐l 급등 인 민대 숭윌- 우| 하 i:- 학예 술이 라는 」섬 

(2 익 1 만둡이 렵게 팔!辦펄 수 있도흑 펑이하고 通%的 o 로 되어야 

그쉴-으l 영원파 i핵춤 91 방향이 옳게 반영된다논 λ내 
n (칭 눈예 송듀오F . 

형대의 이용에써 통속성이 보장되어야 인민의 교양척 가치가 커진 • 

다쓴 ;;(-1 
n @ 그 예로저 과거의 가극유약은 貴族뜰과 부르조야지 

“ 
수
 

소
 

ζ
 
} 0 特權 f)깝 I훨의 생 활감정을 반영하여 전품가 본위호 창초되었 

108 ) 
A나 <피 바다>식 가극은 젤가획-앙칩 에 기초하여 가극음악을 

흥속화함 o ì료써 누쿠나 쉽게 理. 解하고 출걸 수 있는 인만척 가극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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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었다는 .;.<-l 
n 

0 

날
 

-
-τ
 

지척하고 있 다 . 
1 09 ) [:L 

다른 이흔서에 

의하면 <운학 作品에 는 쩔觀的인 삼승 生 l움이 거궐-에 비쳐지웃 

그녕게 수동적무로 복사되듀 것이 아니라 ↑/튜쳤의 _l_;;... (J 사상 마학 요 --c 

적 Jf.樞에 의하여 람~ {jllí 되 고 j앓折펀 생활의 본질이 밤영된다 . 

그러으로 사람을온 훌륭한 눈악작품쉰- 이。연 거기 셔| 반영된 생활 ë-l ---

;석 寶科들어l 때한 단순한 7:1 Á~ 。 체늬하쓴 것보다 거대한 시-상척 
t ’ 

.J.L ./ ~ ..2.- _ ~-큐4 
。 .O ? 2_ν1 일 6 킨 다 . 즈

 
「
‘

그 작품써 만 역된 싣i 휠젝 진실과 

二L어l 대하 ff-家의 천딴하 훈0/- frtr: 를 확신()~며 ， 나아가저는 거기 이l jL 
。

감되여 어떻게 상며 行勳항 것인가씨 대 δL 여 敎養받수二마>고 말하 

고 <그러묘로 우리는 文字作品음 <생활의 교파서>라고 부르고 

있우며 ↑/‘#家쉰 <Af삽j 精빡의 
1 1 0 ) 

가사>라고 부관다 .> 고 진눌 

한다 . 이와 직 접 i핑 l함i 되논 

1 1 1 ) 
A로서 으I X릎理.論 / 이 며 

젓이 <黃命의 누기 ， 대숭교양의 수단> 

< 文字효術 ff. ci김윤 그것 이 스L 。
:rr.. -c- 릎術性 

을 동하여 고상한 사상성 을 표현하는 것 4로 차여 사랑 -늪을 童命

的으로 교양하며 그들괄 華命파 建設o:j’호 힘 있게 불러 일무키 는 힘 

1 1 2 ) 
있 는 우기 > I L. " 로 된 마는 행論과도‘ 연판된 다 . 

복한文字에 있어 通洛性의 원칙은 죠術이 훨族↑k되거나 소수 유 

하계급으l 섬유물이 월 수 없 다논 선제 이·래 인민대숭. - 선쳐| 가 닙 F 
I 

야뜰임 수 있누 예솔쓸 만-늘 어내야 한다는 A權 빠에l 서 연유한다 . 

그렌 文-훌作品만이 北韓11:民의 정치 사회 죄 信念과 훌命빠j 자각을 

‘얻 어내게 한 수 있고 作品을 동한 ·사상척 공감어l 힘 입어 마침내 

전인안의 행동지 칭이 강화펀 다는 것이 다. 따라서 文릎↑/태운，은 단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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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갚풋 ~Ff rfb 이 야니라 <힘 있는 武옮> ‘ RL:- t Lr <生括의 교과서 >으l 

키l 느 O 」EL 엠- 게 펀마 . 

i훤%文릎 c-lI 대한 이론이 우리나라에 대누된 것판 σl 마 1 920 년 

대 후반의 일 oJ 마 • 프로운학계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八峰은 

「通佑小짧考 J 1 1 3 ) 와 「大聚小說論 J 1 1 4 )을 말표 , 文;字의 風%化
쩌 

와 大聚化됐 hlfB 으t-날안을 만든바 있마 . 대쳐1 ~료 南- 짧에 있어서 文
- 5 

字의 펴 1상性 F버趙는 잡마운 X字이 언제나 경계하여 마땅딴 가치 
현 

의 저읍성윤 의 01 하는 것이거나 상업주으l 적 동기가 파도한 일련의 

小-찮文字음 누고 푸르는 .5:.멸의 풋을 높영히 내 포한 개 념의 하나 

이 다 . 

본뎌 通佑이라는 말은 中흩j語확 <平易>하다는 풋씀 갖는 언어 

이고 洛에 쐐한마는 것이 文字(특히 小밟)의 껴우보 본마연 조 

금도 거 슬련 젓이 없을 랜-뎌러 오히려 르너l 상스에 직결되는 단베 

의 저 r~語떼 j 이라는가 세르반터l스의 1各模小認。 l 라든가 하는 것 

운 울 론 中 뀔j 으| 간l 話文추 과 1 9 세 기 의 리 얼 리 츰 운 학이 라 는 것 이 

눈학적 흩￡族王좋￡의 거 부- 라 한 끼 /ι- 있고 -IC」 1L- -A4- j -1二 λ P4 4 ’1- λ 。L 때 -,’ -근i 부터 

다수향유의 운학사적 필연성에 th:경인플 。‘二l ] τ"1 있다는 사실도 영백한 

얼이 마 . t.:t 4þ主義的 켈후몇主홀숲 어l 있어저 JJ.쉰 m ↑住의 훌훌 좋활 링테 역시 가 

치의 ;(- 1 융성이 아니라 운학의 민중화 L.•L- 1 L-- x좋」의 c+ "Í~ 서 口 --R - 등 븐r 으l 

미 하는 것 」즈호 보 논 것이 싼 척이 다 . 

1 15) 
그러 나 北韓文릎의 홍속주의는 八峰이 나 林和 둠으 IJ/ 주장이 나 

그 어 느 종츄의 대중화이 혼파도 좋류가 다 르 다 . ( 그것 은 다음으l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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캄￥*하초5 까f 닙倫즉는 〕통 해 다- ./는 규영펠 거 。 ιj 
/、 - -~-

]i. ~ l 마 • ) 
lJ :"''l 

??"--i':- 천- 꽉어l 

있어서도 동속-첼 학( .f'opul a rphilos ophie) c.J 라닫- 독임 I휴쫓斯펀학의 

한 지듀가 있어서 莫理는 。!마 자기 뜰꾀 것이라 맏고 엄밀한 학 

눈석 서 술과 wf究플 띄하고 철학의 i펴힘 1L판 용한 敎↑k 王義므l 익J 

장에 섰던 사실 ji 우라 는 記 t한후1 . 2 ‘ T 있 다. -눈여l 의 .ìili~￥化플 기 

-도하는 이유가 l힐德~ tf~ 인 합법 칙성을- 발판~~해서 딴생하는 교호4 주 

으l 빛 民本王훨-사상의 소산이리 ψLεi 라노 개인 ~J 주체성파 끼 성어| 

의 해 λ| 창조되는 文릎의 本숨는 스r 부-청 강 j.. ~l 웃하는 학} 창작과 」산계 

없는 i얹治 (lJ f핸惠좁의 판념적 오뷰라는 비판을 연합 -‘- 쇠 다 • t 

소위 <인만>윤 언제나 우지한 X표소닝l 자로 남아있지 oL흥 L 1 Lr- 한 

文표덕 j퍼 fít ft 理.E4 。plffi ~ 성렵될 -/t「- 없고 그 모든 정 ~I 눈효↓적 요쿠 

가 패洛化理論에 의하여 성 취 쉰 마 δL 더 하 도 그 이 후 어l 납는 것은 

당연히 -운예의 저섣회와 ~I 쉬-될 수 없는 文표의 질영 또논 숙음 

이다. 실제로 요능날의 北韓文字은(꽉히 詩의 경우) 그 유례를 

비교할만한 것이 없 을 점노호 저급하고 유치하며 .iili洛 1t 현상이 

가장 심하 젓 o 로 

8 • 합-했효- 術티셔 

/ ‘ l ‘’‘ l 

p ’!;‘Ci L. 집단 El 

치적될 
ιA . 이 피. 

λ .. r 

랭위가 야녀리-

것 이 마. 

확~ ;~‘ :같으! 생우|에 ζ응하 c;.J 는 사싶 

은 너 무-노 자 잉 하 것 이 어 서 그 치 어; 대 까} 회 띄 나 이 의 류 제 시 각1. 

좋르f: ó倫좁는 거 91 찾 아쏠 수 fri 다 • ^~uIJP 잊: 를 풍부하게 。 L 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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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간의 섭괄 야관낚.고 노 싫지 게 효현해 신 x 표 f~ 하， 달 91 대 념 l ’ 」-r ‘\! : L 

극히 외쉽거나 단1- 절펀 상태에저 초등術싼; 팍-로 그것긴- 창iEiL댔다는 

시-싼이야말혹 잉백한 사심이연써 깐펀 o 료 文+관챈i 으 l 한 본질 쉰-

하( rV j δ!! 수고. 노 남는 스i건 cJ!斗 • H · 테이드찬 <우리가 상훗호 몇~ ~r，f 

샤바 가운더|에써 기대 6~ 논 ~.!은 어떤 f겐 : A fJ':J 인 융￡꽉인 것이마 .. , 

우 E| 3: 그 71 a컨 설!j fJ'‘, j 인 어떤 것 ， 
;:L 4및려티상 01 며 iiι λ tJ 0 인 t효해 I洙 

’ 」 보여 휠- 〉ι_9. 기 대 깐 다 
1 1 6 ) 

TFi 견F 이 느디| X~이 진 > 고 까 t /λ t 그~ - - ! 

정까l. 칼잔최휠f討젠라띤 文;字똥풋꺼[ f/;i 선으. _i!:..부터 얻고자 01-쓴 -λ|α! 

야 닉낀iL 그 ;;:찌‘ 1;깐 만.0] 가지고. f! 는 7.1 극. "6'1 <했 l갚 1 1'‘ l c l J: (ifJ A u 이 인 

어’셔 j >o} C~ 닐 수 없다 . 二L 러 나까 1일 까’ , 갚챈갖는 1iúJ A의 될 IJ 

j쉰i 임; •f Er?i 」?- jE 1'f 品펀r 劍作 슨Ë Bf:'하떤 t1-f* 일 반대숭운 二L 것 

」
「

-c 4 
0 ι

 
T i f-l 짧힐가 되므혹써 그늪으l 삶같 이-픔낚고 풍부하게 

하며 i훨德‘ ((! ..!l._로 유익 하 치아실 천 91 걱l 기환 C닐 기노 하누 것이 다 • 

그러 나 北~:" 으l )( :갚 랬 L:f컨 은- 。 l 와 」7ELT rr X‘깊으l 본 섣 적 규L 소결- τJ -r-

、

슐 lj 쉰으l 」ζ 처l l- f넌j 人이 아니 라 균숭 L‘ L 섞 단。 l 기 -~I -,- -_ .. t 시 δL 떤 λï 오 히 려 

i:. ~_ïl. 주장한다 . <공산주으l 객 文 r‘까 갚 [.:‘ t 원· 건설하는 고}징은 x 字갚조 

íÍf- r ν긴 쉰에서 근 -~ ;;(~늪 으l 준
 

수
 

μ
 
}u­진

 
fr=찢’ • 값 'Iil )\ 늪의 수준서l J:1.. 

E 

-
c.j 띈'，- ê-l 며 긍r 좋눔학여l 찰꽉 걱l 눈예 월-의 수준에 끔어 올 E| 4그- 파정 c' l 며 

y- “ - -:ri. 하-， 01 7} ;、-L? (, 1 미 적 이 X 추; 공: if:l j료 개 파발전해 나가 누- 과정이라고 -1‘ -;:::、 , 0 1.:' 、

t.J' "6 . ” ι-
1 1 7 ) 

이용구.!~ 보ì.~i 걱1 눈여i ji-τ누 인정 <~연 서 r츠 r ,'). ‘ ... r • > 01 
l~ 0 -c' ‘-

‘ 

그러 니 곰신 二?-으l 이|넌 01 안 근강'. ^~ 91 수준(즉 아마략· 어 의 수순) 용 

;tf4는 가 갚| 수푼-으보- 권 어 옥리 수- 젓 이라는 ^ χ ← O 긴 
t 보여지게 한다 •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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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 나 마음 과 같은 김 연 성 의 소위 교 λ| ι1 . 쓴 껴 -꽉 요년 文추: 죠E*ff 

의 관질적 재 능이나 성과 따위논 야예 부-정하고 :~ )는 것꽉 활 

마
 

이
 

” x 수
 

<우t:.- I 는 X 풍活-흉j 에서 전눈임!눈부우 1슨 나가려운二 견 하; 요­
‘ ‘" 

설저히 져겨!하성야 깐~ PÌ 섣 IJ f’듀사엽에서 신비주의꽉 마스고 X字값術 

1 1 P, ) 
ö- ~ 섰 응;- l.--j 마 • > '" < 내 가 쉰- 굽줌적 o 로 널리 발천시켜야 여러번 

r갚폈지만 글쓰쓴것괄 신비최-까는것운 옳지 넓- 답니다 . J느 대 λ~11 x 字:

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;것 윌- /‘ '- ~ι­
-~ .- 2j ji 니 마 . 

나오며 

1 1 9 ) 
> 

누구니 
! 
’ 

r L τ.tt‘'f I A f ^ l 
:z:ζ111‘， - r 신비 한것 。 ; 아닙니(.. .. ; . • 다1 ;춘;찢 닉f 

oJ 01 ~-ι ~ í..' 0 . ~_ ? 다λl 흉쯤 f: tl 까연 다유과 상。 l 발 .r­
기.-

G; jC짧:으 X~￥:갚 *j 에서 곱지 되파L 破壞되어 이: δF 섯 은 펙L門家 中 /υ 

크주 3 \ ~+ 는 겨 
< (2 눈여| 는 검￥-갖(.(6j 0 _로 t날전해야 욕l cL 4: 섯 (3) 다

 
” ( 

*<

느L
 

선천적으-혹 재 능01 있 논 자 안 젠IJ fF 한 수- 있뉴 빼핸‘土-후찰 의 ..J­
-1-

각101 야니라 < 中字校만 나오연 누쿠나 > 사능-하 작언이바는 

l二 ”‘ ’ 
τ~-~ 요약 설 영 긴 c; 1. 

그런데 이은싸 훤門(1':) :-:11 능(노는 선천적 제-능- )이 어떤 이유~ 

1m 추L 王숭k 가 씌어야 ?)~.는지 묘느 신 11 I 하 상 태보 여겨원만따- 개 인으! 

재능 ， 가영 괴테，셰익스피어 ， 노스도예프스키의 겪우처렌 펑밤한 인 

가-늪 9. 1 견험파 2c t켠 , - ‘,) 곤-~ 꽉 ;염 되 7.1 웃한 탁월한 H L [ l 신 비 주으l 1 -O-- -r:一. 。

oì 듭 o 후 거 부갇.1 어야 (J -느- 지 이론서 늪쉰· 꿰 l검싸지 꽃하고 

~)다 . <도대체 文-字과 죠￡ tfti 이 신비하것이 야 ν| 다>바고 X· zL ---L l二
1 '0 0 1' t: 

것은 〈쏠쥔으l 存在는 강각에 依깎」까 zi 。 1_ L 다 쏠힐운 제 1 차 \.:ö -C 

척인 것 이 마 . 감각 , 사유 , 으|식 은 τ f=r 「까-- .ð} 앙 법 ~2i. 조직폭l 환설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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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 ! 거 t !i 씬 섯 > 

。 l 캔 。| ftot (1 : I .9_ j' 유괄 돈-El 느까二책 o 낭느 앵 캘거-- j!iX 11 :’‘- 」l 「 기 - - -L- L.. 

12C ) 
u) ‘-주- 어 펜- 펴{ 사-f「냐 λ。) - ，샤 (") 랜 I π+ ([| j L 신닙! 어| .., -, 7 ' 

최 고 소산이 r.-! • 

-보 에 / 각 d- 킨 갚 으_ t-I c+ +~ 십 ÷ ,- 샘~ j깜하 71 ~l 어 쉽 지 않 다 • 그러 나 

걱} 3:-적 ~lj 공~ C! 신 H] 수~I 으| ;;t- 산윤 아냐 라 (J‘- 더 E|- 노 <숭-획 끄니냐 나 

요.녀 누쭈나 다> -’A 
/ ­
기- 있 마그[ 까논 n\- 。

t'.. L~ 스
 
1

-
디
 
T 갚인 가 . 

이것 은 又갚作펴으i 성과에 대한 견해가 이- 니라 文환~ ~!11 1Ir:의 :'H 놓에 

대깎 전에이[:..!. • 누군L--L r:~ 삭가 , 료짜f 깡‘ 가 펠 。
-π
 」

L 

-

。
재
 

가끼고 。 1
λA 

다 논 주 상 은 그리 고 二L 주 신 과 한 꺼l 선 눈 가 위 주 로 나 기 는- 71 BJ -à.;.... 
u ‘-

걸저히 건계하l 된 다 4二 수 장갚 i없 /台떠 텀에 01 나 效뽕륜 제외 한 

어떠한 쉴까1 Éi얀 성과도 기대하지 잃겠다거나 이미 그것을 갤저까게 

포기한 論理가 아니고서는 성렵할 수 없을 것 이다. 北훌훌 文 킹" 으i 뺑. 

論 。 l 7.1- 。
E τ= 받스 니 。싱 겔스 으! 견해의 紙、이 나 수준을 전 -7.1 낀L 쓴 휠Ij j휠 I1~J 

여 지 펀. 가졌 던 달 < 내 가 여러 벤 갚렀지 만 .. .... ... 중학교띤 나오연>운운 

우지 훈r 범얀치는 。}- o}.. s2.-
4f M "i:'. 것이 다 . <그러 나 곤난은 희합펴 

여l 술이나 서사 λ| 가 일젠한 사호날전 형태와 연걷되여 있다뉴 것 

-갇 理. 짧하 는 돼 있순二 것이 야니다 . 꼼난는 그섯이 우리에게노 

아직 예술적 快業윤 주‘며 또 어떤 意~에서 는 lt ’쉽 oJ 도달할 
tι，­

T 

없쓴 .x.먼 o 로서 91 으l 의띈 2L조까고 있 다논 것을 뀔l 解파는 더l 있 

1 2 1 ) 
눈 .것 이 다 . > 

그러나 ~t합 으! 이온윤 예 컨대 <희탑효~f~J > 을 <도달한 
;c­

T 값 는-

모뱀 ..9_~서 으l 삭 l 으1 > 가 있 t:-~ -안- 것 윤 부정 호} - ~jξ써 사설상 맑스 • 앵 겐 

스츄 ~ I 美字E훤홈융이 나 그밖의 공사주의 선 쿠 :4 늪 01 제시한 이온 ð 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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쑤터 점차 벗어냐고 있는 것이나. 가랭 <文字갚術0 1 란 At쉽] 들의 감옵꺼햇됐 

익 w物로서 결쿄 그 어 l던 신비한 것이 사니며 피作事業윤 결코 f-}-고납 

직엮이 아니 다 . 作껏전 , 꽉 ~FI i\ 늪 -븐 그 어 떤 〈선 천 적 > -^}ì -6- 어l 

의해서가 야니 라 華命 的 t날싼歡으로 E E .:;.. I -c-τ0 1 ·무;상파고 생 꽉처! 험 읍 그
 
} 
껴
 

-

부-히 ’장<:>며 여| 펀- 직 기 닦-춘 찮:임 얹 01 연마차 순- 과정 관- 홍(， ~ 여 현실 

’」 진실 얀1 . 거l 반 앙하고 고상힌- 사상성 깐- 가진 폴 ~ -ç~ Jt字릎풋 ~~J ff=혀 은 τt '{! 

P。 쉽Ij↑순한 T / cAAl 즈 c" ‘F。; 걷 ~j1 i E2- 가 .::d 꺼l 펀다. > I 22 ) / 고 주장등-\ . 

보다: 눈제는 더욱 明確래진다 . 찌C 츠듯침 Ij f t= c J 극[ 타 고-난 것 <견천 적 > 

얀 켓 이 아니 바< 삼·용 ÉY0 실천 의 산τ > 01 \J9 신 비 한- 섯 노 야녀 고 

단지 <옳命的세계판우로 튼픈히 두당>착기 만찬켠 된마÷: 젓이 마 . 

그러 나 과띤 인 간이 란 그런 셔 이까 -
/ t:.. 

거!야누리 x킥한 T월꺼간갈 실천 적 

익l 책능으l 소사이 。 1 - 니라 柱갖: !LJ 쉰천의 산월 -로 -본 ~L ~ L 너마도 

인간드i ;석신 석 주l 써적 인 본질 이 나 구조섣 눈- 져 71 김 씨 성주으| 의 」‘-1._ 

망대 후 ik;잖 되고 짧， I훨; 띔. 젓이치는 참 o t응 ζl 섬스러 운 C닐 c} 다. 

P ‘ 획 띨 라 。 I 츠- • 저 파 마 판 t[ 촉 이 나 ~l :::공 조느 r 간5. 1t t{J 비l 견 이 

냐 ‘ J /껴 」슈 ~. I 눈화객 상깐) 녁j 있 어서<二L란간에 연사적 역 한 ci ’斗 -。r1 

(~.l 센 ql 떤 ‘노 ‘λjAl 」펀2-- 섯 갚. ;.: ì <‘ ’.0 서 _l~ 다 푸 . U 회. 쇼。‘ "<-1 > -동- 일한 t ~ ~=- τL~'-='， 

섣-걱l f j- 가 ↑탑 <되풀이 거/;- -R r?) -- 쩔見후「 -/4「- S) ,:1 >고 ID{ 빙j -‘ L / 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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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
 

가
L
 

O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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、‘ , , ?J (/ 
ι
 

-

-다
 

c 
/ 보 itll 젝 유사성 이나 ‘도 Àl 처 

r::- 'f:" 0 따위 는 디믹 

^ 
개 .s l 상징 칸으-로 우「추별 도리 관 없 다 바 더 라노 北韓으.s:..든 H: 1( 

이 At늄j 이 바 띈 l강 연 히 보 유 사 지 rs -늘 수 없 누- 일 쳐! 의 생 러 척 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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λ1 씩 r양; 홉! 쉰- 바| 제 한F 오직 fL, 命 r에 사상오후민- -n「 7 O 1l 」， -개I -1r-i::: i:" õ 

것 il -ι- 있섰는가 ， 그러 한 ~ιL 스 i?2- 동해 :.2 것 이 정상척 익] Af섬 l 으 l /~ 
ltJ 

으i 념 식이며 삶의 -τl ‘1 ;승 진시 키 는 行챔타1- 고 샌각하며 쉰아갈 -“ 
ë. t:;. I 

[/]4/ { 」‘ 、’,- 것인가 。l ‘ 。 .:.....L ，’되지 꽃한다 . - τ}「 * 」-- 「 덕-

!i-i; ?r·,i 갚 선'] ~lilJ 에 λ i i랴 랙- ↑킹늠'J 씌 어 야 건; t쉰jk섭으l 하냐 는 훤r~j 졌.; 외 좌1 r 、

낸-겨 1 01 [:-1 • < 二L 던 커소 그~ ê~ 1 ..:ïL 工략 하1 이나 빼~~IJ~'h 쉰 ~~ 드 수 -‘ 갓은 

’"’-‘ --L」, - r:1HR n :1j; 사 i갚으 l 호 1 - 71 냐 꼼이| λ1- , 죠각 71 쉰난 ()I 한 -'- cAl L 신비딴 ’ -, ". ~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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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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大깐‘; 二순어l 써 * 찌;r 섬 IJ ↑ ;η; 강강한 f려 션5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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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、 ) 0 1 좋 ↑’;r品 이 r ' !- () l 

1...-ó - , 나판것 이 마 좋-

1 24 j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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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1 -t>노 선 , 펴lC命 로 전 -듀 깊이 ll:] 우노녹 니L 수..: 견 이 
1 2 ~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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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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\ -::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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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유 Ó tε f슛 펴:-1'도I ò.1 야 한- ‘ f E;; 앓 뉴 文텐곳꺼:f 테 9l 어 fh;l /\ 으l 창조적 

재 공- -갈 부 천 t~ 는:.. ft뀐;체으_s_ 써 *묶 틴 l 드E *; E;;; 과 ;%;걷 갇 릎 iFi 으 I f.흥 ffr p체 。 l c i • 

<심 f- 王￥ Fi?? : ll 서 뉴 () 1 1bl i 度 으I -}l:-전걱 우원성 ，← 반떤까 여 文렇: 

;효]능 jFr 쉴Jj j쏠어l 서 도 찾:펴主씌.'稍 ↑나; 이 갚 (.J 쉰 앙 되 n? 독- 창 , 휴 푸 , 녹우외 

7~ 니 
"e "L" 개별 송걱-갇다노 컨」잔 , 한창 , f- 주 , 군푸-와 -;- ~- ,) 

'r τ 십 치| 적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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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
 

~i~J jι 좌; 파 C상 L 

1 26) 
다> 

가·극과 Zi - 」 1- 종넙- 걱 I -암- 영 대 관이 더 _:L 
L 

으 | 으! 푸 
t 가진 

。 1 .9 i 감。 l 이) 11간 IA .9.1 「’........ j .. /.‘- ,./ , 1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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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‘: ~ 거| 여겨지 판 바 ι1 것 이 사쇠수 으l 늬 i 지 I S， 걱 C "- t ^ ~ 、 J
-,-믹효 ’ 0’ - 으| 마 바고 

(2 ð밍 l쉽 J ~및훗 J ð.뾰뚫 ( 란슨 여기어l 판 Ä~ λ }.i. 쓴 λI ， 소설，시나ë.1 오 

희 곡 츄o ì 포한 Ei 리 하 . ) 보 다 필 ! I쉰 , 合 II읍 , 筆쫓 ( 서 기 ii 저 뉴영 

-판 < 갚ít:↑'f: >~후서의 만약0 1 포한원 젓 이 다 • ) ~('\ L ' 1 우월 하며 

(;i τ ! 른 이1 '손" .!L 다 〈 除合펄件1 > 인 영화나 가극같은 전 이 우쥬-한 

여l 순형 식 ‘， I 파누 꺼 이 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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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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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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二L 바 맏 ι i 님 l 꽉 <프최.레 타피 아 인띤다l 숭 주!....서-(.: ~ 섬 :r 싶;눴 >파 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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」--J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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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쓸;; i jJ, ;;;ζ .:::<~ 

G ~， -..， 주체가 <인반대숭>사 펀 ιL 느 ιl 킨 -ι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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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 x{! 한L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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/‘~ _\.~ 
• l수、 ‘ 설성한다-J!.. 할 역 시 철코 간단하게 노푼 χ~ , 농띤 또

 
그밖 .<? ì 랴책-門 줬 ( 갖;갚으I ) 일처l 픔 지칭하는 속펀한 松융、 은 -핫펀 다 

~t후휩土 죠? t끽 시 산업회-과전혀l 딱바 베크노크라트 라는 퓨 수판계 떤이 

E성 성되 어 7 1 ε ’ λ-1 ?:. (J l 굿: 남 。 r- ; .‘ ;:. 
C I 숙:l -~- I \­--n 파~ r)r "'l- ι、 용￡뿔요s:.. 대누되는 현상이 제외 

펀 수 값 고 견;쿄 工뚫:1t 를 외 띤까 지 -);-깐 F 조二 한 1"j‘ li흐| 파의 피'fF딘 IfJ 

操Jí* ←등 17L\大 해 나 가야 괴
약
 

C 샘 由 王눴 附l움’ 낀 l 나 었JD쳐ZJ\ |삽 /많 01 ζ二 )'J.l s J 
。 ‘"1: -2,. 

"! J 0 
/、 τ: 

고1 ú:J 01 
c. ι -. 컬- 과이며 거〈得 E 한 일 련 il 처| 져1 개 벙- 역 시 -릎가피한 

싣정이 다 . 이런 밟;순:에 대 폐 홉j~t， 딱 의 괴리 쓴 실-~ 메꾸 끼 어려 

。

말「 선 c J -^1 다 l 
、 \.수 < 70 년대 운학 = 大챈文字 =J.hl 倚갖;字 = 샘흉王펀文字으l 公

式석! -τ “~ DJ. • ~ ‘ -、/、 1 2 7 ) r λ R 、 ï:- F힘힘김 .s l X 렇:셔l 대돼 "Öl- 람a論 쳤는- <왜 

칸이 「大.것 j 선과는 01_ 0 화 ci! i l - -[ 」--L τ-:x、- • ￡r; 규 (J 늠꽤힐，‘ 해 야 하논가 ， 다 'è '2 

시 딴해 λ1 「 大 Z4 -쏘 + J l‘, J 놔논 원f숲’하 낀;~ ;깜~ () 1 잉져나야 하느키· ô ~ 
L ’ 

L 땀1 題 처l 기 ~ l 닙 11 경 >÷ 섣 러 ..'.l:..화 檢討한 있낀 。 l 션 쉰 :켠 국 

대숭파 太 gk 섬-갚느| 판겨1 플 낭.L 본 적 으-도 理.따;'~ ~ 치 f순 ;-L 4 녁 ~ ~ 저r I nL c ‘ L 

;理解 ι~I 노달-한 ..é:..‘ 없 다 4二 사실 건- 으 1 Dl 까 거1 "fi, l- ι， .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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μ ‘./t..:.、 r 무시 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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찌:‘ f갖 는r 죠ζ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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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것은 훌륭한 심IJ 造的 成뽕와 컷능풍t 의 

보펀 마당한 本質論의 부정에 결 쑤되 면서 오젝 政治 텔1;念의 쿠현수단 

이라는 공리주의 文 fEf뿜論 에 局 限되지 1"'1 L 0 ι­

l까닫 T 없는 것 이 다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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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훈퍼1 에 잉 어 서 71<.낸 ( ete rn ìty) 의 f6j 행f 체 라날레 이 뇨스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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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f많은 그뜰 Jll!퍼 永효에의 결에 ~ I 초-냐는 Leviathan 요노서의 

示갚X하] 뾰開을 보。 i 기도 한마 . ( 以下 51m 文닥」 ‘낭점윤 ?월 4윌) 

。{ E 국
 

「소
 

온농 o 노 묶 -^I 붓하늦 

도
 

u T 아
 

옷나치τ 소국의 미래 

」추숭같운 한가슴에 껴안고 샀거냐 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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삶 ， 잉n <水生>펴 文字的 形 化이다훨흡위 삶에 終;末() j 없다 

그수 보는 것갚 뼈추 8연 짧時 f버性에 순할만안 삶의 영속·성한 암시 ， 

쉬-도況책위 全j댈 4울걱순 f2f￡한다 . 수행파 그의 펴-命忠 ;샘 효 반효 C서 

싸우마 숙은 자의 삶은 그것으노 j쩍結되지 삶-고 <세월이 폭
­

A T 걱
」
 

너욱 빛>냐거| 되며 태 ‘감 (支엠디캅)위 품에 <영생위 꽃 > ð j 된다 

‘ L 

τ
 

것이 다 . 같윤 책 이| λ-ì 서사시 「쑤라의 태앙 심일싱원수 J (집 

체 작 ) -룹 높야 람F 1~r. õ 1- -ÏL 츄히 < 렛읍λ1 > 에 나타난 바-갚 사 힘게 r 
.:J 

찮揚하고 :4 마 . 〈알아도 오식 뉘대 깐 수령넘걸r 위 히 여 참되거| 

샅며 싸워도 :깐마곱 수령 님 을 위 斗여 농강차게 싸우며 일펀 단십 

어버이 수령넘쉴· 위하여 깨끗깐 녕생-SJ 걸을 걸￡려는 우러 인·안 

의 심장의 짧쌓 ， 숭성의 결씌>둡 노래하고 녔다고 하띤서 <불열 

• •• •• 
의 t!:.- /.:'.. μ~ ~:J김 -'.L 

낙l nr] lL、 a:t、 E 안고 안만들는 共 ;숲크크義 f土융에서 영원한 :향樞을 

누릴 것이라는 것을 크냐픈 감격파 -끓어넙치늠 휩命민] 열정윤 가 

132 ) 
지고 격초높아 노래꽉고 상다 . >는 것이다 . ι/ 

北의 文A늘이 이렇게 펴人슷증桂녁춘 1댄판 7k 슨E王義렐 요 L냥하게 된 

背景에는 나읍과 같윤 背 j황습 꺼찢짧할 수 없다 . 〈肉#的 生命윤 

• • 
픔이 있어도 政治的 :초命응 C성원하다고 하신 사령판 동지의 말씀 

“ 

끌 지켜 품까지 j함삶의 지.t-날 지키겠습니다 . 사령 핀- 동지 의 
·

여
。
 

쉰풍} I 천;}~ 있무렵니냐 . > 133) ól 것윤 λ| 냐t;.1 오 [영원딴 전사」 

( 1972 , 접쳐작)씌 王人公 석철이가 꿇命의 빼f핍율 7.1 키;71 위하 

여 스스로 혀 ‘릎 끊으며 냥긴 말이냐 . 이 句節에서도 보여지는. 

것셔렵 영웬한 生.김뉴올 提示하고 베풀어추는 것쓴 옳日成이고 그것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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율 반아들여 하는 것이 水遠한 戰士로서 北韓위 住民뜰이 다 . 이 

러한 永遠王훌훌의 묘느 7~J현는 유토피아의 *~ 으~ 냐타난다. 

좋응 날과 ιti능. τ ;r3 해을이 너둡 맞아수 .iL 

• • • • • 
녀쓸 안고 초국이 달려가는 미패의 락원에서 

너는 뎌 행북한 화원을 가꾸게 될 칫 이아 . 

그때연 二Z 」j김tL 」 EL 너 어| tij 기 며 
、.

사람둡슨 아듭다눈 노래들 너펙꺼| 불러할 깃 01 닥 . 

f커 l칸- 口디口 1 。=r 「초국이 사랑파는 처녀 J ( 1963 年 -.2...영 새 작 ) 위 

î{d이다 . 이 作品에 처해 :Z후史는 〈가격과 1p;혈 I , 열정과 (~遭으 

뜰끓는 千뿔馬훤뚫>위 1X~央이라 보고 〈結뼈j的 안 띤彩가 진한 챔 

흉的인 文·랴와 訴人의 5훨熱한 C닐정 이 남긴 주쟁노후둡 잘 냄디合> 

한 作品이라 등f하고 갔다 . 그러나 이 作品에 서 누옥되는 . 

것윤 f별想、 I며 꽤 < u] 래 의 락원>이 나 . 다읍워 作品은 <業템1> 이 

-라는 펌 i횟的 끓督줬的 ~m과 <武|홍挑 l요1> 이라는 행↓ i후的 i활솥용的 

츄동피아호써 北韓의 *見춧을 노래 하고 있다 . 

때는 i가플 섭·십 산천엔l 도 향응· 시절 

머쑤 다패 뜰배랑 산일 매 우르익어 

그유한 향기 I더도는 골찌기마다엔 

젖소 쏠고 노끼 무급|져 뚜|노는 산 골 

울어보자 武 l찢挑때 예 아니뇨? 

다릎아닌 樂 l파l 동안 산수iI:.마 . 

산과 -눌 0 1 아련 二L 립쳐법 떼..2..르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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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폭의 아릎마운 그힘이로다 . 

이것은 1963 年 안흉만이 지 은 「業園山水얄1 J 의 一휩이마. 이 

作品에 처해 文字史는 < ...... 수령닙의 현영한 1!월導와 따뜻한 엠d慮 

섯! 으I Õ"꽤 지난날 사랍 못잘 곳으로 알려져 있덤 두에산골 장성 

땅이 챙 휴희 業 l호i으로 꽃 피여 난 歷뀔的 전변에 대 하여 노래 >하 

었마는 것이마 135) 또한 숲의 60 回 生日을 맞아 集#作 ò 로 
2 

만들어진 敵詩 「어버이 수령닙 만수무강을 챈願합니다」라는 作品 ‘· 
내 

괄 소개한 文字史는 < ...... 모시고 사는 우리 인인의 끝없는 5용t 
.. ‘ 권 

과 행복 ， <<칠~}로 싸춰로 생 s관 E| 수령 닙올 따라 잎 ò 뇨만 나 아 

가>> 안속지 상의 ...... >라는 式의 뚫형을 通해 온동 北韓이 야 말.5':.. 

.地上의 業園이요 永生의 播業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

심어수고 있는 것이다 . I3시 

그러 냐 우리 는 이 말을 記憶해두어도 무방하다. 유톡피아란 그 

리 스딸후 우도포스 잉W . NO p lace , ~ro where 라는 사실을. 〈 모뉴 

宗갚X ' .!요든 陣職;念윤 말갚 수 없는 뽑。 l 다 가장 危|행하고 

지낫지긋한 탑앓病이다 . > 라고 레닌 ö~ 관한 투| 바로 그러한 뽑으 

로서 또는 러 바이어덤추호서위 증슨日 tR救가 1호 l俠한 fu梁病같이 虛 1象
‘ .. 

의 유동피 아갈 만쉰어 가~ 있 마는 사실 역시 유의해 야 할 빠j~떨 

인 것이다 . 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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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0 • 共童王義的 /\間字

北韓의 文훌뿔論어i 서 文字풋術골 <Af읍j 에 l훨한 字>~로 챙‘갚 

하는 것윤 非共藍錯의 文흘밸論이냐 다쓸 바 없카. 그러냐 人뼈 

探求외 한 字~뭔的 M態혹서 /\l삽1字이 란 -r&tf] ~i승 政治-面에 h쉰 

~많랄 수 없다는 것이 普遍化펀 j훨念이며 AI펌의 쫓1*들 뼈Ij定하고 

探求힌다고 할때 At펌의 ^~ ..Q... 
t!D ë.. 構成하는 여 러 가 -^l 뽑-素에 있어서 

政治의 意味란 -部에 지냐지 옷-한다는 사실을 솜定할 수 없 닥 . 

그렘에도 不狗 하고 北韓文릎둡 /κt칩j 字 ól 라고 벌‘Æ하는- 밟念의 테누 

리는- 金的￡호 政治的 oJ. 것아며 l않治 fl9 티l 누러중에서노 <;t끗흩王義 > 

에 局 l꽉되는 〈共j딱王義的 /κr쉽j字>~즈로서의 文字플術이마‘ < 지난 

날에도 文:좋:풍術에서는 /κt벼字이라는 말슬 써왔나. 그러냐 ~I 난날 

Af힘字이 라고 할 째 그것운 文字풍術-般이 AI벼을 拖파처옳오j료 

하고 있 으며 A힘j쏘‘ 活괄 진실하게 그려 야 한마는 -j많베안 꽉味에 

서 씌여진 것 o 혹서 4土융표주 꿇흥 ltJ 文字갚듯찌‘i의 本f王과 使命 ， 地位와 

137 ) 
잖副을 밝혀 수는 擬念A혹는 될수 없었 다 . > / 이 i휠論볼-의 느k 

i찮써|서 보이는 바놔 같이 <:J\ 댐을 짧창현象>으로 마우는 것 이 니 

〈人[럽生活올 잔살하꺼l 그려야 얀마는 -값的>인 意味펴 A i버字올 

감호하연서 <1i칠王義的 文쯤;플術의 本 f초과 便命 >에 들어 맞늠 새 

/\聞츄릎 王張한다 . 그 밟뿔블 3활理하띤 다음.lJt 같이 뽕約펀다 . 

‘ι <:tf융主뚫的 文추릎術운 共꿇王義 새 Ar닐j 추으효 되여야 하 

며 그래 야 그것윤 -흔 4土씁플 옳티成|피폰、 童命忠Q、 o 1:료 일색화하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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뎌l 힘있케 이 바 지할 수 잉다 . > 138) φ <文字이란 A r월1 字이며 

산 人{칩1듭을- 그리고 그뜰의 生活윤 -2쿄|는 것이 곰 文字>이며 

<우리 의 휠命文字은 지 난날의 文字과는 달 r.- I 모듬 것 괄 사람올 

中l心 Ò t료 생 각하2 사랍을 위 하여 서낭務하는 王1* 1냄想、의 t퍼 ;本월져〈들 

숲面 H성 ó 로 구현하고 있는 王伴의 /시펴字， 새로운 共連王꿇的 A펌] 

추~>이다 . l39) (3) <永生不激의 王休忠、想으후부터 出짧하여 f土융 

王짧단인 文캉:측術은 目王的 人|버에 |최한 |쉰j 趙 ， λf범의 염主性을 i雄

護하는 밟j題어l 홉 ~I.;f 的 解答:쓸 줄 해 참다운 共뚫초遊的 A I해字 ò 

~ 될 수 있다 . > 140 ) 빙 〈 文추료術은 시랍둡의 1&治的 生命어i 

처한 I쉽j 題플 심요하제 밝힐 혜라 야 生바에서 나서는 모든 社육的 

t펴鼠플 j떻治的오후 펀::월있게 밝 히 는 심 오한 人 l바쭈부후 a폼代와 A 

E륙의 불음에 옳바릎 ;때;참윤 주는 l돼춤과 生活위 잡된 줬科휩:~ 

될 수 있 다 • > 1
4

1) (~) <조#型의 共진효王훌훨 草命찢k는 jk~不 i威의 

王↑本思‘;댐을 確 l꾀한 信;念 û 로 하여 /얄며 일하며 싸우는 共꿇도遊갚 

이다 . 그들윤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l얹治하j 또命윷 위해서는 쩌1* 

的 生命올 가 꺼이 바치는 가장 힘있고 훨敵있고 。}음마운 /\出j 플 

이냐 . > 142) (fi) < 사람은 l忠;띤;좁識올 가진 f土갚的 存在이며 ( 中

略 ) 自 然、의 法 ~IJ에 l뼈다S、하는 휠낀%과 현폐되 는 Af펴 의 4훌性은 그 

tξ 섭IJ 을 i결읍짧꽉고 텀 的 ;옳澈 tJl9~혹 利用하늠 思，션意藏쉬 能펠l 的이 며 

積歐的안 投훌U 에 있 냐 . > 143) ψ <슨Etl좁은 그 덤 t추위 補쉴에 협; 

義가 있는 것이 카니라 모는 컷의 王/\öl 며 오든 것올 決Æ하는 

*土육的 存tE보서 외 人間율과 그달의 性格拖·Z품와 結合될 때에 만 표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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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하的 l뻐!隔~~ f용생됨 수 치r+ . > 144) (J) < 生活속에서 |iX 治가 

생겨냐는 것만당 fF6i 에서 갚: (古올 그닌다는 것윤 꼼- 生活으，-의 ll;X 

f쉰를- 그런막는 것 펀 :쉰味한 ι} . > 145) 딩<共運王꿇的 /\ t읍] ~￥: 0 보 

서 의 ￥土융王홉的 文:향료초 v~Ï 의 中心￡人公들- 안 共찮王첼휩·들은 가장 

견결 -안 草- 命!패土안 11'1.J Il훈에 가강 아닫다‘눈 aift 「감- 가진 사람， 가장 

고상한 Aj휩王뚫者이 71 도 하닥 . > 146) 

以-뇨과 같윤 첼論을c t용훤合해 보연 다읍과 :7ι - '-'­
'E 프 것 이 나 . 

Q) 文字릎術윤 /\I펴字 01 지단 ι、 jff; 的」iji J§j훗-王흉的 Af버좋:이어야 

한마 (?) 共않￡훌훌的 Albi 字읍 숲의 王伴;忠想、의 ↑펴후풀섣求블 숲 -뻐 

하)~j료 쿠 현하는· 것이마(핑 文표가 人 II3J 훈:인 힌~ ， A f i:ij 만이 모;는 

것뉘 王λ 이며 포껴i 터? 存ft 이고 j않 r읍면] 存표하는 사섣을 it 줬 하는 

호X科훌훌가 되어야 한다 . 쟁 l따 t台的 存{표로서 At쉽j은 金日成 Oj 敵

융한 政治的 生命 ( 1핑命 도는 훌화~ ) 을 뉘태 肉 1후밟j 住.命을 기 꺼 

이 바치 는 /\뼈型이 다 . ~) 文字的 典펄」즈로서 흉흉할主義的 AI펴윤 

結 j경 훌命 |떼士이 며 Ai달포훌훌的 /서해펄 01 된다…· 

그러냐 다른 文릎첼論과 마찬가지혹 <Af해字랬>어씨 (걱서노 ~t 

후훌위 CR:定論的인 1i육4홉造의 괄 j같부터 초금도 자유스럽 거 나 섭1J:i효的 

인 面-을 찾아꼴 수 펴다 . 첫째 AI폐 ，꺼| 처한 字 (Anthro pology) 

~서의 哲字的 쿠영， 에컨혜 Homo-sapiens , Homo-Religious , 

Ho mo-Faber 등에 ~J한 홉遍的 캅 l뿔와 /κf월j 의 삶찰 4혐Jit하는 ι、

須的 용환 L섭늘을 호|혔한 채 /κ떠j 올 단지 政治 • li :효 的 휴:tE-로서 만 

뿔~mÆ하므로써 삶 뛰 당IJ i둠的 碩.城쏠 호 UIJ 排除하고 더 냐아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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삶의 j뼈-化( 그쉰이 王낫톨하는 딸대록 하 떤 숲의 」늪命권;펀~~ 

〈 --色 it > 5 1.는 것이겠지만 . ..... ) 둡 쉴成하는 껏 ψ l 다 . 

둘·째 , 이 늪의 /\!혀字판 北韓 iElí:의 λL 띄­
i.':D ?- 갤一化 < -~化 > 파는 

-첼의 철표:;: 上빠 i綠 을 tt味파는 結;뽕가 된다 . 그 上 I~{랩 이 단 허’ 

훨b 횡 ， 뚫판i 펴 ?土즉놓 j5請 ， 文化 ffJ 經!鐵 ， IL~!台的 힘j때]] 정도둡 념을 3 

수 않、마는 것 갚 뜻하는 線이며 i얹 t텀띄';]펀、民 J攻治되 들쓸 첼味하는 
. 
내
 

、
권
 

것이 確쫓한 것~S:.. 보얀마 . 

셰 째 이 달의 人 t쉴j 字응 마릎 모듬 種~벌 il{ ];:곁論과 마잔가지-보 조순 

H 成드E慧 에 서 &i짧하여‘ 그곳으호 올닫아가는 政뚫위 뀔휠論的 f함造늪 

그대 로 답습딴 것 이고 北휩훔뛰 文표는 그 ￡벌論을 文플%式의 쫓훌훨 

. 方法우로 챙‘定한 것이라고 취J휩f할 수 있쏠 것이다 . 

I I • 反抽象王줬 ( 품術性의 -斷念、 ) 

北 훤홉 릎術 j찮억l 서 가장 극렬하게 정계와 증요위 x'1速이 되는 

文킹등 t뿔論上의 t렐趙다二l 돼 차나 가 뻐쩔 i월 1뼈 f힘 0 1 마 . < 풍術에서 抽쩔 

註윤 숙능이냐 . > 147) 라는 파端的안 命趙에서 단적 o 록 도러나는 
-

것처 립 뿔由 如↑띤둡 莫-論하고 文릎위 抽앓 드E義的 i뼈마]은 깜網휠 수 

없는 美字的 념殺어| 不j웰하며 l호릎術的인 것~~ 펀告된다 . 

文化史的」즈로 콸 때 具청〈的 (conc r et e ) 인 것 과 抽짧的 ( a b s t ra-

.. 

ct) ~l 文字과의 염힘係、는 항상 우열을 가라기 어려울만큼 피차간에 

說得力 있는 王張A호 )('1 立되어 온 것이 사살이고 빼로는 두가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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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 

의 1뼈{며이 共存하는 경우도 없지 앉갔냐 . 짧念å'9 ( 抽짧的 ) 안 플 

라돈과 홉들;또論的 f뼈向의 원소」료 봐야 할 0샤|스토탤레스時代 以後

마치 잘 잦.替되 는 I폐兌 i많治#制.9.j 支펴디勢力처 덤 사이좋게 j뻐序쓸 

바꿔가며 文뜰뉘 않史될r 훌훌좁 하게 i꾀 j똘해 놨덤 것 이 다 . 이 누가 

지 위 3t홉섣￡格은 한 詩人아 나 作~의 文추t날界어t.昆표하는 1띨|피￡ 

로 나타날 수도 있 고 딴 방代의 文칠i딱向 속에 散표하는 多樣ff

5>-.5:.. 냐타날 수도 쳐 나 . J 9 1날紀 中葉위 "Ç.I 엽-e! 슴-이 小닮섭U 作으| 

1J"fE.的 웰格과 8흉代한藏둬 文추↑홉뼈으혹 대 누되 띤서 -훨文交 r휴늬 마J 

心출 이 춘 것이 維창응하지만 사르흐」츠의 드Ë'-& 에서도 보켜지는 깃쳐 

럽 詩쇠| 둡語는 J달」혹로서 위 둡듭당달 f단낌3 하고 < 말을 듭디쉰~석 가 

아니 라 -펄없로서 호용把> 하게 하며 詩/\은 뿔i%1달갈 그 。| 듭 o i:응 

책~하지 앓고 홉!WlJ 텀 ，t후와. <沈默의 接願>을 갖기| 펀마 148 ) 는 

둡혼의 ~훈짧슴 여원히 짧하지 않는 詩위 한 삼훨로 l없화하거! 펀마 . 

&동ft ， ii융 ， 個A에 따라 이 때;홉는 浮 tt 이 심 팍고 뎌 욱 장료어l 

딱라 必、然的5!-5:.- 具1+ 8치이 거 나 f머象 H성알 수 잉는 것 이 文 갚위 후; 

質이다 . 

그러 나 北韓 文릎·에서 는 <~옳칼 ;'"1뚫쓸 #!훗 ::L 대혹뉘 냥1+품과 

윷￡훗섣￡을 가지고 그러는 것은 해축에 치한 풍術的 l호뼈의 껴ζ 얀f. û~ 

용환거〈이며 M뚫쉽IJj효에서 챙훗 二L 대로의 具1本뿔파- 훌笑 j또올 얼 ot 나 

f散 j훌히 保 i盧하는가 하는 것윤 릎術柱의 높이쓸 재는 옳本R밟혹 

」난 다. > 149) 고 王恨하므로써 일 단 릎術앉에서 抽꿇 8인 요응素촬 승E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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솔히 除去하고 <왜몇과 具t후性 >ξ 료 따Ij ~과한마 . 이와 함께 -E-r’ 

。 抽 짧王義의 F싫端딩3 인 ，따쳐 1훨向흐로 < 記錄王활的 f빽 퍼J>을 찮-져;하 
τ 

그L ￡ε 한 澈 j훨히 j非擊해 야 된다고 g힘등댐한다 • 〈 펴 :쫓生活에 처 

한 흥￡경슨한 *土슬‘王화화的 拖 ，-품어! j술했얄한 」고L τ 。r 초듯찌j 姓윤 우현 하기 

하여서는 처鎭어| 처한 1!회性 Erjδ l 며 ￡혹休 g':J안 施 :낯 내 신에 뻐 츠용的〈、l 

輝」슬~ û 1 1..+ 뺏味乾懷한 디+휴괄 늘어 놓아 l思~핀을덜淑H성으혹 빠흩 I:fj시키 

는 습검錄主뚫퍼 f뼈 퍼」 쓸 f웠j뀔히 션F擊 하껴 야 -얀 I+ . 150) 그러 니 까 정 

계 하여야 할 |꾀j 뺏괴 정겨l 대상0 1 <챔l 셀노파 >와 <듭디錄王義 >안 바， 

이 中 f벼의 자리에 놓이는 것이 北따文월피 3몇 ttEiE/J(3l 그러 i 美字

!꺼안 변승법이 펀 마 . <:흉콧느Ë ~호 au j힘;양 j)Jl 냥 !j 을- 견지함 o 로써만 웰 

端한 돼낮..:王훌훌에 빡져 <<릎끓의 유효~ >>둡 일상」즈연서 /\I해위 현 

상괄 기형화하고 -둡쿠화히-는 隨 廢的안 作品에서 <<홉術狂>>과 <<까 

릎 다움>>을 찾는 J5i. 짧b ß'J 부르ji l' ~文字흡~j과 그칠 i덜徒하는 修正

도E義 文字플術에 타격 을 주고 文字훨術에서 의 진정 한 ~~듭 다웅과 

151 ) 
훌術性을 擁讓하고 짧展시 켜 나갈 수 있 마 > '..J'/ 抽짧王義와 룹검 

錄~義 外에도 <~式王훌훌>， <듬語의 j끓歡> ， . < A r벼의 ~形化 不

具化>， <領燒任〉능은 北韓의 文릎가 다캄이 정겨l 하는 <&찮l的 

· 부·르죠아文플 > 또는 〈修1E王 :파的 뼈|可 〉이 닥. 그운만애i 아니 라 

<다천王議는 후훗王꿇의 원쑤> 152) 호 親定되기도 하는데 그것윤 

마음과 같운 金의 王張에 ;慣뾰릎 눈 것 A로 보인냐< ...... 유감 

스힘게도 우리 作家， 훌術졌들의 f'F cfo 에는 아직도 엄/찍王훌훌 (t] 안 手

o , 1 ... 1 ........ 153) 法이 빼 j흡하게 냐타냐고 있 lr니다> . --, A' 하우저는 덤然、王 -歲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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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'-1해 <1미-한 덤然의 4않젠에 힘gíf꾀하게 근거플 눈 단일하고 뱃白 

한 플~J觀이 아니바 뼈끓j료 짧짧하연서 그 때아다 -定한 님的과 

*빛1*的 짧옳휠둡 f닙向하는， 그러 고 그때그예 꺼운폐한 현상에 l몇 l연을 

누는 A生 解뺀이마.>라 챙定하고 이어서 스땅달과 발자쿄가 浪

鍵王찮에서 덤然主뚫흐 園心올 옮겨 가는 過찮을 짧明한 바 있다JS4) 

」퍼나 ’ 北處에서는 自然王慧가 oj 친 사실수위에의 톨敵이냐 文:훤史 

‘’ 힘j 關係에 처한 檢討는 省~J율한 채 마읍파 같이 덤然王훌훌의 뼈t念 

올 規Æ하고 있다 <&밸l的안 우료효 o~文좋플·짜 懶해i 의 하냐. 

덤까칫이냐 往윤~活의 1펴체的 測뻐뜰울 복사 나열하띤서 뾰笑에 처 

한 i될츠응 한 Jj(lL~ >>t i1:융 • 1얹治的 및 忠;볍美宇的 즙11뼈들 f핀춤 하고 

홉~’~8성 -，앓化어i 依한 진형 의 철IJ i효둡 &X1하는 &흉뚫王훌훌的안 }쐐 

流>라 짧똥하면서 本f휠的인 것 대신 雜多한 것을 拖흉하는 4년~ ， 

사회현상을 生때字的으혹 廠뺀하는 냐원조議에 바당을 눈 점 , 純뺑‘ 

김然、이나 ^f버의 화찌!W é성안 本能을 두둔하는 점， 廠ii!드E義， 색 정수의 

호 냐가는 접능올 아쏠러 벼판하고 있다 155) 

이와 같이 抽象도흉흉쓸 션 계하면서 l피따f에 어러가지 i벚{매늘올 님| 

• 판한 첼-論홉는 다읍과 샅윤 {정 2하 o 료 훌術tt:의 hκ 훌t方 tξ율 ￡불 j;한 

다 • 

• 
첫째， 사랍들의 生活과 柱格울 그리는데 있어 <한 細部의 非흉 

청등柱운 作da 숲t후위 쫓f:f을 잃게 하며 한 세부의 흘시·는 초# 

위 파탄을 가져오게 윈다. > 둘째，<形훌創造에서 쏠 ;場A 벌찌의 心

밸 ， 行빼， 표정， 말푸 ， 몸가집￡로부터 사폴과 현상， 자연현장의 具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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的 뼈O 田j 에 이흑기까지 모든 것쉴- 꽤쫓 그대혹의 具껴;↑主과 」옳 :총性 

올 가7.1 그L 그려내야>된다 . 세째 ， <서호 다릎 *土융댄l 條件 ， 각。 l 

한 ‘많史的 B흥代에 산며 일 하며 |해똘하는 AH벼골의 心 j멸 fJ 행} , 초 

상으로부터 옷차립파 소지품 하냐하냐에 이료가까지 l파史 u인 쳐·월 1호 
, 

을 가지고 正確히 그려내야>된다 . 너|째<具1本않판 흉횟f:f.을 가 

지고 령상하는데서 냐서는- 또 하냐의 필뽕한 벼超는 頻↑以性파 값 

1放끌 잃개고 個 i生化와 非l호復’住의 IJ]~ ~IJ 갚 핀·걸>해야 한마 . 

그러니까 냉 쾌해펴흉의 4샅감상 t生，@ 율揚A核l의 心j호 ， 行봐u , 요성 

등이 나 딩然、챙젖等 캉 j자늬 4맞 ~fi과 활쫓 i조 t쉽j웹，@ 찮.æ的 흉섭; 

원 1 \4) ↑센 i또化와 非反쩡↑초의 ↓망딩u 떻 너|가지혹 또縮되고 이러한 {않 

件이 야말로 표術性울t ~.표保할 수 치는 最훨의 슷승않]j 、f.E.이며 이것 이 

야말혹 &抽쳤王義마j 文릎위 Jl- í꺼.: é'-J 形式에 i흉:ilÍ하는 짚。|연서 |피 

I폼어]土육主義的 칼횟王-꿇의 따늪걱g 꽃求어l 속L응하는 것 이 라 王張샤는 

것이다 . 以上의 네가지 펴目中 퍼 ， 녕) , 딩위 콧썩은 어김없이 可

能할 수 있고 핏除 北밸의 文字홉術에서 二L 런 ;심 플 r 상당 한 hX 

뽕능 거운 것 Ô 1료 을 수 있나 . 그러나 <우리 호 中央은 100 

~~뉘 作~가 f!r;品칸 쓰띤 ) 00 가지 作品이 냐싹야 하고 그 10 0 

가져 f'r: J6 0 1 156 ) 
낸·앉이 입어야 한나.3L 가료졌마.> 

고는 하지만 이러한 戀、뿔( (9: j 펜의 f퍼 t生化 t해훨와 딪F&復住i;{ J없셔Ij 

|티j鼠)온 터우니 없는 그들의 希펼 길활A貞이나 짧感어| 불과한 것으혹 

보인다 • 찾등際j료 ~t 韓의 文:폼 f午品에서 도 確짧되 는 사실이 지만 모.는 

詩 flF-品은 위 려| 숲 日 成의 ól 픔이 나 二L 뜰 指林하는 代名詞률- 省 I뼈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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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없는 형판이고 小짧， 시냐러오， 敏曲， 폼論， 文양: 5e.等.s즈는 分 빛f 

가 마만 숲 E:l/J.X: 王義 하냐어I ?협結되 고 치마 -'::E한 ~될위 이릎바 

共摩主짧的 Arfij 추우~서의 文플는 ~i台 • ￥土슐的 판쇠 울 }徐外 -안 어 

떼한 판심사노 다둘 수 없고 政治 · 효율펴l 方 |피 역시 소위 王休

/띈~힘을 土 台5:.. 한 金 터 IVG路繼 하냐에 해結되 는 깃 이 어 서 ;lt￥￥의 

‘ 
} 

τ
 

뇨
 
}A 文 매 양 |며읍캄反쟁과 ;뱉I圖性의 J1.X.米밖에 거촬 것이 없는 형펴 

닌 것 이 며 그깃 는 바~ ~t헬 文품으} 決Æ論h성 ;뾰 6è 을 ;뚫|朱 하는 

젓이기도 하닥 . 

12 . 1* 폈 論

-썼타9~즈로 文字홉術을 얘=!됐의 소산i로 보는 깃 에 쳐~g임- 古今 

이 쿄게 다슬 깃이 없다 . 까論 i삼케와 같이 1후 j했갚 가장 값진 

쉽IJ i놀의 願챙」LjL 보는 경우도 있고 장 츄녀l 처 럼 자신의 불행한 

j뀔去플 文섣흙으후 거 섣l 없이 활왜해버띤 정우도 있t:-I - • 어낸 경우든 

文字이 나 릎術에 있어 서 素*1-:i훨뺏으로부터 령 싱·화에 이 르기 까지 竹-

x 의 t후歲운 ，t서IJ 力과 챔角을 찮성￡받 if 만 아니과 l설按 素찌-가 

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갔다 . 個/κ의 #緣과 集덤j S1 1*~誠， 오래펀 

것과 써혹눈 것， 핑l훨 ÉI~ 안 것과 精빼的인 것 ， 행복한 굶 t意과 不후 

한 記憶:1홉德많J 인 것과 不휠德한 것等 #뿔i의 양상운 다앙한 것 

* 
이다 . 그러나 作값의 #懶이 文字의 素材로 찮맺;된다는 것은 어 

떤 意味에서 보더라도 우리삭 삶에 有효한 뜻으부 닙 l 쳐질 수 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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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1本徵이 다 하는 사실을 意味 하는 것 이 고 作졌의 t4: !렛이 11=品의 

素材플 傷顆하는 챔 ;흙의 f벼趙로 될 때 그것을 正確하게 f용m하고 

提示할 수 있는 能力 l:HJ <하4청性>을 갖게 된다는데에 가치 들 

갖는다· ‘ 

이스트맨이 詩^흔 - 失口識을 tii훌하는 자가 아니라 쑤라가 이미 

<擺念的~~냐 쫓 i껄로 앞Jl. 있는 것을 챔 1象하거! 하는자> 157) 라고 

말한 것과 같이 詩A 이나 그밖의 릎術컸 7}- 해 야 할 일윤 웠1織이 

냐 專헛등의 fÄ l필者가 아니라 öj 미 누쿠나 알고 있는 일올 천하뇌 

그것 올 통해서 uj 지 의 世界 성n 想、 f강부I t날界로 갈 수 있도폭 안 

내하는 投劃을 意味한마 . {'F-쳤〈 i{ 야驗과 :::L 것올 전하는 표현위 

술햄的 j웰까울이 하나~ 鏡슴되 는 것 이 *똥 이 며 j~式위 完決 ( 형 상 

화) 쓸 j댁해서 냐바냐는 것이 想援力이며 想f象力의 71 반운 껴~!，혔 oj 

. 되는 것이다 . 

北韓뉘 文릎에서 11t=쩌나 릎듯術~뜰어!게 澈l활히 월求되는 親範中의 

하냐가 바로 生活-件;熾 잉IJ 상4쩌뻐淑이 다 . < 作갔， 훌術/\들이 乎필 

어l 만 앉아 있어서는 아무 것도 나올 껏이 없습나다 . 사랍윤 홍 

분시키는 生活과 !햄후운 工용이이l 가야 쏠 수 잉 A며 앓村에 가야: 

삶滅할 수 있습니 다. > . 158) 또한 < 作~ . 홉術人둡윤 효의 唯一l벙 

想 ， 췄꽤J ~홉級의 효율命的 tit界觀￡로 f散 l훌히 武훌훌하는 것과 함께 꽤 

핏속에 깊이 파고들어가 生活을 富 하게 伴驗함으호써 만 文혼:플術 

회IJ作에서 生活올 훌훗하게 &.映하고 作品에 높운 恩;범풍itj~울 구 

현할 수 있다. > 159) .Il.. 王張한마. 이들이 王張하는 #짧이란 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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혀 麗念的 精빼的인 것 1W 王觀的인 經鐵t날界뜰 댄습하는 것 이 

아니라 生活;츠II월에 局腦된나<짧念論的 文훌字운 릎術的 }κ 훌을 

순선히 <<王磁的 經!練世꿨>>， <<濟在童織>>위 캘훌양W2슴 간주하면서 

文字플術과 ξ~i쫓生活을 分離시 키 고 ~~훗홈훌 i월의 f훌훌찮와 삼Et휠#，l，險의 

必、뽕.姓율· 否흩정한닥 . 이것윤 뾰횟울 외 면하고 출曲하며 A.5!;大聚의 

華命꿇識율 마배시키려는 3쩔쳐R~홉級꽉 · 저해관계와 &1훌命 的，li..훨l 的 

立揚위 훨:fJG 이 다. > 16이 그러 니까 〈題念論협i> 들이 王꿇갱的 經驗世

쁨만을 흩곁Æ:하JL 生 f古왜횟의 揚을 除外하는 훌훌훌싫블 ι 범하는 것처 럼 .-
저들윤 거꾸후 일체위 王觀的 經談t날界룰 i챈外-안 채 生f옵차4錫만올 

1* 1險의 t날뿜 j료 는
 

딩
 
T 마

 
a빼理的 짧設툴 스스로 보여수고 있 다. A 

聞이란 여러가지 *願(王觀的 쩔鐵的안 오든 것)의 짜熾올 확게 

• 

되어있그L f4:댈헛된 것운 마시 표헨되기 마련이며 그것윤 다시 딜타 

이워 지척대혹 홉윤청혹的 理1i￥ 도는 j흡i~á선 理解로 선개되는 追#險

(.Nachel eben ) 의 한 具休的 양상이 라고 할 째 161{ 1*險에 판한 
北韓위 ’ 文월쩔論은 그것올 根후;的 o i같 거부하는 것으호 짧써될 수 

있올 것이마. 

i후셜슛論에 냈어 서 츠~쩌J~本驗이라는 단순한 태누i!-I 로 국한되 는 것 이 

아니 라 ( 만약 그 정도가 펀다띤 #織야 많은 쑤품은 創i똘봐j 빼 1直 

플 얻을 수 있겠지만) 그것율. 뎌욱 좁혜 점점 北韓이 뽕求하는 

#驗의 lt폼b:옳 으러 내 게 펀다 • < 作쳤 • 훨術A둡이 群왔속에 늘어 

가'^l 않고 群짧과 한멍어 ~I 가 되지 않￡며 群聚에게서 커L춘히 배 

우지 않는마면 그들운 貴族化되고 官傑化되여 우 ~I 훨命事業에 아 

」윤란 도움도 추지 옷할 것입니마. 우리 作쳤， 흙術^율윤 늘 췄 

動좁， 農民과 接願하고 혔뻐l者， 앓民과 홈合되 며 그늘속에서 무캉무 

진한 創造的 智藉의 원천율 찾아낼줄 아는 ‘ 혔’‘빼者I , 熾民에게 충실 
히 服務하는 훨命的 作쳤， 훌術A.E-.로 되여야 하겠읍니냐> 162 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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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청;ιl 합 1fi:化딩 修 1t갚 앙 -^ I 하기 위한- #!랬커파b 캄 ， j」 j;tt 늪~부너 

/j~카」그L 그달읍 위해 랬카션 0 ， νI 위한 14:滅 ， 팔命떠 fll : #. 가 노~ 71 우| 

깐 伴 J‘않 약 ;따펠性이 펼求펀t:-l- • <作뻐永가 냉판호 보지 않고 

팍상v1 :~I 에 앉아서 제멋대로 만블어낸 曲 은 천 ι4 大 꿨의 生活 l랐↑합 

을- 反뻐할 수 없읍니 까 . 그평 기 때운 에 그런 ‘H 。
L 그 τr 자기 훈자나 

좋아할는 ;;: 1 群꼈은 그것이 무슨 소è-I ‘닌지 알까듣- 지 못 난 것 입 니 마 ~3) 

이 論댈어| 시 늠 群폈 으} 슨t: l핀 l짧 ’뺨늪 ##}，행하고 二L뜰 에 걸 맞는 함;철 

조풋 i반 5내 던 IJf까:: ò 1 必、폈 ，:j I 다 판 넓짧늪 불 수 있 다 . 도한 m평 1本 l앓이 

라고 해서 條件값는 1*:‘굉 이 짝納둬는 것도 아니다<兌政策을 

깊이 iFt 감히- -^l 앓고 덮어;놓고 I珍·이 나 끓付 ò 보 내 려 간냐고 까여 

쑤리의 ~맺등슬 잘 얄수 : 4;:- 것응 아넙니마 î적 카」라 兌 i빛 

파‘뜨혹 E f는 f i 武짚한 사랍만이 f흉겨F훈한 ~~중-속에서 새 것파 낡-， -

것 ‘읍 가 려 L쉴 수 있」즈며 本짤的인 것을 I뇨많꽉꺼l 찾아낼 수 ;i 칸 

니 마> 16 4 ) YI: 짜 가 平앓어l 띤 쳐다고 폐作的 때 L팽。 l 이추어 지는 것 

도 아니 jl 덮커놓고 工;쌓이 냐 J냐村~ 내 려 만 깐다고 되는 것도 

아니 다 <î직 ;克i1!X꿇 6 흐 든흔히 武첼한 사랍>이 되어야 하-는 

것이까 . 첼;政第」Lji j￡裝파기만 하면 그런 것닫이 마점내 l싸뻐되 

는 것‘꽉 까? 사 니 다 . 가되 펴‘헐뒤 모든 것란 끼:버密、히 歸쌓해야 

한다 . 그러 나 짧줬· 어| 3j 서 서노 WIJμ事떡 01 싹、펼 0，아< 슨Ei띠 갚 

짧察한마고 하여 ‘하 LJl 휩I , 꾀 a둡과 ~F i핀을 강이 하지 갚고 슨1: 7려으l 

<< jlJ촉자 >>가 판까연 합↑ζ의 f현째 ， 돼j 퍼/、.맞太 쳤뉘 고상한 켈‘:t션 I반、 
165 ) 

情파 아츰마눈 채챔i털德的 풍-2..플 져l 대 j료 펀握할수>없기 tt~ *쉬I 10 ;) J 

행탬、 ;휩」흐서가 아니 라 치꾀;쭈j 샤헨고1- -{J、|며 1추가 펀 ?F짜의 1本값 o! 

핏求되 는 것이다 . 

이 와같 이 北휩文쉴뒤 1‘;;: ，~양! ，캠.6패 4느 i표ú'，뾰 H‘J ， ↑‘더뼈감1) í각시펴늘 초面 침F 

l徐하 t단서 共훌王 i훨 13'] λ !펴 字피 테듀」 긍| 가 극노노 」파거i 셜정펀 껏파 

2낱이 야;誠의 i뀐 l행 역시 츄노노 쉬축시 껴 버린 i'품폈월 낳거l 파있 

냐 í4、")녔\ß~퍼 의 위 숙÷:- 」 L 밸文갚으{ 多陳 1조골 0~ 제 하는 l횡따I c' I 되 

었고 ;tf、 1家力과 t추 ;꽤뉘 소와·둡 용-한1 . 영 강화와 디Ij j윌따 美字효 封 ￥녕 

한 ö 보써 단순하고도 저 남한 文갚水準으후 l뚫 y깜하는 캘由가 펙게 

펴었 냐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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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3. 技法ð'r.l

北훨뿔까E릎 활.論에 있 어 < 높윤 훌 ~fi 파 結合된 高 尙한 思 想↑감~ ， 

이 것 운 훌 術作 6림의 f뼈 {直를 規定한 에 있 어 서 唯一 하고 .i[:휠 한 활 推 >

J 6 6 ) 
l 이 핏 정 도로 f륜솔 한 펴j 헐j다. 〈 高 尙한 ，띈悲 住 〉 의 뭘i 흉설 

i또이 ~t 후￡F 깐순:의 孩心이 펀다는 것 은 充分히 ;t l .):’ 슐 1 - ~ι l 
。 ~r 일‘ T XAτ: 

이지만 < 높쓴 풍術性〉으| 重풍텀.C‘ ( 꼴온 생뿜、 ↑표파 結台펀 릎 

術住이지만 ) < p住-) 한 옳準이 되는 이유를 i벚辦하려 띤 다소의 

검토가 궐 요승r 다. 

。|
~ 

'-

文표에 있어서 技싹;이 한 송솜 拉巧 ， 주法 r 솜 ~I 둠 몇가지 다른 

名~..9.-로 콸려지기도 히 지만 서양의 정÷ 一옳rÉJ잉으로 Te c h ni c 

( .Te chn.iq Ue ) 라는 말호 뿔，-化되 어 있 다. 이 잎 은 그러 스어 의 

Technikos , Techn e 그러고 라틴어의 ars 라는 빌에서 닝l 봇된 

것으로 ..1:. 누 技術을 意妹하는 것이었다i 孩法上의 많은 閒題들이 

1~~￥걷휴파 냥j聯같 갖기도 하지만 대체로 技풍을 先天的 才能으로 

보느냐 이-니면 徒天봐J 인 깃줌훌I ， 修 활}操批에 의해 能 훨0的으로 成

흥t할 수 있는 結뽕-호 보느냐에 대 폐 文字똥는 거의 멸치된 見解

들 가격오지 않있다 그러 나 꽉 연한 것 환가지는 어떤 쩔.輪家도 

}支 fi>. 만 팔춤하연 뛰어난 文플作前융 창조할 수 있다고 추장한 사 

함은 없었 다는 훌失야 마. 특히 흉훗크드휠￡ 가 籃 感이 나 主觀 ft~ lli 界

들 부 인 하 ^l 앓r슴 수 없 었 올 때 그 것 에 대 처| 되 어 素 했률 처 리 하 

...iL 1힘월하는 매부품의 方&ξ 윤 島암￡의 엽E 짧UB';J , 自律 8선]인 作:家 自

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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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 技法일 거­

T 밖에 없었던 것이고 象했主활 역시 詩A으l 內 CHì 

버;界활r 직접 드러내지 않기 위 oq 서 흙度의 t\(法올 풍쉰求하는 뚫j냉 

라고 佑補할 걱; 이 ..9-
M t:!. 것이 다. 

普i遍 ft~인 R챈~ g 에 따 른다 연 文훌외 形式이 란 보 다뎌 - 에 植極 8'j 

으로 |폈聯되고 美에 대해서 消 빠많]이 JL 우심 한 것처 럼 보이는 것 l 
J 

” 
ν
 
’ 

~容이 다. 二L렇닥 띤 t~ 法이 文릎듯形式울 휠 " 造퍼3으보 l좌]흉하고 그 

• 
것괄 썼됐 ffj ~로 表꺼，히{내는 솜씨에 ι、학반 것이라고 한마녁~ 1.><: fL 

의 王꽃技참는운 形式美어 T어지는 것이 바고 셋각:r길- 수 있다. 그 、

‘ 

셔 나 ~t 활의 갖;릎훗쌓.l1R5운 M i\:파 갔法과의 딩섬 ~f쉰j 뚫는 거피 콤及하지 

않고 表챙技 #I 의 t해넓로 또는 F성삼의 효과적안 총짧方法A보 뾰格율 해‘定한 

ph 〈文字릎 ~j創作어|셔 또합올 t見훗 그내보의 모숭올 가지J.L 반영한다는것 은 뿔 

生括필총괄옳 단탠송1 ~웰被 ú성￡호 옮져괄늠c..}는것융 意味하-지 않는나. 作家 • 풀VJ\j 

人들 01 폴륭한 又추:펄: :olïr 作 d피갚 때↑F 하기 우| 하여 서는 허 -Tι 쉴- 않用 하 

여 복잡 하고 多 ~t힌 찬j 낮i 속 에 서 :Lf;.) ’{ L( j 이 고 합법 찍 여 이 며 의 의 있 는 

生 V펀뿔총늘쓸 ii~ 휩[하 1- 여 껴f&W S9인 쓴 ~/.TÉf~ 때Jf.뭔무호 판횡，하여 야 한마ι〉 

167) 어 기 에 서 깐rlj:;|lF- Hj 갚똥王흙， 熾械王폈 농윤 排평츠하고 허푸의 

/ t. : J 題와 合法~Ij뾰 cl 강쏘둬 」 섯 쉰- ι
 
T 오

 
E 있 다. 그리고 f을 l:è.션 :J합- • 

을- 익히려 연 -숭 더값it:1칩{ 美:훈:을 bκge할 수 있꼴해 可能 하 게 펀 

마는 것이 다. < 作家 • 죠 術/\들이 짤웰-과 릎늑i탐하)1j( ↑범을· 높- 이 는데 서 
. . -

또 석[1.: 뀔;j 한 ;셨 운 위 대 판 수 명 金 B fix 강~I 께 서 組짧~vJj ~첼 Ò' ~ 11 1iC -

파|해추‘뿔械에 쉽l 作된 .f、 f5의 古典βj 名作늘-y-

l받 :k횟놓~ ~1.:.' j)~，;{ IJ을 따라배쑤는 것 이다. > 168) 

상 이 CF. 주하고 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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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 그러나 *의 < .'1쉰想꽂좋的~、~Ij > 괄 따라 배 우-는뎌| 있어서도 

< 技↑兩 f훤팎~t:~ 하여 ~~r至上主 옳에 떨 어지순 f댐 {한I관 벌히. ~I 않도펙-

훌주 쨌 > 169) 하여 야 하며 〈作家 · 폼術人들이 홉파t的技備올 높0 1 τ 

것 운 그 自십에 目的이 있는 것 이 야 나 라 生핑J하 훌 if::-κj形자j올 

농-하여 휩 힌| 한 itx治원想的內容을 表￥h.하자는데 있 나 . > 170 ) 는
 

틴철: 01 힘 께 월求된다. 왜 냐하 연 < 까꼈 갚術/\ 쓸으 l 높은 릎유T 8j 

i~1때운 그을위 흙佑j한 i빛治 t볍까친기(Ì뚫고} 밀 성 히 함I 合되어야만 文字

i초 낌끼:심 ij作- 에 응 당한 은을 나타 낼수- J 요 역 그와 쉰-넙 어진 쐐함한 

릎에샤Él'~技-↑째이 란 이- 누련 한T 用도 > 17 1 ) 없는 것이 기 때눈이다. 

그러 니 까 갔$ 또는 f.kJ건- 가 갚늦 m至上王 뚫if. 이 어진 다든 가 技法갇 

위 한 技 '/i:， 이 펀다는가 하는 것이 섣져 하게 활械되 는 대 --<J (1 . 당파 

수령에 대 한 /떻誠 (브)i없治생 ;t￡:파 견함된 t~↑r:: 이 흉，쏠한 것 이 며 그 

렇 ÀI -.;ξ 한 것운 아우 쓸모도 없 "'L .- 젓이 된 닥. 민 )짜 (낌‘갚- 디ïJ t. 

로 안 뛰 ( 왜 냐 하 연 〈 화까r 다j 싶짜을 놈이늪것 o 사디까직 냐 1 ~ . 

승王화éff~X추갚 까I을 9욱 찬 i냥하게 갑i= 1 1.t쫓훤시'l l 는데 이 바Àl t~ 기 슈! 

한 것 > V 2) 01 기 때 운0~1 . ) 作졌는 fâ뇨윤 向上시키 기 우I _.， !- 여 

〈探究> o~ 년 伴 .f!j!~ 0 I 윗채핀다. < 풍 tfi- HJf -k 째은 갔: 챈까~ << 앉究 >

송순 춤해서 가 ()~ 니라 벅하 ii;j 까- ?;봤속 ，겨 | 서 반 빨 리 
‘ ‘ 173 ) 

-:": 0 ~ ~μ?- 、 . 
.ii. -~t. / 

있기 때눈이다. 

거 IJ 作의 1X rL. 1해 월3 에 있 어 몇 가지 具뼈:8":; ~로 늠 及펀 짧콧을 추려 보 

떤 마음파 걷다. 

J 째 l~n2~의 첼!i%H’'j ~、뀔로 옴때 二L것 란 하突에 훌 {t 하는 것 

- } 0 3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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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 * 

이기 보다 철저히 內容에 依存하는 것￡효 본다는 쩌이다. < 校

法운 作品의 思뿐훌;itf 性올 親定짓는 運·흉힐한 手段의 하 나로 되 며 죠E 

術的形뚫의 득성올 나타내는 徵表외 하나로 된다. 그러나 拉法을 

內容에 철저히 없從되는것으로 보 ÃI . 않표 그自#흘 위한 配처(B인것 

으로 쏠 예에는 릎術 的形훨월1I.ì휠에 썼果á'~~로 이바지할수 넓게 펀 

마. > 174) 

• 
돌째 細숍~拖질의 훨;웰性|해톨훌이 다 . 오듣 혈論構풀가 그럼 것·처 럽 

技法에 관해서 도 그 重꿇性만 랬밟l펀 테제 의 나얼만이 각 렐論흙 .. 
에 散표해 있으나 具얘: É1'9 方法論운 거 의 찾아쏠 수 없는 형핀이 다. 

다만 빼숍~拖-칼외 뚫용응~에 대 해 서 안이 다소 될‘1* Et~인 훨j호플 보여 

수고 있마. < 훌術的形훌 ， 生活빼Îr뼈운 우수한 rWl都률로 이 루어 지 역 

\J lj 개 ~홉i‘들운 有機á'9인 련판속에서 깎. -的인 jι~: 슐O 造와 릎:Qj듀 B‘]멀ij 

m홉의 完成에 H뻐徒된다. 그러므로 自#의 論뿔을 가진 全-的~L

;有機#률 이루고있는 At월1 性格과 λt듭|生活에 대한 훌術떠뼈J r뼈의 쉴” 

끊 이| 서 한 빼뀌홉B에 대한 흉훗한 橫융는 形훌훌全1*:， 作aa 술힘i;i| 創造的

成‘뽕를 保障하는데 서 훌쌓한 의 의 쓸 가진다. 만약 한 細홉ß가 황훗 

하지 풋하게 그려지거냐 자리 둡 똑바로 차지하지 꽂하었을 .. 
예에는 그것이 그 細都에 대한 f일j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하 그 

것과 有械的으로 連結되고 잉는 다흔 뼈해의 릎術的 째뽕에 값쩔 .,.-

을 수며 냐아가서 는 @짧과 作品에 뼈失을 수게 판다. > 175) 

세째 < 안쌍불 >( 아마도 ensemble 을 意味하는듯 ) 에 G딩한 훌훌훌일 

性 밟j 밟이 다< ...... 金日 成同志의 主짧的 文훌밸論율 具쇄하여 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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è.l j효 은 릎術fl:J 가 량쓸 높이는 ι
 

“ 

￥
 

A 짧
 

‘ 

c 
-L 높

 
안싹불쓸 f米↓뭘하기 

R품한 폭춤F커동 과 병진시 켜 밀고냐가야 한냐>고 초행하고 < 안쌍-불水 

i활윤 플術의 숲Þ~á0 水 i뚫을 재는 꿇웰R뚫위 하나>라고 뾰해연-
” 
갯
 

마
 

;盧몇t(~가 되는 꿇由는 <u밍/、 달.Q.j 초풋術 EU 기 량 덤￠양도 

안싼불을 꼴륭히 保l웰하는 傑件에서 뎌욱 빛을 넬수 >있기 l해둡이 

고 < 훌術的 기 량을 所有하는 닙 떠윤 결 5L ↑I펴/\의 名 홉;냐 << 인 
• 

기>>들 끌기 위한데 샀는 갖 이 아녀"?~ 갚윤 忠썽、릎術’住늘 가진 

흙륭한 훌섬큐作品들을 創作함 o 1료써 냐라~I 플폐짧댔어 " 1 바지 e깨고 

-1싫大랬과 黃命偉꽃을 위하여 뎌 1짜顧B9.E.....!료 fj~ 찮>하는데 Xl 7j 

여{눈이닥 . 그렴 〈안쌍불>이 뚫많하게 評때되는 뎌 根없떠인 캘 

由는 아마도 ↑lruA 릎術피 다 짧댐王뚫 ( c ollectivism) 릎術윷 뎌 욱 

」떤형흥*見하는 ￥土숭혹王뚫 윷등字으| 根本f삼柱어| 냥헤쳐했 01 는
 

깃이 뜰렘없 

는 잎이 다 . 

1 4 • 其 他

<가> 훌命的 菜觀王첼 
• 

/κ 떠j 이 기빼힐 P둠~U가 있는 것쳐펌 슬퍼힐; 싸체가 있다 

• 그L 밑거나 뽑뿔할 ↑야~U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랍늪 적어도 ~t4헐f土 

육에 살아납올 수 없다 . 왜냐하견 北離효용·에서 가장 경r 멸하.JL 

용납하지 않는 忠考15式의 하나가 虛媒王훌훌 또는 }狀t납王델이 기 때 

놈이 마. 虛織， 澈tit ， 總훌훌과 잘윤 非觀的 顧l흉는 {土율王誌 8임 童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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路線에 行활h 力 쓸 險去시키 는 부르죠아殘律에 불과한 것이며 共慶王

援 ￥土슐建設의 ↓상댐王j꿇 8~ 1넙 向율 좌;설케 하는 아이 녀 스 밟벼이 

된마고 믿기 때운이다 . 짜라서 모든 3논홉는 차프뚫代와 같이 파 

火， 殺A ， 업殺 ， 破藏等 불행한 결말로 終結될 수 얹고 요직 幸짧 

하고도 肯定的안 結;뽕로 끝뱃 어 지는 古代小說的 Ha ppy e ndin g 01 

되 어 야 하는 것 이 나 177) 2 

tit界와 A生킥 음씁般댐j 짧켜l ‘ 5>1 어 운흙과 tx.↑뼈 f直외 存tE는 앓똥하연 ‘ {션 

서도 벚쫓4는 
c 

-
-
」

이
 μ
 

는
 

수
’
 

획훌善의 것이라고 보는 業歸王파의 f낀흐 

‘-般的 범주와 달리 t훌命ÉfJ 業짧王義는 政 f읍 1추 Hj" U 6j 속성 o 로부터 t섭 

짧하고 그것 울 鳥한 /\生親위 한 총챙무로 인식뇌 는 ￥土숭숭王꿇 i흩 

德의 決5Et8 없，範이 다 • 숲은 < 뾰織크극詩터성 .현廣는 우、 쿄l 의 王休 t思

想파 根本的￡로 어 굿> 난다고 王張한 바 있고 178 ) 오듬 文훌作品 

운 前進f{J 안 것 ， 싸워 이기는 것 ， 試線올 克服해내 는 것 ， 個A떠안 

-休의 感↑좁을 버리고 兌과 쉴을 위 oH 옥숭을 버 리연서도 71 쁨에 

떨며 죽어가는 것한올 보여춤4로써 ;설저한 業觀王꿇의 횡L :ì:휠호속L 터 

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마 . 예컨대 短篇小짧 「애착 J ( 1963 , 최창 

찍·작 ) 은 조A公 상수가 세벤썩이냐 i훨i홀흉올 lJ}-꾸다가 〈수렷 님께 바 
‘· 

忠홉成의 한마읍> 혜눈에 자가 빼활·에 만족하는 模範運뚫手가 

되는 이야기이고 시나라오 r 1 2 1 1 고지방위자들 J ( 1 96 :3 · 쇠체작) 

윤 머슴의 아뜰호 태어난 철순이가 용강하게 l빼춤하는 일방 業天

的」Lj료 상아가는 이 야기 이 냐 . 

“‘ 

모든 文릎勳에는 어둡고 홉ff9 인 홉휠素， 盧織王義B성안 것 과 · 總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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떠안 要素풀 용납하지 옷하는 대신， 웃음과 노래와 肯定과 기뽑과 

정열같은 것달이 흙벌되어야 하고 꺼거에 黃命 8'J 進路확 未*~

많、9!.~셉IJ 에 처한 確信· 을 갖는 힘·命떠 #없흙섭초-，딩만이 잠게애되 는 것 이 

北韓의 文픔이아 . Ar체이 억지혹 쏠거야 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 

지만 억지로 웃기듭 강요당하며 잘아가야 반다연 . 二i것윤 뎌 뎌츄 

고동스러눈 일일 것이다 . <웃읍윤 敵벌.9.1 反 i훌>이라:iL 말한 베 

혹그송의 웃옵詞은 ~t훨f土융플 뀔겉}활하는데 I활용걸한 암시위 일단 01 

될지도 모릎다. 

<냐> 黃命的 浪혈조렐 

北經 文플t벌 E원의 文W~ 에서 할때 i한命(j~ 浪漫王쉴는 7}-자 

뉘 WJ 훌훌句와 같응 찮副어| 닝|유될 수 있울 것강냐 . 文추.æ.에서 

오이는 러얼리즘뒤 적대적 처立腦;念우혹서 浪않훈王훌뚱가 아니라 北햄 

흉i 4土쓸王킹~Eb 흉美王j파 文훌가 〈훨1혔大쨌위 해夫生댄올 흉등ξ 하게 

그러고> 도한<그-늘의 덤폐즉함을 옳게 &.맺>하는 것이지안 그갓쏠 

념어서 〈더욱 幸f회한 未末둡 l미하여 앞~~ 냐약가바고 불러야> 

뇌 는바 I79) , 。| 것 이 광도命U'~ . i.보擾조활가 윗求되는 밸.由이마 . 또한 

<훨命Éf9 浪擾性은 ’方뿔lJ階級뉘 g효‘史的 t활활의 d흥껴셔J 에 x1한 굴윤 

u(~섬 ， 그 未末와 잇닿인 ￡늘쉬 꽤笑풀 肯定하고 歸짧하는 錯細한-

열정과 기백 4후 나타난냐. 따라서 짧兪[tJ 恨壘性운 새 것올 {J‘ 

施 J(: .f;f하며 새 生活을 創造하기 위하여 歡身하는 사밤플의 英雄

09 안 !패후과 혹￡命Et~ 열정 ， 共훌훌主헬위 켜~*에 처한 열렬한 사랑파 

짧r~ 業뾰王훌효빼*뿌같똥씌 f옳흉와 密훌한 聯빼>골 가지는 것무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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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0 ) 
풀이 된타 IUV I 

}찮史 H월단념어| 있어 서 j웰去 ， 뾰표 ， 未末과 세 段ß홉中 Y션護王 과풍의 

가강 큰 님~ l:j.J- -오­
\.!. 2 ë. 받는 담ß分 은 < j셀去 >이고 가장 크게 동갱의 처 

짧이 되는 것은 未末이며 샤J在는 항상 進步와 새 껏어| 依해 충 

만하는 것을 뿔想우j을 상논 t"+ • 또한 浪漫::E줬者 뜰 -=1 1 게는 元成이나 

;E結은 가장 두려운 것이 관다 . 그것 은 바로 쫓廣의 정;;l:1 릎 意;

味하늠 것이기 때운어1 쐐在는 향장 元숲하Àl 봇반- 것이고 未米는 

더 욱 댈 ~:봉 H섣]안 것 으호 책‘젤될 수 밖 에 없느며 :셜 국 浪鍵主펴가-

뀔갚想王義후 i뽀結되 는 첼 l퍼 E5. 거기 에 있약 . ?I~ 혈王 :;tJ쉰i 또 한가지 

카폼性은 킨깊性의 소산안 合j:/i註쓸 좀定하고 -그 ft 해권μ~서 <1뽑情> 

을 내세운 것에 있다 . 浪 i藝王둡청펴 여러 가지 역#徵中 다갚 하나는 

샘性과 상상력 뉘 尊童이다 . 大自 컸 (A工이 가해지지 않은 ) 파 앓 

始꿇代와 中 t날늪」을 모넬 혹 여긴 것도 그런 理由이 1까 그 結봤라고 

解행할 수 있 다 . 그러 냐 그뜰으| 中心思湖안 흉쫓王펙는 닙l 복 피l 

짧句의 投필”縮에 그치는 깃 이기는 하지만 浪羅王칠뉘 戰念‘과 그 

tÆ 本뀔깊;念파는 너무 상치되고 있고 그러 한 E굶 뭘필 tr'.J 牙 I좁;읍 벌룩 해 

녕 된 바가 었 다 • 챙표와 未末뉘 r해趙 ， 해，훗과 훨想의 f버騙 ， 想像

力 ( 도는 l威稍 ) 과 合꿇홈뉘 {쉰趙활위 마j 極의 갈뜸이 〈華命的>이 

라는 애매요호한 冠￥詞 하냐로 維合·틸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 

할 수 gj 냐 . 그러 나 그 종 I홉윤 그늪에게 흔 고통 o 록 남지 않 

괄 것이다 . 왜냐하연 해笑훌훌童의 참육主훌훌的 ( 흉笑王義 ) 1*系와 

共塵王뚫的 또는 호홉命的 ( 浪鍵王꿇 ) 休系의 쌍두ot 차플 타고가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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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이 ~t~팍ii ':i슷 ~I 갑.: .. 떤이라고 =t::張할 것이기 i껴i 7 τ..- ‘ ”| . 

〈다> 고필命l::~ *作王꾀 

홉￡命떠 太 Vr~ 01 얀 ι- 커| 일과 水책논을 함께 包含하는 없;힐이까. 

〈健大깐 n쉰.æ. L:J :슬j.件·효끌 책4t훌우~ 하여 ， 둡엄한 jj흡 없 ;~';j 슴CL파 Jt 창E 

王 갇iiJ효설1의 11톤.æ.뜰 호 l벼 l.lJ .:?.~ 쏟넓게 反쌓하‘;녀 패 닫F속에서 i3X :b< 

￥굉 a화하는 l흠命찮꾀土꽉 전첸적 ~1~강 녕U :ìJ눈함 o 로써 파]줬者들둬 -.. • ι/、
놔C1. 'i.'-r. 

;jj j브 w觀 j~成꺼 01 바지꽉는: 대서사시석 -빼-樞-으l i꽉命 119 作 dE1 닝8 1) 

• 01 휩命 i씌 大作의 짧J念 ól 팍 c!- . 그늘허 첼까힘딩~ f넙同이 JJx功 Li'9우 

j료 &映펀 <대서사시 척 面j r福>이 골 그 꽃 l힘이 다. /.;.., r ’ ./ -_. . • 

·• - ‘ - - - - - .. 
.:l2..- l. 、

01 런 作品을 써야 사담달껴l 커l 과연 훨-命이 란 파란곡절. 이 않주냐 

하는 것 율 째:갚게 할수 있우역 사랍들올 후옮tr9 iu 활열긍뚫 ↑혐빼 o 

j응 훌짓養힐- 수 있」느셔 감옥에 있는 동부늘에게노 깨남훌월과 농기늘 

182 ) 
술수>있마고 첼調한 바 있다 . 이 삶뱃에 따료띤 童命떠 太

作은 나) 월命어i ;(.J한 캘때쓸 늄
 

주
 

것 ， 덩 뚫命 βi r않횡훌j주~~록 갈칫 

;;J섣하는 깃 ,@ 패士늘 을 希듣형j!~ 용기을 갖는 훨밟王꾀꾀-혹 만도 

는 것 판‘ 어| 플이 ltJ仔、되어 았슴효- 힐- 수 있냐. 

北싸뉘 려i 빼， 방용전J , 파뼈IJ t 합핫， 무용둥 짧台 및 公t:r훌 i쥔이 이 미 

大作王피쓸 표방한 것 은 오래선위 일이Jl. 옮휩， 文. I훌 . • 影써관 ↑꾀/\ 

풍術아 쉽 체 작 도는 大作크:.!:)피혹 변 오늘 보이 는 것 도 ;}t 두~文릎위 . 
쫓↑￥x 이 아 . 그것윤 쉰의 조행과 같이 美추갤詢上둬 |쉰j빼어흡품되 

。

τ
 

커
 

<는
 

아닌 것」Lj료 .JL이고 요히혀 y、，.J.홉 1崔 d행위 手앓i 唯-1후制위 

*뿌￥쉰↑t ， ↑빼 f값化둡 챔한 tt顧美의 추쿠 ， 효~， i훌뻐j위 道ÄÚ!J '1싫홉쉰때 

、

-1 !) 9-



놈에 취해진 形式美의 ~M이라고 보껴지게 하는 것이 나 . 

<과> 其 他

以上써서 룹&한 여리가지 짧目外어| 新世代 5兪， <1훨級눴 

췄 >， <反쭈iJ文字論>， <反形式主錢論 >, < 50 %論 >, <훨命的 t브9￥ 

歸〉상은 省略하였고 그닦늬 것 ’도 몇가지 f꾀펴는 릅及하지 옷한 

아쉬움괄· 납긴다. 各 혜目어i 처한 VFdf1 의 션|해과 폐」펄f씬 7.t11T 이 
/ 

마약한 것갚 뎌욱 아쉬운 알아지만 다읍 짧·윤쓸 퍼L 아 펄텀쳐IJj승 
.. 

상세한 檢討괄 가해 補i효할 람떼이 다. ... 

-
• 

- J I 0‘ 



것응 金日지배하늘 

=ιi 
너1m 

천반을 

시
 양
 
뻐
 

北韓*土슐 

• 

아니라 

K띄 

뿐만 文훌 

. 

北韓위 

華命理論올 술어 로 ， 共훌主.義 

고 E시 AE 록 
」 ’---- <=-

主語로 ， 主#思샘을 그것운 成主義이며 

-특·이한 이장하고도 活用하는 補語로 텀的語냐 
~ 

‘ ­-~ 
‘- 보인 

Á 때 ( Homo Sc riptor ) 이 라 띤 아는 도 

文훌 일체의 가령 맹 점들， 치명적 있는 

文字올 

드러내고 

의미의 정상척안 

, 

北輪文훌가 대체 

敵불된 성흉하여 그 輔格化를 그리고 꿇하여 하냐릎 옳‘ B 成 作品이 

된다든가， 金敎師가 唯-한 플術家의 作家 ，옳日成。| 마듣가， 

휩￥ 천운가보다 없마듬가， 수 存在할 理論家가 

모는 

批홈￥ 家냐 외의 터成 

된 구원본이 영생불멸의 쉰 마든가 ， 王休l펌想운 主#가 創作의 聚이 

作

을
 ’ 

精

않
 

家作

要求하는 

論웰에 당-황하·지 

훈이 재빨리 

기묘한 

그러고 

투의 

부만승l 

하는 

通하여 

펀 다든가， 

速&훌戰을 

di을 . 양산해야 

마든가， 

主 t本 j듭서 의 創 i효6성 否定하고 {固性올 것이 다. 없을 사랍윤 

하는 복무>해야 위해 ‘옳올 <A民과 오직 否定하면서 빼올 北웰렐 

성 는
 

있
 

/ι 

T 거두어들알 안에 서 라도 文훌는 의 

費훗 하지 같이)마저 文훌와 

허l 두리 程廣의 

(예컨대 소벼에트냐 

그 

과 

야기되는 째뭄에 金터成↑홉據化 

等의 

정척으로 

동쿠권 

그것윤 없는 /ι 

T 
OJ-~ ' 
~ë 

<워 面뀔 한 척어노 마마 심지어 을렴없다. 不季임에 

5 며以 내 지 3 l민 

옐혈論 

j돗現，을 

各

겁 ..•... >이라는 수령 어배이 대한 

어리석 理論家의 

~;팅 

作家나 순천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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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이라고 단정할 수 있윤 것인사 ? IJ、앓아다 . 짧고 긴 詩 u~ 닥 거 

의 굉-적오보 金 日成예찬괄 되 ·풀이하 JL 있는 것윤 作家意誠의 소산 

우￡ 단순히 판단필 수 있울 것안가? 탄 하냐의 예외도 허용하 

’ 
지 않고 모는 文효作品과 違論올 金日成主줬후 <一色化>하는 바 

로 二L A에 北 ;錄의 文릎와 그 뀔월論S.I . 모든 4좀짧 ， r월1趙 l짜 ， 한계 

等이 면l 승되어 있냐고 해도 과연 δ| 아 니 마. 

지남까지 언급한 바뜰 크게 용설約하면 마읍과 낌·을 것이 다. 

첫째 ， 北꿇위 文훨政策윤 술-的 o ì:료 ~~ E:l成主議라는 뚫一t후系에 으l 

해 마리 정해져 있는 :굽융뚫 展法성Ij~로- ，짧合된냐. <어떻 게 P1 L:- -: cE:」

도-똑 돕느냐〉하는 셈U作支援 보다 <무엇을 만들 JL 어떻게 전달하 

느냐〉하는 文化풍낄파 효둡;爛動의 닙的어l 政策씌 기초‘릎 두는 唯

-의 文化政짧안 바 이 쩌은 多樣하 .iL 수시 로 변 하며 文化惠 、R윷 

E한 f벼4짧構냐 뼈業主찮에 위 탁하누 非共塵뼈핍豪의 文化政뚫과 크게 다 

j흐마고 하겠 다. 
‘k 

둘째 ， 北 i냥의 文플l얹뚫윤 정 권교 체률 經驗하지 옷한 政治的 特짧 

떼눈에 쫓化위 i휠홉E 가 매우 판만하고 그 根후; 행;念올 짧化시킬안 

계기블 갖지 뭇파였마， 딱라서 北￥철文풍 i成輩은 북괴정권이 樹

立펀 이래 크게 딴한 것이 없A며 다만 쏠 F뿌格化들 점차 가속화 

하는데 文갚풋政뚫이 集中뇌고 J 。싸l 요 n」」EL 確흩경할 τ /‘- 있마. 

셋째 ， 北훨운 3t갚j[5( j흉↑휩立을 R흉한 옐도기쿠블 가지고 있지 。~土 :iL

북괴정부가 j율求하는 政治삼융政뚫의 일부로 包含되고 폼遍化되며 

쪼릎政혔파 -文플궐휠論이 로호히 동일활 뿔만 아니 라 文훌作品 역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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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저 하케 그것파 l펴-한 性質의 것 이 된다. 

넷 째 北쐐의 文릎철論은 *土용主뚫H성 ;흉핏王義플 바탕 ù 로 하되 

거기에 이븐바 王 1추思想올 接木시킴 iji써 共꿇뼈中에서도 가장 빽 

밤한 文플많論이 펀다. 

다섯 째 , 北웰의 文갚푹￡별論은 文푹쳐J 論家， 핍f 究家， 評論洙 等에 의 해 

서 빼出되는 私製의 뀔설論이 아니라 金日成이 섭”윷능하고 金 H成主義

어.~해 밟-化되 고 #係化 組織化되는 公폈으i 캘論이된 마. 하라 

서 北의 철論家는 숲日成 한 사럼 A토 엄격히 제한되고 소위 렐 

論家나 폼論家는 金日成主義의 홉초흉R家의 領域에 국한펀다. 

여섯째 ， 北μ의 文중늦훨論윤 金티成主義둡 宗敎化 빼敎化 하는 偶

1象化( Levi é1. than )의 論뀔싣혹 전개되는 바 그 예가 〈 永生王훌혈옳þ 

에 보여지고 있마. 

일곱혜， 北짧의 文훌웰論에서는 專門的 才能， 닥월한 천우척 才質

을 가진’ 文좋홉術A들이 좀定되고 〈完과 -흡짧에 충실한 文풍/\〉 

〈揮子論， 速度戰뀔설論〉等 童命的 文훌思想무.kL 누;상뭔 <일꾼〉이 

必홉하며 점교하고 고곱한· 훌術品이 뽕求되는 것이 아니라 生活必

셨品으」로서의 x렐物， 효열뼈動力윷 가진 〈힘 있는 武器〉보서의 

文훨!物이 활求되기 혜뭄에 文훌의 술般的안 水灌쓸 이마츄어리슴으 

로 끌어내라는데 目的을 두게 된마. 그러한 헨상윤 <群짧릎術論〉 

〈通洛훌術論> < Aß!:.柱〉等의 項섬에 特히 두드러지꺼l 냐타난다. 

여 없 째 , 北쐐의 文풍캘論윤 짧場柱의 손중 ( 休離論 ) .iE確性 및 

科좋性의 흔숭 ( 기 업론 ) 形式에 있어서 &童美의 흔중 ( 大作主議等)



" 

11 

~本的 號훨 ( 共흉흉主헬 Ar늄j 字 ) 뜯훌 픔O門的 옆휠펴올 가지 고 있융에 

도. 불쿠하고 그 部門들운 숲#의 모순에 影첼이 니- 중격을 던정.만 

한 R얻 力을 가지고 있지 옷·하냐는 I딱에 서 禮 펴의 주실읍 보츄하지 

못하는 것 이 確횟하마. 그 이유 줍의 하냐는 北짧의 文플쩔.論이 

여i 컨대 /\힘j 字쓸 내세우고 있으면서 A i펴字으로서 의 文흙끌 A文字

아년 *土융科좋으로 規.Æ하늄 처사에서 분명히 나타난마고 펠 수 

있마. 

이상과 같은 찮討로 01 루어쏠쩨 北책의 文훌꿇論과 文렐릎풋術은 

어 L선 핍家의 文字훨;야이 겪는 모순， 불행 ， 벼극과도 比較될 수 없 

는 것으보 보인다 :t.r)섬의 動혔太댔。l 누렬 수 있는 文 1r ;펌況이 

라는 재 o 로 본다건 文훌 i얹뚫이 E싣論에 · 님 l 하여 훨씬 橫擾的이고 

훌융한 연올 갖는다 하뎌 라도 ， 결국 과C훨住民。| 과무적￡로 발아 

뜰여 야 하는 文.化趣펀이 라는 것 이 아마츄어 水準쏠 벗 어 나지 옷하 

는 低級한 것인데냐， SL장난 러l쿄드판저쉽 同語反復만을 되풀이하는 

內장으로 알관할 혜 그껏 이 파 t년 又홉政짧어l 依한 文化‘휩~.~겔수 

있는가 하는 회의률 베릴 수 ，없다. 며쿠나 뚫者가 본.Jl.블 끝내며 

마시 탑답함을 느끼는 것 은 團北聞에 메우7) 힘들 것￡보 여져지는 

간격 ， 이질화， 敵처主義的 청향둥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는 훌突이며 

그것을 메우고 통합시키기 채한 努力이 잡시도 멈출수 없고 ， 엄추 

어서도 얀되리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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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ζ훌의 자뉴ii..눈 발전윤 불가능하나고 및 하고 이 어서 다음과 

- 11 5 -



‘ 

」같이 추옥할반한 경겨，싣올 드러내고 있다. ‘ 이 릎 바 (( 자츄 

화>> 가 허 용윈다며 갚 띄 쿄 여 2-1 가지 반 굉」 쇠 인 文字릎풋~조류가 

천 줍-하게 되 고 감술主훨:페 풍훗조載 文字릎術의 훌흐 命 8'~ 원칙 올 지 

킬 수 없 게 되 며 냐 아카저 는 삼슐主홈的交딛F쥔術이 엄풍힌- 우| 

기에 부닥철 수 있 마. 헝도는 온갖 이씌죄인 사상운화 

조듀의 점당윤 쉰 저 ~l 막아내고 낭의 3c 쥔..L쉰싸 文 플정책어| 

춘r든히 의거 하 O」 往융王꿇H성又훈중등佛1을 건 전판 노대 쑤에써 힘 있 

게 발선시 켜 냐가케하는 결정석 담과이마 ” . 

5 • 오귀스맹지라 “ 눈화띨전 : 정 험과 정 책 11 ( C ul t u r a 1 d e V 8 10 P m 8 

nt : 8 x pe r i8 n C8 ét nd p o lici f; s) P.J 4 제 l 장 「 τ 극적 츄혀 」

유네 스쿄 한 국위 원 회 . 1 97 4 • 

6 • “ 한- 니예할사전 " P.6 9 b 사회 과학 원 운학연쿠소 현집 . 평양. 

1972 . ( 이하 " 문학예술사천 " ) 

7. ~t (짧 X 갚I&댔 I니 

^ 종감i兄 ” P. l L 마. t훌. l ? 7 4 • 

8、 Ib.i d . , P25 

~ . 款-政횟 -( 과t 활X닿;의 훗態 > 19/ b χ11 <1 권 지i ι 호 PP 85 

r...,,8 6 침·소. :lt 就에 서 f냉; 기 되는- 과정을- 보연 닥능과 같다. 

1)국가 시 책 에 싸라 몇가지 뉴형 고보 이i 인플 벌굴한닥. 

@밤굴 된 신인‘은 운이| 종 "U. 인지도우에 능휴히여 3 년 이상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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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 

A Study in Liter1ry Policy and Lit er~ry Thυory 

in North Korea 

By Ki-s ，~ Hong 

In all countries nnd throughout nll ~ges mankind has never 

eXDerienced the evolution of literary thcory and literary poli­

cy 1.fith identic 2.1 characteristics , for identica l objecti ves , 

~nd in identicnl direct i ons . Rather , the mode in which liter­

ηry history hélS evolved has been ch éJ racterized b-r a steady 

inter、，이 ction of conflict and discord between lit er、J.ry theory 

l.nd poli cy even though hélrmony élnd concilL:)tion should ideally 

(,;overn th eir‘ evolution in π끄 circumst o. nces . 

In th e cηse 0 1' l~orth Kor e-;-‘ , howevεr ， litεrélry th cor、y é.l nd 

l上t er~ry policy nre ca nplet el y identical in th~t it ha3 a 

politic~l ~nd soci~l struc~ure which dictate, their identical 

evolution . The identicfì.l s t <1.tus of both in th e North Kore .:ln 

society derives f‘rom 끼 unique situatior、 in which theory formu­

l~tors Dnd policympkers ~re identical, rπth er than from con-

ciliation and harmony . One ffi.:ly summ~rize the ch~rélcteristic ~ 

of t he literary theories of South and North Kor ea by saying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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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 ,:-‘ t the South Kι)1、잉"，n th 80ry l:S rt '’ prlVπte p!'oduct " νJh ，긍 re .J. s 

T， hε North Kor8 t'"l ]' V닝rs i 〔:1r] i 5 a !!public nr’oduc t" . In ac t u Cl..1 

prac tlcc the resεlY‘ ch and cr연 ~t ive activit y involving 1iL ~rnry 

th80ry :-!lay not be und E: rtaken by private in dividuals in most 

n ，~1tiopε or cu1turéll conúnunitiεs • v’illere 1iterary po1icy is 

conc er ned" the pr ,1ct iC 8 h 3.s been í ’or th e s t~t e or pub1ic 

org꺼 ni zé~tion to t akε ch~rgc of lt in such u way t hat indivi-

dUll1 t a l ent -1nd potent i :).lity are not impaired but J.bsorbed • 

i nto 1t,::l t i onal r、 esour‘ c es to be eventua11y r e-cre J.ted as n~tiünal 

pot ent i :11i t i es . Such hπ8 been the b ，πs i s of lite r J.r y po1icy 

i n our r e curr ent exper i ence . lite ra r y theory i n Nort h Kor~ ‘r1 ， 

hUÌ'J8Ver、 ’ is fo rmula.t E::d LJ Kim 11- sunε ， !1.. peer1당s s 1i t '2 r '"!..rY 

theoreticiπn 'J.G i t v'ièrC .5 εν LrLLL it cürries a 1egr.1 f orc:::: 

t: -luπ1 -L o -L h: ',.L o f the l l[~t ion그1 con ,-, l , J_'c. ution . , 1t is consequcn-

til ;, a liI/(3 r1 그 r‘y theory !1 iηde lyr th c 1키ut ， li c r:the r thoú by ηrl-

v:~tε indivi duκ}_;-.; • Sinc " suc h '1 th r-o r? h~ .s b 산 ~n ~doptcd πs 

ηn 닝S 딩 enti .l. l lî1 e:H1S 0 f const r‘ llcting G. soc i ~ 끄 ;; t - Corrùnuni s '~ :..;t 까 te F 

in Nor‘th Koreéì , 2.1.1 views of Ki m I l-sung cO l1cerning 1it erηry 

흩 

theo r y have beCOLI~ the lit cr n. r y policy of North Korel‘ th ~ t， 
t n 

이
 

[

」

be lleiεher bypassed nor shortch~nged . 

Such ,J ph 8nomenon does not conform to thc li tc r、 r'1.ry



‘ . 

.... 

• 

-
’ 

poli cy of t he Soviεt Union or CαYlJI1unist Chin 1 ’ not to mention 

th A.t Of 'l non- Communist n3.tion . I t might b c... cono (;dωj th까 

the S。τí iet UniOrl 01' COlrJ11unist Gllin ~~ 1. ι noL r ‘dicμ11y diff ererrL 

fro([1 Nort h Kore긴 in that SOCil1is~lC rι ← liSJ:l forms the b’‘ Sl S 

。 f lite r、낀 ry theo r y ‘~nd pol icy . Dut thι 1’ollo~"ing ffil"-Y differ-

t.;~tiJ.te North Kor eJ. fr oJT) th8 r est of th c: Corrullunist world : 

1 . A11 works of lit8rπr、 Cl rt l-:nd th cor、 i cs arc dedic -:tcd 

to ido1izε .'1. Cιr‘tain inùividu î.1 . 

ι . Thι J. es t h야 ic c .~_t ιgo ry 2nd ch τr3CL eriεt ic s of soηl-

ali st .ic rι ，그l i sm 11 'lìJC b(;c n f.1et 2.l11 orphoscd élnd enlJ.rgcd 

i nto th8 idιolog，γ of subj;τctive n 3.tionalism, nat i on-

0.1 i s t i c f 0 m L a :_ ) t h t~ b 1 i t z k r i e강 Lhcor‘y , genetic theory , 

the 냐]녕o ry () f i.rnn10 rtélli ty , . mas s [.ιrt ， p~pular art , and 

s) ‘ ) n . 

3 . p ~) le f.i l cs J.nd c r‘itic :J. l πc ti vi ty élre nt.ì n-exis 1,8n t . 

( p이 l낭ml c s 그ncl criticéllsm in North K(η、 eél .J.re c ,)nfined 

t0 the exe딘던 l.i c:.l l 끼 r nermeneu ti cnl 8 t uòies r) r tex-

tual cri ticism lnvolvin건 the idc끼 l 기gy , ) f‘ Kim Il-sung 

Nonf of thc m~S3ess of Dublic~tiσn8 to시(' l', he r wi th . 

m0dicum jf polemics in μhem εver go bey0nd statin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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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ho h .J. ppens to comprehend the views of Kim I1- sunG 

more μ ‘’ ‘;irat ， ~ ly . Scho1 Î ,3tic objectivity h':'1S n evcr、

beenπttτin -..: d ， rlluch les ;~ Lh(:; 끽 ctivity of 이'.ny sturdy 

critic . ) 

μ • Th e soc i :;. 上l ::얀3t ic at간.=:;s l냐h ，μ‘'-‘》’ tics ot 1i -L er끼. 

lìl et ，~IJ~l'.) rph 0 ~3 (긍 d into sη C: l 이 1 ‘-cience r、πther、 thτn the 
--• 

hum~nities or π rt S on t h '.:.' )!'en l上58 thηt; ] iterary 간rt 

l 5 Pπrt of th c study of m~n UndCT、 Conm’lunl sm . 

(Indeed , J.lost 띠、 th c thεoret ic ‘1. 1 pub1ic ,".tions deπling 

with 1iter끼1γ .τrt ，~.' r 、 τuthorιd by the North Kore~n 

AC.iclemy 01 soc i :->.J. Scienc8s πnd published by the Social 

Sciences Pub1ishing Cænp~ny ， πnd moreover‘, the Cent er 

for Liter;ir? Resen- rch iε ‘J. subordino.te πgency of the 

Academy of Soci~ l Sciences . ) 

The stnte of the lit er‘nry ~rt in North Kore~ i ~ 낀 breεc 

낀part wher;. comp3.red \iJith South Kore1 or any non- Cornmunist coun-

try where works of 1iternry art a re created ~nd published on ’ 

• the Do.sis of‘ each hrriter ’ s theoretlc끼1 inclinGtion 2nd person-
’ 

a1ity. Par~doxic~l as it may sow~d， th e best 1iternry po1icy 

mJ.y be s n.id to be no poli_cy 끼 t 111 . All works of‘ liter :-, ry .J.r 

which ~re judged to have been cre~te~ by thc most outst2nding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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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isdom ~nd creative t a lent of mankind we re not conceivably pro-

duced with the aid of éìny policy formula ted by any government 

。r ' publiç agency . Homer, Tu Fu, Shakespear、 e ， Pak You- am, Goethe , 

Dostoevski, Hnn Yong-un, ， an~ others wer e neither the results of 

demo..nd or regimen~ ，강tion imposed byany literary policy in ' the 

r posit ive s ense of the terrr‘ nor the products of any fOlm of 

OJ‘ C1.ssista.nc e or inte rference . Wh ethe r the aim of policymJ.king be 

onG ,of demand or regiment .1.tion, 80 lon힌 :J.s it s ε eks to prot εct 

thc PQwerS th~t be r~ther thQn to dεvelop the literary art i t - -

s elf ~ the policies purporting to stimulate literary development 

become not only obstacles but sources of conflict between govern-

ment and literary art . 

Thus in North Korea. an individua l exercises a total con-

trol over the entire range of its government , economy, defense , 

and culture . All theoretical guidelines including literary 

theory are provided by him, and they determine not only policy-

making but also creative writing principles , aesthetic pri nci-

ples , writing techniques and problems of expression . The re-

sult i5 an , unheardof, bizarre cultural phenomenon or a peculia r 

st닫te 。f culture from whiFh n。t， a step 。f d추gression i8 a llowed. 

A book of theory states QS follows: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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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’ For us writers and a.rti sts the Supreme Le;).der ’ S 

inst ructi ons a r e the bnsis fo r、 our cr e Ll.tiv닝 writing , the 

guideli n l ; for th ε enti re process oi our cr~utivc writing , 

~nd the standnrd of consensus i ’c r our crc~tive writin당 • !! 

It i8 obvious thQt KL~ Il-sung ’ S lηstructí0ns serve, 

firstly , 28 the bnsi s for crc~tive writing; secondly, ~s the 

L~ ìJ. idelin E:. i‘。 r th e entire process of creπtive νlriting; 그nd t hird­

ly, ;~Ej t Ì: e s t :l ndélrd of consensus f‘or crea.tiv닌 writing . All 

thi ,:;; cr:1 1)8 c:xpli c π~t ed simply b: sayinß th 2.t thc ‘3.ct of pro-

duction is govern t;d b:,/ th (; fi r‘ st two points ‘갚nd th e Qct of 

conswnpt i on involving 11Jorks of cr‘εntion by thc th ird point . 

(An(~ both élcts re éJ.ch their conclus i on by jointly parti8ipélt ing 

i n th e third point . ) I n s hort , no mode of cre~tive writin상 or 

r c ， ceηtive pr oceduro thcreto is permissiblc ou-c s id - th ι purvlCw 

。 i‘ KiIn ! s ir‘struct i ons . 

The Nürth Korean verεion of liter:πry theory, which keeps 

h:lrping on th e s긴me theme , is enw 니 ~ 1.: to confirm th e L '"1.ct th J.t 

it h3.s uprooted the very ba.sis 0f litere;;l r y μrL ， the very 

n~ture of creéltive Vlriting , ::.nd th e concent u'~l clJé' r f' cter of 

liLer、 ~ ry ~rt itself . And it is not h~rd t o surmise how slow 

th e pac e of chnnge in Nor、th Kore :ì. I s literηry theory OY policy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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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.s b E; en merel:y from the f a.ct th 3.t the reg뇨ne of Kim Il-sung 

hπ십 l D st ed fo 1' ovεr 30 ye긴rs . Ther e for、e ， it i s not re:l 11y a 

me é'.ningf‘ul t ask Lo study the process o f diachronic chQnge i n 

North Kore.2 ’ s literary policy no1" lS it D.n cαsy t c1 sk to find 

any t r é1.ces of mη rked chnnge . To a ce r tain e샤t e nt i t mi ght be 

pO E' ~ible to conf irlTl the s low 낀Lddition of c c-' rt 'lin n e '시 theories 

까nd tenet s f‘ rom the 슨tandpoint of liter nr‘y h i sto1"y . vJh flt \voulù 

be of gre낀.te r irnpo1"t ,'ì.n ce is to gr、 .'l Sp Whtlt form s th e vit J. l core 

of the current 1i terary thecry 'in North Korea . 

Th E' principa l o..im of this study is t o i nquire i nto th e 

hist 。:ric:ll development 꺼nd the current stJtus of th πt uniqu 닝 

낀、ld g rates quc litero..r y theory (liter‘ary policy) in North Kor ea 

on the basis o f the viewpoints outli ned ‘,î.bov e , 2.ncl ，'J. 그 50 t ù 

，공raBp the b~s ic principle ~d over까끄 picture oi‘ Ncrth Korea r s 

liter、ηry theory through nn item- by-item πIVl. lys i ~) of thc m녀。r 

problems i ncludi ng the theor、y of immort ‘~ lity ， utopi~n.i sm ， Tfl ':.ss 

~rt t heory, popul~r ιrt theory , th ε blitzkrieg theory, gιneti c 

theory, sub ‘jective lit erc'l r‘y .1rt theory, t,h\. J on ... 'lli sDi of n:ltion-

~listic arts , soci깅 l~pξic renlism, hostility t heory, revoluti on-

nry optimism, the r evolutionary m~ gnurn opus principl e , t ec hn고~Uι 

theory, empiric:-'l theory, .1 nti- c1.bstr :tctionism , ~ nd t Ìl e study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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。 f man under Comrilunism . It is to be noted thJ.t this st udy 

constitutes the first ntt~npt Lh니딩 f 2.1 to grπsp the over‘ ,'111 

confi하11깐tion of North KoreJ. ' s li t e r él ry t .h eory •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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